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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국역



건봉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금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절寺刹이다.

멀리 신라법흥왕 7년(서기520년)에 아도화상이 원각사
로 창건한후, 고려 공민왕 7년(1358년)에 나옹화상이 건봉
사로 중수, 6.25동란전 까지만 해도 31본산의 하나요, 한
국 최초의 만일회인 �佛萬日會를 배풀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1464년) 世祖가 학열學悅에게 命하여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역대 임금의 원당願堂으로 삼았
으며, 석가모니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聖地이기
도 하다.

6.25동란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옛터에 각계 각층의 지원
과 불심이 모아져 현재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
를 거듭할수록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 우리 역사속에
찬란하게 전승되어온 불교 문화의“맥”을 잇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무척 반가운일로 느껴집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승려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이시며 佛
敎大典을 저술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불교정신을 널
리펴신 한용운 선사께서 저술한《건봉사 및 건봉사 말사사
적》과 여러 개인들의 문집이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모
아 늦게나마 번역 출간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 역사속에 찬란하게 이어져온 불
교문화를 재조명 해보고 불법을 따르려는 우리들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번역을 맡
아주신 정항교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님과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1년 4 월 일

고성군문화원장 이 병 찬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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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사찰중 하나인 건봉사乾鳳寺는 법흥왕 7년(서
기 520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원각사로 창건한 후, 고려
공민왕 7년(1358년)에 나옹화상�翁和尙이 건봉사로 중건
하였으며 세조대왕이 원당願堂으로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건립하기도한 한국불교의 성지로서, 선교양종 대본산禪敎

�宗 大本山으로 임진왜란시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승병을 모
집 봉기한 국란극복지이며, 

왜군이 약탈해간 석가모니의 진신치아사리를 되찾아와
봉안한 보궁寶宮이기도하다. 또한 만해한용운卍海韓�雲선
생이 이곳에서 승려생활을 하며 건봉사지乾鳳寺誌를 저술
하였고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세워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구
심이 되기도 하였던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조상은 물론 후손들에게 부
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2년여간 각고刻苦

끝에「건봉사지乾鳳寺誌」를 번역, 감수하여 빛을 보게 되었
습니다.

또한「건봉사지乾鳳寺誌」발간은 오랜 전통문화를 계승발
전하고 21세기에 새로이 생성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생명
력과 가치관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건
봉사乾鳳寺의 지나온 역사를 재발견 함으로써 염불만일회
의 효시가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임을 입증시
켜주고 있습니다.

그동안「건봉사지乾鳳寺誌」번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정항교 학예연구실장님을 비
롯하여, 이병찬 고성군문화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4 월 일

고 성 군 수

축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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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 역사적 발자취

건봉사에 속한 암자 일람표

건봉사의 건물, 토지, 임야

건봉사의 보물

건봉사의 탑, 부도, 비

건봉사의 진영

건봉사의 명소

건봉사의 옛 기록

목 차

범

례

1. 본 편의 편찬은 편년식으로 하였다.
2. 년차는 석가모니 탄생을 기원으로 사용하였다.
3. 역사적 사실은 각 본사에서 기록하여 보낸것에 근거하였다.
4. 연대와 인물에 관한 일은 다른 역사 전적을 참고하여 바로 고쳤다.
5. 본문 뒤에 각 사찰의 현재 재산과 옛 기록을 부록으로 실어 참고 하도

록 하였다.

※ 국역건봉사 역사적 발자취는 1928년 당시 건봉사주지 이대련 대선사께서 발행
한《건봉사 및 말사 사적》가운데〈건봉사 사적〉을 대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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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찰들이 대부분 그 역사적 내력이 완전

하지 못한 것은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일 것

이다. 짤막짤막한 기록들은 다소 있으나 그것

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용 또한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조선 사찰은 역사가 불완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실로 역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찰의 역사는 불교 역사의 대부분이 될 것인

데 사찰 역사의결함은 결국 불교 역사의 결함

인 즉 이것이 어찌 불교도佛敎徒의 중대한 책임

이 아니겠는가!

내가 건봉사 주지로 임명되어 부임한 뒤에 평

소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미쳐 먼저 건봉사 본

말사의 역사를 편찬 하고자 연구를 계속하다

드디어 본 말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찬에 착수

하게 되었다. 먼저 김일우金日宇, 최관수崔觀洙

두 선사께서 각 말사를 직접 탐방하고 옛 기록

을 베껴 모아 마침내 편집하여 성책成冊하기에

이르렀으니 실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이는 후일 조선 사찰역사의

완성에 하나의 도움이 된다면 어찌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1928년 6월 9일

이 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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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사찰의 자취를 편찬하게 된 것은 다만 건

봉사 본말사에 계시는 여러분의 간곡한 위촉 때문

에서지 조금도 편찬할 만한 자신이 있어서 붓을 잡

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 각 사

찰의 역사적 기록이 완벽한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짤막하게 보존된 기록들도 너무나 기이하고 황당

한데 가깝고 어떤 것은 문장의 꾸밈이 지나쳐 역사

적 사실을 생략하는 등 실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이 매우 드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사찰의 역사를 편찬 하고

자 하는 사람은 불완전 하나마 사찰의 옛 기록을

참고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옛 기록을 참고하여 편찬하게 되

었으나 기이한 자취보다 일상적인 일을 중요시 하

였고 문장의 꾸밈을 없애 버리고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여 사찰의 역사적 본질에 치중하였다. 편찬

이 잘되고 못되고는 별 문제라 하더라도 사찰의 역

사에 있어서만은 새로운 면목을 전개한 것은 사실

일 것이다. 그러나 옛 기록을 그대로 보존 하는 것

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각 기록을 본

문 뒤에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이바지 하였다.

1928년 6월 10일

한 용 운

머 릿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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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역사적 발자취

불교기원 1547년 신라 법흥왕 7년 경자(서기 520)에 아도

화상阿道和尙《고구려 중천왕中川王때의 승려로 중국 위魏나라 아버지와 고

구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5세때 아버지에게 갔다 19세에 돌아와 신라에

서 불교를 전파하려다 실패하여 숨어 있다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쳐준 공

으로 불교의 전도를 허가 받고 흥륜사興輪寺를 지었다.》이 고성현古城縣

금강산 남쪽 기슭에 절을 창건하고 원각사圓覺寺라 이름 지

었다.

불기 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533)에 보림암普

琳庵과 반야암般�庵을 창건 하였다.

불기 1785년 신라 경덕왕 17년 무술(서기758)에 발징화상

發徵和尙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염불 수

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

는 법회이다.기한을 정하여 백일, 천일,만일염불회가 있다.》를 베푸니 이것

이 조선의 염불만일회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이때 발징화상

이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 31명과 함께 염불을 드렸는데 뜻

을 같이하는 신도 1,820명이 마음이 일어나 자원 하였으니

그 가운데 120명은 의복을 시주하고 1,700명은 음식을 시주

하였다. 의복을 시주하는 사람은 매 사람에게 해마다 베 1단

을 바쳤으며, 음식을 시주하는 사람은 매 사람에게 해마다

쌀 한 말과 기름 한 되를 바쳐, 염불하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불기1814년 신라 원성왕 3년 정묘(서기787)에 염불만일회

에서 깨끗함과 선행을 닦던 31명이 아미타불의 가호를 입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났으며, 시주를 하던 신도들도 차츰 극

락왕생하였다.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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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1837년 신라 헌덕왕 2년 경인(서기 810)에 승전화상

勝銓和尙이 화엄경을 강講 하였다. 처음에는 승전화상이 당

나라에 가서 현수법사賢首法師에게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화엄경을 강 하였다.

1872년《모든 연호는 옛 불기佛紀로 표시되었으므로 연호 앞에‘불기’라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신라 문성왕 7년 을축(서기845)에 백화암

白華庵을 창건하였다.

1964년 고려 태조 20년 정유(서기 937)에 도선법사道詵法

師가 고려 태조의 명을 받들어 원각사를 중수하고 서봉사西

鳳寺라 고쳐 부르니 절의 서쪽에 봉황새 모양을 한 돌이 있

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봉암암鳳巖庵과

청련암靑蓮庵, 극락암極�庵을 창건하였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보리암普提菴과

적명암寂明庵, 대성암大聖庵을 창건하였다.

2385년 고려 공민왕 7년 무술(서기1358)에 나옹화상�翁

和尙이 서봉사를 중수하고 건봉사乾鳳寺라고 이름을 고쳤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백련암白蓮庵

과 보문암普門庵, 상원암上院庵과 대원암大願庵을 창건하였

다.

2492년 조선 세조 10년 을유(서기1465)에 세조 임금이 건

봉사에 행차하시어 원당願堂을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짓

도록 하였다. 또 전답과 친히 동참문同參文을 지으시고 손수

쓰시어 하사下賜하였다.

봉암鳳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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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붕대사玄鵬大師가 일출암日出庵을 창건 하였다.

2496년 조선 예종 원년 기축(서기1469)에 예종 임금이 교

지敎旨를 내려 원당을 정하고 승려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시

키는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주었다.

2497년 조선 성종 원년 경인(서기 1470)에 성종 임금이

효령대군孝�大君,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조흥수趙

興洙 등을 파견하여 노비奴婢와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를 정해주었으며, 염전을 하사하고 사방 10리로 산사山寺를

정하도록 하였다.

2550년 조선 중종 18년 계미(서기1523)에 보림선사普琳

禪師가 건봉사와 보림암普琳庵을 중수 하였다.

2579년 조선 명종 7년 임자(서기1552)에 명종 임금이 교지를

내려쌀열섬지기를수확할수있는크기의논을하사하였다.

2619년 조선 선조 25년 임진(서기1592)에 일출암日出庵

이 임진란에 불에 탔다.

2629년조선선조35년임인(서기1602)에의인왕후懿仁王后가

다시세금납부가면제되는토지5결五結을하사하였다.

2632년 조선 선조 38년 을사(서기1605)에 사명泗溟이 일

본에 사신으로 갔다 부처님의 치아와 부처님의 사리 등을 되

찾아 모시고 와 건봉사에 봉안하였다. 이는 자장법사慈藏法

師가 당나라에 가서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모시고 돌아

와 통도사通度寺, 월정사月精寺 등 각 사찰에 나누어 봉안

하였으나 임진년 난리에 왜놈의 군사가 통도사등에 침입하

여 부처의 치아와 사리를 훔쳐갔다. 그러자 사명이 되찾아

모시고 돌아온 것이다.

2633년 조선 선조 39년 병오(서기1606)에 사명, 혜능惠能

두 대사가 사찰을 중건 하였으며, 또 혜능이 안양암安養庵과

적명암寂明庵을 중건 하였다. 신묵대사信默大師는 청련암靑

蓮庵을 중수하였다.

2677년 조선 효종 원년 경인(서기1650)에 효종 임금이 교지

를 내려 원당願堂을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중건하였다.

2679년 조선 효종 3년 임진(서기1652)에 계월당桂月堂이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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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상미尙眉, 대운大云, 대규大奎, 민영旻英등의 스

님이 계월당을 중건하였다.

2700년 조선 현종 14년 계축(서기1673)에 수흡修洽∙도

율道�스님이 화주化主가 되어 큰 종을 주조하니 무게가

1,200근이나 되었다.

2710년 조선 숙종 9년 계해(서기1683)에 명성왕후明聖王

后가 불장佛帳과 가탁의卓衣를 하사 하였으며, 또 천금을 내

려 불상에 금분을 다시 입히도록 하였다.

2735년 조선 숙종 34년 무자(서기1708)에 능파교�波橋

의 비를 세우고 동대암東臺庵을 창건하였다.

2739년 조선 숙종 38년 임진(서기1712)에 물 북쪽에 있는

방 여덟칸이 불에 탔으나 곧 중건 하였으며, 이 때 북쪽에 방

여덟칸, 물 남쪽에 방 여섯칸이 있게 되었다.

2750년 조선 경종 3년 계묘(서기1723)에 문규文奎 스님이

육송정�松亭 석교石橋를 가설 하였다.

2751년 조선 경종 4년 갑진(서기1724)에 주지 스님 채보

彩寶가 구층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치아를 봉안하자 명성왕

후께서 천금千�을 하사 하였다.

부도전

불이문을 벗어나 약500m 내려오면
부도군이 있는데 건봉사의 그 어떠

한 곳에 못지 않은 성스러운 곳이다.
50여개의 부도 중 특히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은 만일회 당시 생사리
탑인데 이는 1851년(철종5년)에 개
설한 만일회에 참여하였던 승려 10
여명이 1854년부터 1856년까지 3

년동안 살아 있는 몸에서 치주, 안주
등의 사리 26매를 내어 놓은 이적을
나타냈는데, 이를 함께 모아 부도에

모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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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년 조선 영종 2년 병오(서기1726)에 석가치아탑비를

세웠으며, 육송정 석교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 또 백련암

을 헐어다 청련당靑蓮堂을 세웠다.

2762년 조선 영종 11년 을묘(서기1735)에 치숙緇淑, 요설

�泄)∙초청楚淸등의 스님이 송월료送月寮를 중수하였다.

2769년 조선 영종 18년 임술(서기1742)에 해운대사海雲

大師가 봉암암鳳巖庵을 중건하였다.

2772년 조선 영종 21년 을축(서기1745)에 봉서루鳳棲樓

앞에 있던 무지개 다리가 헐어져 무너졌다. 그러자 2년 뒤에

무지개 다리를 중수하였다.

2780년 조선 영종 29년 계유(서기1753)에 남자 신도 지해智

海와 여자 신도 지혜智慧가 시왕상十王像을 중수하였다.

2781년 조선 영종 30년 갑술(서기1754)에 정성왕후貞聖

王后가 상궁尙宮 이씨와 안씨를 보내 석가상釋迦像을 조성

하고 팔상전八相殿을 건립하였으며 원당願堂을 정하였다.

이 해 8월에는 영조 임금이 숙종 임금께서 손수 제작한 절함

도折檻圖와 친필 서문序文을 하사하자 어실각御室閣에 봉안

하였다.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주었다. 

2783년 조선 영종 32년 병자(서기1756)에 계월당이 불에

탔다. 이듬해에 화곡華谷스님이 계월당을 중건하였다.

2792년 조선 영종 41년 을유(서기1765)에 현붕玄鵬 치흡

緇洽 두 스님이 육송정 백운교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

건봉사 입구에서 처음만나는 홍예교 虹霓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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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년 조선 영종 52년 병신(서기1776)에 정순왕후가 국

재國齋《왕실에서 비용을 내어 돌아가신 임금을 천도薦度)하는 재齋》를 베풀

고 별제別提 이인배�仁培를 보내 국재國齋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2815년 조선 정종 12년 무신(서기1788)에 이곳 군수 이최

원�最源이 임금께 아뢰어 건봉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특산

물을 없애도록 하였다.

2823년 조선 정종 20년 병진(서기1796)에 강원도 순찰사

巡察使 서유방徐有坊이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를 출연하여

어실각을 중수 하였는데 이 때 강원도내 승군僧軍을 뽑아 올

리게하여 4일동안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2826년 조선 23년 기미(서기1799)에 강원도 순찰사 남공

철南公轍이 발기發起하여 사명선사기적비泗明禪師紀績碑를

세웠다.

2827년 조선 정종 24년 경신(서기1800)에 용허석민聳虛

碩旻 스님이 사명대사 수충각酬忠閣과 사명대사 비각碑閣,

어중루御重樓를 세웠다.

2829년 조선 순조 2년 임술(서기1802)에 용허석민 스님이

제2회 만일회萬日會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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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년 조선 순조 4년 갑자(서기 1804)에 왕비 김씨가 금

천금과 오동향로烏銅香爐, 오동화준烏銅花樽, 양산陽傘 등

을 하사하고 순조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2832년조선순조5년을축(서기1805)에왕비김씨가국재國齋

를베풀고금자대병�字大屛과화엄경일부를하사하였다.

2842년 조선 순조 15년 을해(서기1815)에 본 고을 군수 이

해로�海魯가 본사에서 상정詳定해 놓고 대출해 준 돈 500

꾸러미와 세금이나 빚을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받아내는 폐

단을 없앴으며 세금으로 내던 두꺼운 종이 6권을 감면해 주

었다. 또 속세俗世로 돌아온 승려들에게는 죄를 면하려고 바

치는 돈을 빈부에 따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2845년 조선 순조 18년 무인(서기1818)에 귀빈임씨貴嬪�

氏가 등잔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등롱燈籠과 햇빛을

가리는 일산日傘, 영기�旗 등을 기증하였다. 

2847년 조선 순조 20년 경진(서기1820)에 효의황후孝懿

王后가 평상平床을 하사하자 어실각에 배치 하였다.

2849년 조선 순조 22년 임오(서기1822)에 본 고을 군수

김용金鎔이 본사에서 바치는 두꺼운 종이 3권, 흰 종이7권,

잡지 30여권,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농골�骨네 수레를 덜

어 주었다.

만해당 대선사비와 조용출시와 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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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년 조선 순조 26년 병술(서기1826)에 본 고을 군수

송재의宋在誼가 본사의 잡역雜役을 덜어 주었다.

2855년 조선 순조 28년 무자(서기1828)에 사명대사의 영

정을 봉안할 건물을 짓고 단청을 하였으며, 망해암望海庵을

창건 하였다.

2873년 조선 헌종 12년 병자(서기1846)에 물 북쪽에 있는

공전료사公殿寮舍 21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이듬해에 화주化

主 선악仙岳이 모금 운동을 펼쳐 이를 새롭게 중건하자 정부

로부터 이름을 적지 아니한 임명첩 300장을 기증 받았으며,

도내에 있는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5일동안을 부역하게 하였

다.

2875년 조선 헌종 14년 무신(서기1848)에 순원왕후純元

王后가 금품과 집기를 하사 하시자 동화東化스님으로 하여

금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다.

2878년 조선 철종 2년 신해(서기1851)에 벽오유총碧梧侑

聰이 제3회 만일회를 베풀었다.

2880년 조선 철종 4년 계축(서기1853)에 본 고을 군수 서

유여徐有 가 본사 사패토지賜牌土地《왕이 개인이나 사찰에 내리는

토지로 하사하는 이유를 명기하여 내림으로써 토지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가

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장부에 감춘자를 찾아내게

하여 그 가운데 1결을 본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2884년 본 고을 철종 8년 정사(서기1857)에 본 고을 군수

이용학�容學이 스스로 봉급에서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금강갑계발상지비,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능파교신축비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 17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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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붙여두고 그 이자로 매년 70여량씩 남한산성南漢山

城에 납부하는 승번전僧番錢《조선시대 북한산성 및 남한산성을 수비하

기 위하여 각도의 스님들을 뽑아 올려 돌아가며 번番을 들게 하였는데 이를 운영

하기 위하여 각 사찰에서 납부하던 세금을 말한다.》을 내도록 하였다.

2885년 조선 철종 9년 무오(서기1858)에 축성암祝聖庵이

불에 탔으나 이듬해에 석담石潭, 몽허夢虛 두 스님이 축성암

을 중건 하였다.

2890년 조선 철종 14년 계해(서기1863)에 본 고을 군수

이인회�仁會가 개인 봉급 600꾸러미를 내어 건봉사 스님들

이 영구히 종이를 만드는 노역勞役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892년 조선 고종 2년 을축(서기1865)에 화은강백華隱講

佰을 초청하여 강원講院을 개설한 뒤로부터 강학講學의 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894년 조선 고종 4년 정묘(서기1867)에 여신도 김씨 극

락화極�華가 부처님의 향 공양을 위하여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헌납하였다.

2905년 조선 고종 15년 무인(서기1878) 4월 3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사찰과 암자 3,183칸이 모두 불에 탔다. 이

때 학림화상鶴林和尙이 불을 무릅쓰고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함도 등을 구해냈다. 군수 이주옥�周鈺이 관청

주방으로부터 밥과 국을 마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

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공양 하였으며, 부근 5개 면민으로부

터 지붕을 이을 재료를 거두어 들여 임시로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였다.

금강갑계발상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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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는 이름을 적지 않은 임명장 500장을 받았으

며, 팔도에 권선문勸善文을 반포하였다.

건봉사 중건의 큰 역사를 도모하여 이를 성사 시키기 위하

여 전국 대표 사찰 다섯곳 즉 개운사, 중흥사, 봉은사, 봉선

사, 용주사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토록하여 동대문 밖 미타

사彌陀寺에 모두 모여 팔도 책임자 격인 화주化主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총 책임자는 서울 벽오유총碧梧侑聰으로 하고 경기도는 범

운취수梵雲就竪, 충청도는 월산삼희越山三熙, 전라도는 한은

정준漢隱政俊, 경상도는 용호해주�湖海珠, 평안도는 보운본

섭寶雲本葉, 황해도는 하은례가荷隱�珂, 함경도는 완명심주

翫溟心舟, 강원도는 율암�庵, 석담石潭으로 하였다.

이 해에 관음전觀音殿과 만일회를 중건 하였다.

2906년 조선 고종 16년 기묘(서기1879)에 대웅전, 어실

각, 사성전, 명부전,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화

암, 청련암 등을 중건 하였다.

왕실과 각 궁, 재상으로부터 불구佛具와 금품을 다수 기증

받았다.

7월에는 대웅전, 어실각, 관음전을 단청하고 후불탱화를

조성 하였다.

불이문�二門

건봉사 전체 가람의 정문에 해당하는 불
이문은 1920년에 건립된 것으로 6.25
의 전화를 유일하게 면한 건물이다. 
이곳에 금강저를 그려 사찰 수호에 기능
까지 보탠 것으로 정면에 걸린 현판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매우 단정하면서
도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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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 조씨로부터 만전萬錢을 하사 받아 보운寶雲 스

님으로 하여금 명부전冥府殿, 사성전四聖殿을 단청하고 십

육전十�殿의 후불탱화를 그렸다. 고종 임금은 대전大殿, 곤

전坤殿, 동궁東宮등 삼전三殿의 탄신을 위하여 원당을 정하

고 교지를 내려 일체의 노역勞役을 없애도록 하였다.

2907년 조선 고종 17년 경진(서기1880)에 능파교�波橋

가 허물어져 무너지자 그 석재石材를 대웅전 돌 계단과 산영

루山映樓를 다시 쌓는데 사용하였다.

보림암普琳庵이 불에 탔다. 벽오화상碧梧和尙이 덕원德源

무달사武達寺로부터 시왕상十王像을 옮겨 봉안 하였다.

보운화상普雲和尙이 영변�邊 서운사棲雲寺로부터 금고�

鼓 한 좌坐를 옮겨 왔으며, 장단長湍 심복사心腹寺로부터는

16나한상을 옮겨와 봉안 하였다.

대왕대비 조씨는 완화군完和君의 영혼을 위하여 천금을

하사하고 시왕불사十王佛事를 하였다.

2908년 조선 고종 18년 신사(서기1881)에 만화관준萬化寬

俊이 제4회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다.

벽오, 환웅 두 선사가 보림암을 중건하고 사미沙彌 봉직奉

直이 극락암을 중건 하였다.

시왕전과 16전을 단청하고 16나한상의 후불탱화를 조성하

였다.

2909년 조선 고종 19년 임오(서기1882)에 상궁 신씨가 예

수재預修齋를 설치하고자 400금을 바쳤으며, 그의 동생 장

년長�은 1,600금을 헌납하여 불구佛具를 조성하였다.

벽오, 환응 두 선사가 보림암을 중건 하였다.

비구니 성윤性允, 정심淨心 두 사람이 대원암大願庵을 중

건 하였다.

2912년 조선 고종 22년 을유(서기1885)에 운파대사가 기

부금과 시주 받은 것을 모아 대웅전, 명부전, 사성전의 문을

개조하고 대웅전 후면을 돌로 쌓았다.

2913년 조선 고종 23년 병술(서기1886)에 명례궁明禮宮

의 토지를 사들였다.

2915년 조선 고종 25년 무자(서기1888)에 청련암과 대원

암이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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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문석주의 급강저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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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년 조선 고종 27년 경인(서기1890)에 인파仁坡, 만화

萬化등이 팔상전, 진영각, 로전, 극락전을 중건 하였다.

2918년 조선 고종 28년 신묘(서기1891)에 신정왕후神貞王

后의 소상재小祥齋를 베풀었다.

범운화상梵雲和尙이 부처님의 치아를 천안 광덕사廣德寺

스님에게 얻어와 팔상전에 봉안 하였다.

2920년 조선 고종 30년 계사(서기1893)에 경월鏡月이 독

성각獨聖閣을 중건 하였으며 서봉西峰이 단청을 하였다.

2921년 조선 고종 31년 갑오(서기1894)에 원적암圓寂庵을

중건 하였다. 만화대사萬化大師가 참선실參禪室을 세웠다.

2924년 대한광무 원년 정유(서기1897)명성황후明成皇后

의 대상재大祥齋를 베풀었다.

학림鶴林, 용성�成 두 대사가 보림암을 중수 하였다.

2925년 대한광무 2년 무술(서기1898)에 회명대사晦明大

師가 경선궁慶善宮의 명을 받들어 봉암암鳳岩庵을 중수 하

였다.

2926년 대한광무 3년 기해(서기1899)에 응호應湖 스님이

화주가 되어 봉서루를 중건하고 대웅전 불상에 금물을 다시

입혔다.

2928년 대한광무 5년 신축(서기1901)에 극락전 남별당南

別堂을 세웠다. 만화화상萬化和尙이 시주와 기부금을 모금

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사들

여 보안원普眼院에 기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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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년 대한광무 6년 임인(서기1902)에 낙서암의 남별당

과 반두방을 건립하고 부속사附屬舍를 옮겨 세웠다.

이듬해에 대방大房 후불탱화를 그려 완성 하였다.

2931년 대한광무 8년 갑진(서기1904) 회명대사晦明大師

가 논 40마지기를 사찰에 헌납하였다.

2932년 대한광무 9년 을사(서기1905)에 명부전을 보수하

고 단청을 하였으며 로전爐殿을 세웠다. 순명황후純明皇后

의 소상재를 올렸다. 낙서암의 창고 16칸을 새로 건축하였

다. 몽산대사夢山大師가 논 80마지기를 헌납 하였다.

2933년 대한광무 10년 병오(서기1906)에 사적비寺蹟碑를

세웠다. 어산청魚山廳, 범음계梵音 가 일을 주선하여 석가

영아탑봉안비釋迦�牙塔奉安碑를 세웠다.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설립設立하였다. 연호대사�湖大師가

백련암을 세웠다. 이듬해에 봉명학교를 폐교 하였다. 

2935년 대한 융희 2년 무신(서기1908)에 제4회 만일회를

열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었으며, 7일동안 서서 정진精進

하는 법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금암의훈錦岩宜熏이 제5회 만일회를 베풀었다.

2936년 대한 융희 3년 기유(서기1909)에 무오, 갑자 두

계契에서 600원을 염출하여 동로전東爐殿 담장을 건축하고

만석계萬石階 동쪽을 돌로 쌓았다.

2937년 대한 융희 4년 경술(서기1910)에 보안원과 동지전

의 담장과 수각水閣을 만들어 세웠다.

건봉사범종과 범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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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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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년 신해(서기1911) 6월에 조선 사찰령寺刹令이 공포

되어 주지住持제도를 만들자 9월에 조세고趙世 가 주지에

임명되었다.

영빈관迎賓館을 건축하였다.

2939년 임자(서기1912)에 사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본

사는 선교양종대본산禪敎�宗大本山이 되고 말사末寺는 아

래와 같이 정하였다.

백담사百潭寺 인제군, 신흥사新興寺 양양군, 낙산사�山

寺 양양군, 화암사禾岩寺 양양군, 영혈사�穴寺 양양군, 명

주사明珠寺 양양군, 수타사壽陀寺 홍천군, 조제암鳥啼庵 고

성군, 심곡사深谷寺 양구군.

능파교

능파란 흔히 가볍고도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말로 고해의 파도
를 헤치고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건너
간다는 의미에서 능파교라 한 것이다.
1745년과 1880년에 중수되었다. 
건봉사의 5개 홍예교 중 가장 규모가
큰 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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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上海로부터 새로 찍은 대장경 한 질을 구입하여 봉안

하였다.

2940년 계축(서기 1913)에 평양부平壤府에 포교소布敎所

를 설립 하였다가 얼마되지 않아 폐 하였다.

2941년 갑인(서기 1914) 9월에 이운파�雲坡가 주지에 임

명되었다.

2942년 을묘(서기 1915)에 31명의 소신대燒身臺에 부도를

세웠다. 간성군에 포교소를 설립하였다.

2945년 무오(서기1918)에 팔상전과 낙서암의 도량道場을

돌로 쌓았는데 금암, 경월 두 대사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2946년 기미(서기1919)에 능허, 경해 두 대사의 감독 아래

극락전 도량을 돌로 쌓았으며, 극락전의 수도水道를 매설埋

設하였다.

운파화상이 시주와 기부금을 모아 중간 정도 크기의 종 5

좌坐와 불기佛器30좌를 비치하였다.

낙서암의 단하각丹霞閣을 돌로 쌓았다. 11월에 이대련�大

蓮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7년 경신(서기1920)에 불이문�二門을 세우고 영빈관

별실을 건축 하였다. 또 문수교文殊橋를 새로 가설하고 산영

교山映橋를 고쳤다. 능허대사�虛大師가 돈 천원을 바치자

비용에 충당하였다. 봉서루, 만일회, 보안원, 만석계의 석축

공사를 준공하였다. 낙서암의 수도를 매설하였다.

하마비 귀부, 십바라밀 석주

십바라밀 석주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시각적인 교육효과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이다. 
보살∙마하살이 수행하는 여섯가지
즉,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
혜의 6바라밀에다 방편, 원, 력, 지의
4바라밀을 첨가한 것으로 그 하나하

나에 깊은 의미가 간직되어 있다.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 29



2948년 신유(서기1921)에 인천仁川에 포교당을 설립하였

다. 봉림학교鳳林學校를 설립하였다. 한암선백寒岩禪伯을

초청하여 무차선회無遮禪會를 베풀었다.

2950년 계해(서기1923) 10월에 노제봉�霽峯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51년 갑자(서기1924)에 봉림학교를 폐교하였다.

2952년 을축(서기1925)에 사찰 사무소를 중수하고 극락전

과 만일회의 부속사를 중건 하였다. 주지 제봉이 사찰 비용

을 절약하여 빚 16,000여원을 갚았다. 이에 대한 고마움으

로 주지에게 상품을 증정 하였다.

2953년 병인(서기 1926) 10월에 이대련이 주지에 임명 되

었다.

2954년 정묘(서기1927)에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을

설립하고 공비생公費生30명을 양성 하였다. 불상 일곱분을

금으로 다시 입히고 장구사葬具舍를 건립 하였다. 원옹덕성

圓翁德性이 화주化主에 뽑혀 제5회 만일회를 이어갔다.

대웅전

6.25때 소실된 건물을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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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불과 좌우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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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암普琳庵

불기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 533)에 창건 하

였으며, 2550년 계해(서기1523)에 보림선사普琳禪師가 중

건 하였다. 2907년 경진(서기1880)에 불에 탔으며, 이듬해

에 벽오碧梧, 환응幻應, 두 대사가 중건 하였다.

2924년 정유(서기1897)에 학림鶴林, 용성�成 두 대사가

중수하였다.

백화암白華庵

1872년 신라 문성왕 7년 을축(서기845)에 창건 하였으며,

일명 축성암祝聖庵이라고도 하였다.

2873년 병오(서기1846)에 불에 탔으며 2885년 무오(서기

1858)에 석담石潭, 몽허夢虛 두 대사가 중건 하였다.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또 불에 탔으며, 이듬해에 중건

하였다.

봉암암鳳岩庵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2769년 임술(서기1742)에 해운海雲이 중수 하였다. 2925년

무술년(서기1898)에 회명晦明이 중건 하였다.

극락암極�庵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 945)에 창건 하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4년 뒤에 사미沙彌 봉

직奉直이 중건 하였다.

건봉사에 속한 암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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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암白蓮庵

2933년 대한광무 10년 병오(서기1906)에 연호대사�湖大

師가 창건 하였다.

반야암般�庵 없어졌다.

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533)에 창건 하였으

며, 2873년 병오(서기1846)에 불에 탔다. 옛터는 건봉사 서

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청련암靑蓮庵 없어졌다.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2633년 병오(서기1606)에 신묵信默이 중수하였다. 2905년

무인(1878)에 불에 탔으나 이듬해에 서암西庵이 중건 하였

다. 2915년 무자(서기1888)에 또 불에 탔다. 옛 터는 건봉사

동쪽 약 8리쯤 되는 곳에 있다.

대성암大聖庵 없어졌다.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후에 없어졌다. 옛 터는 청상봉靑裳峰 아래에 있다.

적명암寂明庵 없어졌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창건 하였으며,

2633년 병오(서기1606)에 혜능惠能이 중건 하였다. 그후 약

170년경 후에 없어졌으며, 옛 터는 건봉사 남쪽 유선곡遊仙

谷에 있다.

보리암菩提庵 없어졌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창건 하였으며,

그 후에 없어졌다. 옛 터는 건봉사 동쪽 15리에 있다.

백련암白蓮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

며, 2753년 병오(서기1726)에 무너져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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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암普門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

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대원암大願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

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5년 뒤인 비구니

성윤정심性允淨心이 중건 하였으며, 2915년 무자(서기1888)

에 또 불에 탔다.

일출암日出庵 없어졌다.

2492년 조선 세조 11년 을유(서기1465)에 현붕玄鵬이 창

건 하였으며, 2619년 임진(서기1592)에 병란兵亂으로 불에

탔다.

안양암安養庵 없어졌다.

2633년 조선 선조 39년 병오(서기1606)에 혜능이 창건 하

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동대암東大庵 없어졌다.

2735년 조선 숙종 34년 무자(서기1708)에 창건 하였으며,

2873년 병오(서기846)에 불에 탔다.

망해암望海庵 없어졌다.

2855년 조선 순조 28년 무자(서기1828)에 창건 하였으며,

후에 없어졌다.

은선암隱禪庵, 영귀암�龜庵, 서봉암棲鳳庵은 언제 창건

되었다 언제 없어 졌는지 자세하지 못하나 옛 터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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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大雄殿 9칸, 팔상전八相殿 9칸, 관음전觀音殿 3칸,

사성전四聖殿 6칸, 명부전冥府殿 6칸, 독성각獨聖閣 3칸, 산

신각山神閣 1칸, 단하각丹霞閣 1칸, 진영각眞影閣 6칸, 범종

각泛鍾閣 1칸, 봉서루鳳棲樓 14칸, 보제루普濟樓 6칸, 대지

전大持殿 9칸, 동지전東持殿 12칸, 서지전西持殿 9칸, 어실

각御室閣 6칸, 어향문御香門 3칸, 동고東庫 3칸, 낙서암�西

庵 168칸, 극락전極�殿 165칸, 만일원萬日院 89칸, 보안원

普眼院 58칸, 선원禪院 9칸, 원적암圓寂庵 12칸, 사무소事

務所 13칸, 불이문�二門 1칸, 여관旅館 13칸, 장의고葬儀庫

3칸, 성황당城隍堂 2칸, 수침실水砧室 2칸. 합계 642칸.

건봉사의 건물

건봉사의 옛 대웅전 모습(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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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암普琳庵 9칸, 봉암암鳳巖庵 32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백련암白蓮庵 6칸, 백화암白華庵 28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극락암極�庵 49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합

계 124칸.

건봉사 사사지社寺地는 7,340평이고, 논이 507,883평,

당시 지가地價로는 44,911원3전이었다. 밭이 164,527평이

고, 3,221원35전이었다. 잡종지는 298평에 1원19전이었으

며, 대지는 4,486평에 200원98전이었다. 합계는 684,534

평에 48,334원55전이었다.

임야 1,840정町3,206보步, 잡종지 4,624보.

건봉사에 속한 암자건물

건봉사의 토지

건봉사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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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룡33년 범종 영조44년주조
1912년

전 송운대사 사용 청동제은입사향완
1912년

청동제은입사향완
1943년

숙종어제 절함도 (부분)
1912년

도금원불鍍�願佛, 오동향로烏銅香爐(소형), 철장鐵杖 이

세 가지는 사명대사의 유품이다.

큰 종은 불기 2700년 조선 현종 14년 계축(서기 1673)에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1,700근이었다.

절함도折檻圖, 차거다반磋 茶盤《인도지방의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질로 장식하여 만든 찻반으로 백색 광택이 나는 칠보의 한 종류임.》은 숙종

임금의 하사품이다. 오동향로는 순조 임금 왕대비 김씨의 하

사품이다.

건봉사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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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당부도淸潭堂浮屠, 정파당부도井波堂浮屠, 포운당부도

抱雲堂浮屠, 진곡당부도震谷堂浮屠, 용안당부도�眼堂浮屠,

일암당부도日庵堂浮屠, 석봉당부도石峰堂浮屠, 풍악당부도

楓嶽堂浮屠, 해운당부도海雲堂浮屠, 몽월당부도夢月堂浮屠,

제봉당부도霽峰堂浮屠, 동봉당부도東峰堂浮屠, 당부도 堂浮

屠, 목양당부도牧羊堂浮屠, 운파당부도雲坡堂浮屠, 월봉당

부도月峰堂浮屠, 화은당부도華隱堂浮屠, 송악당부도松岳堂

浮屠, 운암당부도雲岩堂浮屠, 금월당부도錦月堂浮屠, 청암

당부도靑岩堂浮屠, 진각당부도眞覺堂浮屠, 송허당부도松虛

堂浮屠, 당부도 堂浮屠, 당부도堂浮屠, 진부당부도眞浮堂浮

屠, 치양당부도馳羊堂浮屠, 영운당부도影雲堂浮屠, 벽하당

부도碧河堂浮屠, 해○당부도, 하운당부도河雲堂浮屠, 명진

당부도明眞堂浮屠, 석파당부도石坡堂浮屠, 송화당부도松華

堂浮屠, 백운당부도白雲堂浮屠, 월곡당부도月谷堂浮屠, 담연

당부도湛然堂浮屠, 용암당부도�岩堂浮屠, 대인당부도大印

堂浮屠, 대범화부도大梵華浮屠, 용봉당부도�峰堂浮屠, 용파

당부도�波堂浮屠, 진해당부도震海堂浮屠, 정원당부도井源

堂浮屠, 유○골부도遺○骨浮屠, 임행복부도�幸復浮屠, 혜능

당부도惠能堂浮屠, 신묵당부도信默堂浮屠.

건봉사의 부도浮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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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리탑佛舍利塔, 포암당탑浦岩堂塔, 김주화탑金柱花塔,

최씨사리탑崔氏舍利塔, 월광동자탑月光童子塔, 월성당탑月

城堂塔, 동시사리탑同時舍利塔, 계운당탑桂雲堂塔.

건봉사의 탑



불령아탑비佛�牙塔碑, 불치상탑비佛齒相塔碑, 사명당비

泗溟堂碑, 대운당大雲堂碑, 만일회연기비萬日會緣起碑, 용

허당비聳虛堂碑, 일암당비日庵堂碑, 벽오당비碧梧堂碑, 운

파당비雲坡堂碑, 목양당비牧羊堂碑, 월봉당비月峰堂碑, 해

곡당비海谷堂碑, 송암당비松岩堂碑, 만화당비萬化堂碑, 건

봉사연회비乾鳳寺�會碑, 건봉사사적비乾鳳寺事蹟碑, 능파

교비�波橋碑, 육송정홍교비�松亭虹橋碑, 석교조성제명비

石橋造成題名碑, 대소행인하마비大小行人下馬碑, 관찰사박

종길비觀察使朴宗吉碑, 관찰사조학년비觀察使趙鶴年碑, 군

수이최원비郡守�最源碑, 군수이용학비郡守�容學碑, 군수

서유여비郡守徐有 碑, 군수정재용비郡守鄭在容碑, 군수김

용비郡守金鎔碑, 군수이해로비郡守�海魯碑, 군수박돈호비

郡守朴敦浩碑, 군수송재의비郡守宋在誼碑, 군수이면익비郡

守�冕翼碑.

건봉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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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징화상發徵和尙진영, 청허당淸虛堂진영, 사명당泗溟堂진영,

풍악당楓嶽堂진영, 영파당影波堂진영, 송암당松岩堂진영, 용

허당聳虛堂진영, 대운당大雲堂진영, 성원당性圓堂진영, 송파

당松坡堂진영, 낙빈당�貧堂진영, 송원당松源堂진영, 영해당

影海堂진영, 몽월당夢月堂진영, 금성당錦城堂진영, 운계당雲

溪堂진영, 호연당浩然堂진영, 진각당眞覺堂진영, 응운당應雲

堂진영, 기봉당麒峰堂진영, 봉계당鳳溪堂진영, 선악당仙嶽堂

진영, 봉림당鳳林堂진영, 벽오당碧梧堂진영, 성봉당聖鳳堂진

영, 선원당仙園堂진영, 벽암당碧岩堂진영, 화은당華隱堂진영,

영담당�潭堂진영, 원성당圓惺堂진영, 연우당�藕堂진영, 인

파당仁坡堂진영, 석담당石潭堂진영, 풍계당楓溪堂진영, 몽산

당夢山堂진영, 혜암당惠庵堂진영, 벽담당碧潭堂진영, 원호당

源湖堂진영, 학림당鶴林堂진영, 쌍월당雙月堂진영, 만화당萬

化堂진영, 청암당靑庵堂진영.

건봉사의 진영眞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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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폭九折瀑

백운동白雲洞 하류가 멀리돌아 아홉번이나 꺾여 폭포를

이루었는데 높이는 약 40척(12m)이 된다. 그 옆에는 대臺가

하나 있는데 택당澤堂 이식�植이 이를 기읍대企 臺라 이

름 하였다. 경치가 아름답고 고을 뿐만 아니라 기품氣品이

맑고 시원스럽다.

봉암鳳岩

봉암암의 북쪽에 있으며, 봉황새 모양을 닮은 돌이 깎아지

른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어 기이한 장관을 드러내고 있다.

보림동普琳洞

건봉사로부터 보림암에 이르는 중간지점에 있으며, 골짜

기가 그윽하고 산수의 경치가 맑고 시원하여 자못 신선세계

를 방불케 한다.

소신대燒身臺

발징화상發徵和尙과 만일회에서 염불을 하던 31명이 극락

왕생한 소신대로서 불기 2942년(서기1915)에 부도를 세웠으

며,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의 신앙의 표적이 되고 있다.

건봉사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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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대왕 어제御製

주운절함도朱雲折檻圖《한(漢)나라 때 주운朱雲이 임금에게 간諫하니 임

금이 화를 내어 주운을 끌어 내리려 하므로 주운이 어전御殿의 난간에 올라가 버

티다가 난간을 부러지게 한 고사를 말한다.》서문

옛날 효종대왕 때 재신宰臣 이행진�行進이 동지사冬至使

의 부사副使로 중국 북경에 갔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얻어서

상소문을 갖추어 나라에 바쳤으니 바로 주운朱雲이 난간을 부

러뜨리는 그림이었다. 성제成帝의 화난 표정과 주운이 슬퍼하

고 분개해 하는 모습이 이 한폭의 그림속에 잘 표현되어 있었

다. 비록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그리지

는 못할 것이다.

한漢나라는 건시建始이래<BC32�BC29> 왕씨가 나라의 실

권을 잡아 국세國勢의 위태로움은 누란�卵의 위기라는 말로

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웠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이니 관리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글을

올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기를, 이는 왕

씨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있다고 비방하였다.

성제의 마음도 자못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장우

張禹의 집으로 행차하여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천변에 관

하여 장우에게 물었다. 그리고는 관리와 백성들이 말하는 왕

씨의 일에 대하여도 장우에게 알렸다. 이는 정말로 한나라가

전화위복轉禍爲福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장우는 황제의 사부師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로는 왕씨에

게 아첨하고 위로는 황제를 기망欺罔하였으니 일에 어둡고 어

리석은 성제로서 어찌 능히 그 말의 사악하고 못된 것임을 살

필 수 있었겠는가! 이런 까닭에 다시는 왕씨를 의심하지 않았

던 것이다. 

건봉사의 옛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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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후일에 있을 왕망王莽의 제위帝位 찬탈簒奪을 반

드시 장우가 그 길을 열지 않음이 없다고 해야할 것이니 하

늘에 사무치는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괴리령槐里令인 주운은 보잘 것 없는 말단 신하로써 성상

께 글을 올려 알현하기를 구하고 상방尙方의 칼을 빌려 못된

신하의 머리를 자르기를 청했으니 강직한 기상은 늠름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성제는 주운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노했고 어사御史가 주운을 끌어낼 때 한나

라 조정의 공경公卿들은 모두 왕씨의 위세를 두려워 하여 입

을 꽉 다물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

다. 만약 좌장군 신경기辛慶忌가 벼슬에서 쫓겨남을 무릅쓰

고 힘써 쟁론爭論하지 않았더라면 주운은 필경 죽음을 면하

지 못했을 것이다. 천년 후인 지금에 이 그림을 보아도 마음

속 깊이 사무침을 느낄 수 있다.

우리 효종대왕과 선왕께서 늘 이 그림을 곁에 두시고 이따

금 이것을 보셨으니 뜻이 매우 크셨도다. 뜻이 매우 크셨도

다.

6.25사변으로 소실되기 이전의 31본산
건봉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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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이 그림을 전각에서 펼치고 보는 것은 그림 그

자체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효종대왕과 선왕의 속 마음을

체득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찬贊을 스스로 짓고 그림

위에다 써 놓는 것이다.

옛날 장안에 도읍한 한나라에서

외척들이 조정의 권력을 독차지 하였네.

보검의 칼자루를 거꾸로 남에게 쥐어준 것 처럼

황제의 위세는 사그러 들었네.

근심하고 의심하여 결단을 못내고

몸소 신하의 집을 찾아가는 성의가 없음은 아니었으나

장우는 제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충성되고 강직함을 뒤로 하였네.

그 때 지체가 낮은 신하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이름을 주운이라 하였네.

충성심과 울분에 과격함이 있었으나

속 마음은 임금님을 깨우치려 함이었네.

벼락같은 황제의 노여움 앞에서도

난간에 매달리며 크게 부르짖으니

그 언사는 더욱 간절 하였네.

우뚝하도다 높은 이름이여!

무게는 태산보다 더 무겁도다.

역대의 인물중에 찾아본다 하여도

이같은 일은 또한 보기드믄 일이라네.

《한나라 성제 때 외척인 왕씨 일족이 조정의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자 황제

는 무력해져 갔다. 이 때 안창후安昌侯인 장우는 황제의 스승으로 지위가 높아

존중 받고 있었다. 어느날 주운은 황제에게 뵙기를 청하여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기를“요즈음 조정의 대신들은 위로는 황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

성들을 이롭게 해주지 못하면서 국록國祿이나 축내고 있으니 원하옵건데 황제의

상방검尙方劍을 빌려 주십시오. 못된 신하 한 사람의 목을 베어 다른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황제가“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주운은

“안창후 장우 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어사를 시켜 끌어 내 쫓으려 하자 주운은 난간을 부둥켜

안고 늘어지며 말하기를“신은 죽으면 비간比干�은나라 주왕 때 충신�을 만나 같

이 지하에서 놀면 되지만 성조聖祖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부둥켜

안고 있던 난간이 부러졌다. 그 뒤 난간을 고치려고 하니 황제는“그대로 놔 두어

라”하였다. 황제는 그것을 보며 늘 주운의 충성심을 생각하려 했기 때문이라 하

였다.》

해는 기축(1709) 정월에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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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건대 먼 옛날 자장법사가 몸소 중국에 들어가서 석가 여

래의 정골 骨 치아의 사리와 금빛 가사 약간을 얻어다 양산

통도사에 간직하였으니 몇천 년전의 유래인지 알지 못하겠다.

중간에 왜적이 와서 탈취해 감으로 온나라가 실망에 빠져있었

는데 사명대선사 유정께서 사신의 명을 받들고 일본국에 갔다

가 치아사리 12매를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와 건봉사 낙서암에

모셔놓았다. 사람들이 모두 진귀해 하며 완상하고 제를 지내

기를 또한 일년이 넘게 걸렸다. 대중들이 말하되 불법이 땅에

떨어져 쇠잔해지고 인간도 경시되고 불법도 경시되어 밖에다

모셔놓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중과 의논한 끝에 탑을 세워 보

관하기로 하고 각각 물자와 금전을 출자하여 장인에게 돌을

쪼아 다듬도록 하여 건봉사 서쪽 산기슭 안전한 곳에 편안히

모셨다. 비록 불도佛道의 가풍이 쇠잔했다고는 하나 또한 만

세토록 심원한 불법을 길이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니 부처님을

받드는 성의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 이를만 하다.

석가여래 치아탑 비명과 서문

봉래산 춘파 제2세 운파문인 월봉선사 쌍식이 짖고 아울러 전서로 쓰다.

적멸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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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름도 기뻐하고 물도 기뻐하며, 승려와 속인이 엎어

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앞다투어 몰려와 무릇 보고 듣는자 치

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참으로

고금에 보기드문 광경이요, 인연이었다. 그러니 재산을 덜어

보시布施한 신도와 역사役事를 맡은 임원과 돌을 다듬는 석

공들은 부처님의 소중한 치아사리로 하여금 거듭 오늘에 빛

을 발하게 한 사람들이다, 아! 아름답도다.

월봉 쌍식은 미천한 재주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삼가 머리

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비명을 짓노니, 명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 대각大覺이시요

인천사人天師께서

서역에서 입멸을 보이시자

탑을 세워서 봉안했던 사리니

팔만 주변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인연이 있어.

보배로운 치아사리를 봉안함이니

기린의 뿔과 같이 희귀하도다.

온 산문이 밝게 빛나고

우뚝 서 있는 모양이 뛰어나시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경하고

용과 천인도 수호하리라.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로다

만세토록 영광된 기풍은

영원 불멸하리라 !

황명 숭정기원 후 100년 해는 병오(1726) 6월 일에 세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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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강으로 써 이름하니 견고함이 있고 예리함이 있으

며, 절은 건봉으로 이름하니 바탕도 있고 문채도 있다 하겠

다. 대저 계월桂月은 허공에 출몰하되 때로는 흰색도 되고,

때로는 검은 색도 되어 둥금과 이지러짐을 자유로이 한다.

이 당堂의 액額이 특히 이것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깊이 까

닭이 있다 할 것이니, 대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말미암

아 수행하여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

고자 한 것 뿐, 이런 까닭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밤에

이야기하며, 달을 문제삼을 때 혹은 말하기를 공양할 만하

다고 하고 혹은 수행할 만하다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가사

를 떨치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으니 그들이 각자 얻은것은 육

신이 실체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계월당의 건축은 즉 어찌 다만 금강중에 건봉이 있고, 건

봉중에 계월이 있음만 되겠는가. 또한 계월속에 건봉이 있고

건봉속에 금강이 있음이 될 것이다.

다시 차례로 계속 미세한 부분까지 추구해 들어가면 곧 일

이 곧 삼이요, 삼도 아니며 일도 아님이 되리니 무애한 속에

융합하여 마침내 필경공畢竟空에 이르고 말리니 산과 절도

존립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당堂이며, 당도 존재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당속의 사람이겠는가, 경境도 없고 인人도 없어서 끝

모르게 광대함이 원각圓覺의 대가람大伽藍이요, 필경공적畢

竟公寂의 집인 것이다. 이집은 남의 공을 빌리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성취한 것인데 다만 사람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성취된 것을 본것도, 파괴된 것

을 본것도, 새로운 것을 본것도, 옛것을 본것도 모두 계월당

이었으니 이 건봉사와 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계월당

의 년기年紀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기사년 여름에 오직

담연자湛然子, 재민載敏, 비구가 중수했다는 기록이 보일

금강산 건봉사의 새로 낙성한 계월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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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더욱이 건륭乾隆 병자년(1756) 겨울밤에 홀연히 화

재를 만나 이를 구하지 못하고 몽땅 소실되었는데 이듬해 정

축년 봄에 뛰어난 목공을 불러 좋은 재목을 다듬어 그 해 늦

여름에 비로소 낙성을 보게 되었다. 칸수는 다 전과 같았으

며, 우뚝한 지붕의 웅장미도 실로 옛것 보다 배나 나았다.

이 계월당은 한 절의 대중들이 서원을 일으켜 제각기 재물

을 출자하는데 그 힘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었으리오! 하물며 화곡도인華谷道人이 그 의지를 살려

홀로 모든 협조를 구한 끝에 이룩해 놓았으니 그 공이 여러

사람을 뒤덮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껏 인人과 법法

에 함께 실체가 없을 바에는 누가 이를 이룬자이며, 누가 물

자를 보시한자 이겠는가 어떤것이 보시된 물자이며, 어떤것

이 이루어진 당堂이겠는가. 당도 이루어짐이 없었겠는데 하

물며 이를 기술하는 자이겠는가. 화곡이 비록 나에게 기문記

文을 청하였으나 어찌 활활 타오르는 불꽃속에서 한 점의 눈

송이를 용납 하겠는가!

때는건륭23년무인(1758) 가을에모某가기록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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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청가경 경신(1800) 6월 28일 우리 성상 정종대왕이 승하

하심으로 국상을 당하니 온 나라안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

같았다. 비록 심산유곡에 있는 하찮은 백성일지라도 어찌 천

리가 멀다하여 빨리 달려가서 통곡을 하지 않으리요. 나도 8

월에 슬픔을 머금고 괴로워 하며, 임금님의 궁성이 있는 곳

으로 가서 다가오는 국장일國葬日에 국상여國喪輿를 바라보

며 하늘이 무너지는 끝없는 슬픔을 달래려 하였으나 국장일

까지는 몇 달이 남아있어 화계와 회운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홀연히 회운에서 9월 13일밤에 꿈

을 꾸었는데 길옆에서 성상과 태자를 태평세월을 즐기며 엎

드려 기다리고 있었더니 성상께서 소신을 돌아보며 이르시

기를‘너는 어찌 새 상감을 위해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고

‘하시기에 신은 오직 분부를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자’태자

가 말하기를‘너는 이미 축하 하였는데 별로 내려 줄 것이 없

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즉시 임금께서

직접 쓰신 한 편의 글을 앞에다 던져 주었다. 신이 머리를 조

아리며 받들고 나오면서 백번 절하고 소리 높여 외치며 말하

기를 신은 외람되게 하찮은 벌레와 같은 존재로서 하해와 같

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은 마땅히 죽더라도 결초보은 하여

우러러 성상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뿐 입니다라 하

고 잠깐 눈을 뜨자 마치 꿈을 꾸는것 같기도 하고 꿈을 깬 것

같기도 하여 이렇게 밤을 새웠다. 이튼날 아침 지난밤 꿈에

대한 감동과 목이 메이는 것을 이기지 못해 삼가 한 편의 글

로써 공경히 그 사실을기록한다고 하였다.

꿈에 임금께서 타신 수레를 곁에서 모셨는데 위엄있는 용

안과 낭랑한 말씀을 지척에서 들으매 잠시 멈추었다 소리높

여 부르짖고는 문득 놀라 깨어 일어났으나 남루하게 걸친 옷

은 그대로였으며, 임금님의 향훈이 엄습해 왔다. 그 이튼날

새로 창설한 만일회 사적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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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이 국재일이라 부름을 받고 몸소 나아가 이에 참석하였

는데 어젯밤 꿈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며, 이틀밤을 똑같은

꿈을 꾸었으니 이는 실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다.

아! 꿈이란 깨어있을 때의 일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니, 깨어있을 때의 일이 꿈을 꾸게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리

라. 깨어있을 때의 본질이 바르면 꾸는 꿈도 바른 것이 이치

의 당연함이라고는 하나 꿈이 이와 같이 기이할 때도 있는

것이니 깨어있을 때의 일이 어찌 이와 같이 신기한 일이 없

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매우 기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법 강론에 뛰어난 선사들이 국재를

올리는 자리에 많이 모여 들었는데 한가히 시사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봉사 옛 만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사

람들이 모두 나에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하자 내가 말하

기를 옛날 발징화상이 만일회를 베풀자 31인이 참여 하였는

데 육신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 같은

일이 매우 영적이고 기이하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

되었으며, 이 때 발징화상은 바다에 굳게 맹세하고 산에 엄

숙히 맹세하고 나서 옛날 만일회를 열었던 도량에서 새로운

만일회를 거듭 베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쇠잔해 가는 불도를 건져 주심이 어찌 발징화상 혼자만이

었겠으며, 오로지 옛날의 아름다움만이겠는가! 내가 말하기

를 발징화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분은 그와 같은 때를 만

났다고 할 수 있으며, 마땅히 만일이라는 기한이 찼으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시고 31인의 참선자들의 육신이 허

공에 올라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에는 발징화

상의 만일회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때 수행 정진하던 사람들에 미칠 수 없으니 어찌 감히 옛날

그 때와 그 사람들을 더볼 수 있으리오. 내가 굳이 사양을 하

자 모든 불자들은 더욱 간절히 청하며 말하기를 선사께서는

어찌 그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시고 때가 그와 같은 때가 아

니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제봉대사霽峯大師와 민관旻官 동지가 함께 부처님

앞에 맹세코 다짐을 결정하고 권선문勸善文 두 축을 작성하

여 제봉과 민관 두 선사는 서울에 머물며 만일회를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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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활동을 하다 나는 동짓달에 건봉사로 돌아와서 이같은 사

실을 사찰에 알렸더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 하였다.

그러나 큰 공을 이루자면 대중에게 일일이 논의하는 것은 불

가하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하기로 하고 먼저 설법을 할 수

있는강당을 건축하고 나서 다음으로 염불회에 참석할 사람

들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거민巨敏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살피게 하고 운오運悟, 입윤入允 등으로 별좌別坐의

일을 보게 하였으며, 연파대사�坡大師는 그 역사役事의 총

괄을 맡도록 하고는 재목을 마련하니 즉 신유(1801) 3월 3일

삼짓날이었다.

이에 모연문募緣文 다섯 축을 작성하여 남북 각지에 발송

하고 나 또한 그 글을 소매에 넣고 차례로 남쪽을 향해 도움

을 청하러 나섰다. 영천 은해사銀海寺 등지를 돌며 모금한

결과 거의 천금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 이는 어찌

부처님의 성스러운 도움의 힘이 아니었겠는가!

사월이 되었어도 영남지방을 다 돌지는 못하였으나 역사

에 필요한 재정은 부족하였고 또 확보할 길이 어렵게 되자

거민과 민관 등은 속수무책이었다. 장차 벌여놓은 일이 중도

에서 그만두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남쪽에서 모금한

물품이 절에 도착하게 되자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본 역사는 평탄하게 진행되어 90%의 성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영남에서 모금을 마치고 6월 18일 절에

도착하자 마침내 우뚝한 새로운 전각이 낙성되자 허공을 뚫

고 선 듯 하였다. 내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기

를 만일염불의 전당이 여러달이 채 못되어 이와 같이 낙성을

보게 되었으니 염불하는 사람들이 어찌 30년을 기다려 허공

으로 날아 오르리요. 오히려 혹은 눈으로 비웃으며, 마음 속

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이 같은 비방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남이 나를 비방함을 어찌 내가 알

겠으며, 또한 어찌 남의 말로 내가 물러날 수 있겠는가! 마침

내 좋은날을 가려 낙성을 보게 되었다.

8월 북한사北漢寺 국재 때에 영남에 계시는 영파법사影波

法師 큰 사부께서 역참驛站의 말을 타고 서울에 이르러 국재

에 참석하여 이에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행할 때 나 또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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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참석하였다. 국재가 끝난 뒤 영파 노사부님을 보내드리

고 또 제봉화상과 함께 돌아오는 날에 제봉화상이 만일회의

옛 자취를 기록하였다.

영화를 누리로다 구중궁궐이여! 궁궐이 비록 깊은 곳에 있

으나 보잘 것 없는 작은 정성에 감동하시어 어전으로부터 청

동 이백근과 황금 6속을 내려 주셨다. 이것으로 보배로운

탱화를 완성하였으며, 붉은 비단 장막 2건과 붉은 비단 양산

1건, 황초 100쌍을 내리신 물자로 부처님을 받들기 위한 장

신구를 갖추었다. 또 200꾸러미의 돈과 논을 하사하여 부처

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또150꾸러미의 돈을 하사

받아 100일을 기한으로 새로이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는

데 영파, 제봉, 연파 세 분 화상과 또 대중과 많은 선사들이

화합하여 100일동안 불공을 드리는 100일재를 열었던 것이

다. 이 때 모든 대중들은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임금님의 만

수를 빌었으며, 영파 노선사는 화엄경을 외우면서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계해년 봄에 또 200꾸러미의 돈을 하사 하시자 다시 100

일 불공을 올렸다. 이어서 금로적�露滴이라는 붉은색 큰 초

두 쌍을 내려 주었으며, 가사불사袈裟佛事를 만일회 도량에

세웠다. 전후로 해서 내려 보내주신 하사품으로 두 번에 걸

염불만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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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100일불공의 명을 받들었으니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

었으며,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다.

이는 한결같이 회운晦雲에서 꾼 꿈과 어찌 그렇게도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까닭에 그것을 살펴보니 깨어있

을 때의 본질이 올바르면 꾸는 꿈도 바르다는 이치를 믿게

되었다. 이처럼 하해와 같은 성은聖恩이 온 산에 널리 미쳤

으니, 비록 바위 굴속에 엎드려 있는 사슴들과 이웃이 되었

다고 하여 어찌 임금을 향하는 마음과 살찐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으로 이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 않으리요. 모두 화려하게

받들어 봉축할 진져! 다행히 태평성대를 만나 아름답고 천고

에 어려운 일을 성사 시키는데 있는 것이니 어려운 일이란

일만일一萬日 30년내의 기한으로서 날마다 임금님의 만세와

만수무강을 빌며, 아울러 날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만 번 소

리내어 외우는데 있었던 것이다. 30년밖에 우리와 법계法界

모든 생령生靈들이 함께 부처님께서 띄운 보배로운 배를 타

고 모두 저 피안彼岸《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차안此

岸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생사경계를 초탈超脫하여 일체의 번뇌를 벗어나 자성自

性을 깨친 경지를 말하며 열반涅槃을 뜻한다.》에 들 수 있으리니 하늘과

땅 사이에 어찌 이 같은 경사스러움이 자주 있을 수 있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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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으로 곰곰히 생각해 보니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6년

즉 천감天監 19년 경자(서기520)에 창건 하였다. 처음 창건

될 당시의 이름은 원각사圓覺寺라 불렀으며, 고성현古城縣

에 있다. 당나라 숙종肅宗 건원원년乾元元年 무술(서기758)

에 발징법사發徵法師가 미타만일염불회彌陀萬日�佛會를

베풀었다. 만일회를 베푼 29년 뒤인 병인(서기 786)에 이르

러 그동안 꾸준히 만일염불의 공적을 쌓은 31명의 육신이 공

空《육계�界의 하나로 아무 물건도 있지 않다고 하는 빈 세계.》의 실적을

쌓았음이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려 열산현�山縣 때에는 편액扁額의 이름을 서봉西鳳이

라고 고쳤으니 오늘날 건봉사가 이것이다. 서북쪽 모퉁이에

봉황鳳凰과 같이 생긴 돌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

다고 했다. 아득하여 골똘이 생각해 보니 성화成化 원년 을

유(서기1465) 4월 11일에 우리 세조대왕께서 동쪽으로 행차

하셨을 때 이 건봉사에 이르러 5일동안 어가御駕를 세워 머

무르고 원당願堂을 정하였으며, 어실각御室閣을 세웠다. 또

전답을 하사하여 부처님을 공양함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였

다.

금강산 건봉사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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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서 직접 법회法會에 참석하시어 발원문發願文을 손

수 쓰셨으니 발원문에 이르기를“무릇 나도 법회에 같이 참여

한 사람으로 이미 불법을 믿어야 할 마음이 생겼으니 망녕되

어 함부로 마음을 미혹되게 갖지 말며, 미혹한 마음이 생기

는 곳은 모두 구태에 얽매인 인연 때문이니 이러한 구태에

얽매인 인연이 모이게 되면 무겁고 탁한 것이 태산을 이룰

것이며, 마침내 한계를 지어 막는 것이 되어 마음이 가볍고

맑은 날이 없을 것이니라. 만약 이러한 것을 제거하려 하면

삼태기와 삽을 번갈아 사용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오히려

넓은 바닷물을 조개와 모기가 함께 마셔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니 불도를 꾸준히 닦아 성취함에 모자람이 없도

록 하자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속의 영고성

쇠榮枯盛衰를 덜어 버리려면 보리菩提를 구하고 자비를 펴

서 중생을 제도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니 그것은 바로 자비

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명하기를 하늘을 받들고

도의道義를 본뜨며, 문文이 빛나고 무武에 뛰어 나기를 발원

發願하면서, “조선국왕朝鮮國王 어휘御諱 이�는 이에 옥새

를 찍어 건봉사에 봉안하노라”고 하였다. 원당을 정한 건봉

사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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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成化 5년 기축(서기1469)에 예종대왕께서 선성先聖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또 원당을 정하고 자세히 하교下敎하기

를 원당사찰에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 6년 경인(서기1470)에 성종대왕께서 특별히 효령대군

孝�大君과 수충협책 정난동덕 좌익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겸 경연 춘추관사 서운관사 세자사 고령부원군 신 신

숙주와 수충위사협책 정난동덕 좌익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상당부원군 겸 판병조사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체

찰사 한명회, 진용교위 조흥수등을 보내 선왕의 발자취를 더

듬어 살피도록 하고 특별히 노비와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선박과 소금 등을 하사 하였다. 또 사찰 주위 사방 10리를 빙

둘러 경계를 정하고 표시를 하였으니 동쪽으로 10리는 육송

정�松亭 까지이고, 남쪽으로 10리는 초고개 아래 험천險川

까지이고, 서쪽으로 10리는 고진령古津嶺 아래 세 번째 냇물

까지이고 북쪽으로 10리는 노루목재 까지로 하였다. 사찰 원

당에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정 31년 임자(서기1552)에 봉림鳳林, 제안齊安 두 대군께

서도 임금에게 아뢰어 먼저 분들이 한 대로 신하 하선필河善

弼에게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도록 하고는 전교를 내리기

석가세존 진신치아사리

1986년 6월 일반 출입이 제한되던 때,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보시려 함인지 사리탑이 도굴당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바

우여곡절 끝에 되찾아와 3과는
탑에 모시고 일반인이

친견하도록 법당에
봉안된 5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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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봉사는 선대先代 임금들의 원당사찰願堂寺刹로서 소중

할뿐 아니라 다른 사찰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자

본 군에서도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아끼지 아니하고

갈라서 절에 주고는 부처님 공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만력 30년 임인(서기1602)10월에는 의인왕후懿仁王后 박

씨가 다시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토지 5결을 하사 하였다.

순치 6년(서기1649)에 효종대왕이 또 원당을 정하고 어실

각을 중건하였으며, 원당사찰에 부역賦役을 시키지 못하도

록 하였다.

강희 22년 계해(서기1683) 3월에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

가 천금과 침전에 두루는 휘장, 가사, 그밖에 집기 등을 하사

하였다.

옹정 2년 갑진(서기1724)에 또 천금을 하사하고 석가여래

치아를 봉안하고 있는 9층석탑을 중수 하였다.

건륭 10년 을축(서기1745)에 봉서루鳳棲樓 앞 무지개 다

리가 홍수로 무너지자 1749년에 개조하였다.

19년 갑술(서기1754)에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가 팔상전

八相殿을 세우고 원당을 정하였다. 또 그 해 가을에 영종대

왕께서 숙종임금께서 직접 제작한 절함도折檻圖를 하사하자

어실각에 봉안 하였으며, 원당사찰에 부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41년 병신(서기1776) 4월에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가 특

별히 본 사찰에서 국재國齋를 베풀고, 별제別提 이인배�仁

培를 보내 국재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만일원에 모셔진 아마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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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무신(서기1788)에 이곳 군수 이최원�最源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와 미역등의 공물

을 바치는 폐단을 아뢰자 임금께서 분부를 내려 이같은 폐단

이 영구히 없도록 하였다.

가경 원년 병진(서기1796)에 강원도 순찰사巡察使 서유방

徐有坊이 순시를 하다 이곳에 머무르며, 어실각을 받들어 살

펴보고는 장차 무너질 우려가 있자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

를 출연하여 어실각을 중수 하였는데 이 때 도내 승군僧軍을

뽑아 올리게 하여 4일동안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4년 기미(서기1799)에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南公轍이 돈

200꾸러미를 출연하여 사명대사의 기적비를 세웠다. 또 나

아가서는 권선문勸善文 두 축을 만들어 돌렸으며, 도내에서

재물을 모아 기적비 건립에 쓰도록 하였다.

20년 기해(서기1815)에 본 고을 군수 이해로�海魯가 부

역을 감해 주었다.

25년 경진(서기 1820) 봄에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가 평

상平床을 하사하여 보내오자 어실각에 봉안 하였다.

도광 2년 임오(서기1822)에 본 고을 군수 김용金鎔과

1826년 송재의宋在誼 군수가 종이를 만들 때 동원되던 노역

과 각종 잡역을 덜어주거나 감해 주어 나머지 노역도 얼마남

지 않게 되었다.

명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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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무자(서기1828)에 영부사�府事 정원용鄭元容이 본

도를 살피고 다닐 때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를 출연토록하

여 사명대사의 비각을 중수 하였으며, 영당影堂에 단청을 하

도록 도왔다. 대개 사명대사의 공이 나라안에 남아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명대사의 공덕을 칭송하여 서로 제창齊唱

하였으며, 특히 건봉사는 사명대사께서 삭발을 한 본사로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생전의 진영眞影과 원불願佛, 은탑銀塔, 가사袈裟,

염주念珠, 마상장삼馬上長衫, 오동향로烏銅香爐, 철장鐵杖,

목취혜木 鞋 등의 유물이 모두 건봉사에 남아있게 된 원인

이 된 것이었다.

도광 26년 병오(서기1846) 4월 11일 밤중에 갑자기 발생

한 큰 불로 물 북쪽에 있던 각 공전요사公殿�舍가 한꺼번에

모두 불에 타버렸다. 본 고을 군수 정재용鄭在容이 각 감영

監營에 이 사실을 적어 돌리고 순찰사 박종길朴宗吉이 즉시

장계�啓를 올려 청하자, 이름을 적지 않은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위로부터 받았으며, 또 강원도내에 통문通文을 돌

려 불에 탄 사찰을 복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5일간씩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이듬해 정미년(서기1847)에 역사役事를 마쳤으며,

무신년(서기1848)에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께서 천금과 침

전에 두루는 휘장, 가사 등을 하사하고 신으로 하여금 동화

당東化堂 스님의 축전竺典을 봉행하는데 힘쓰라고 하였다.

육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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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3년 계축(서기1853)에 본 고을 군수 서유여徐有 가

본사 사패토지 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 장부에 감

춘자를 찾아내게 하여 1결을 다시 본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

였다.

7년 정사(서기1857)에 본 고을 군수 이용학�容學이 돈

600꾸러미를 출연하여 아전이 집무하는 관청에 붙여두고 건

봉사에서 납부하는 승번전僧番錢 70량을 돈을 맡아 관리하

는 관청 담당자가 이를 대신 납부토록 하였다.

동치 2년 계해(서기1863)에 본 고을 군수 이인회�仁會가

돈 600냥을 마련하여 건봉사에서 종이를 만드는데 동원되던

노역勞役을 아주 없애 주었다.

5년 병인(서기1866) 9월에 건봉사 영기永起 스님이 사명

대사의 진충보국盡忠報國에 보답하고자 사명대사의 업적을

판각하여 걸자고 임금께 이뢰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예조

�曹에 분부를 내려 강원도 감영監營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으며, 강원도 감영에서는 사명대사의 행적을 낱낱이 조

사하도록 본 군에 문서를 보냈다. 군수 이인정�寅正은 관련

문서에 따라 건봉사 영기 스님을 초청하여 사명대사와 관련

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조사케 한 다음 여러 가지 실증實證을

고증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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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록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감영에 보고하

자 순찰사 조석여曹錫輿가 건봉사는 사명대사께서 처음으로

삭발한 곳이라 하여 그의 충성과 독실한 신불信佛을 본받는

곳으로 삼아 사명대사의 진영眞影과 유물을 본 사찰에 두고

스님과 신도들이 은전恩典을 입기를 바랐으며, 부처님을 숭

배하고 받드는 자들로 하여금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

였다. 이같은 사실들을 갖추어 임금에게 장계�啓를 올려 아

뢰었으니 때는 광서 4년 무인(서기1878)이니 즉 우리 성상전

하聖上殿下께서 보위에 오르신지 15년이 되는 해 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4월 초사흘 오후 세 시에서 다섯시 무

렵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본 사찰 남동 남서 방향 10

리 밖에서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여 삽시간에 본 사찰에 까지

불이 번졌다. 먼저 보림암普琳庵으로부터 상원암上院庵, 팔

상전八相殿, 낙서암�西庵, 혜월당慧月堂, 어실각御室閣을

넘어서 타고는 대법당大法堂, 향전香殿, 사성전四聖殿, 명부

전冥府殿, 보안원普眼院, 봉서루鳳棲樓, 범종각梵鍾閣, 만일

회萬日會, 관음전觀音殿, 진영각眞影閣, 연빈관延賓館, 참선

실參禪室, 함월당含月堂, 청련당靑蓮堂, 백화암白華庵, 청련

암靑蓮庵, 극락암極�庵, 안양암安養庵, 열반당涅槃堂, 양로

방養老房등 모두 3,183칸과 전래되어 오던 옛 기록, 사찰에

딸린 임야 등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여 한줌 재가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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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불상마져 맨땅에 드러나자 승도僧徒들은 참혹한 현상에

놀라 정신을 잃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이 때 본 고을

군수 이주옥�周鈺이 먼저 관청 주방으로 부터 밥과 국을 마

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모아

공양하였으며, 일일이 간악奸惡한 일을 적발하여 밝혀낸 뒤

오현면梧峴面, 대대면大垈面, 해상면海上面, 군내면郡內面,

왕곡면旺谷面 등 5개면에 명命을 내려 각각 지붕을 덮을 재

료를 가지고 오게하고 막사幕舍를 얽을 수 있도록 터를 닦게

했으며, 불에 탄 사찰 도구들을 챙기는 한편 책을 만들어 감

영에 알리자 순찰사 홍재현洪在鉉이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

을 아뢰고 또 직접 권선문勸善文 세 축을 작성하여 강원도내

에 돌려 모금 운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또 본 읍 향중鄕中에

첩본帖本을 내려 앞으로의 역사役事에 들어가는 자금이 많

이 소요될 것이니 조금씩이나마 돕도록 하였다.

5월 초닷새 이최응�最膺이 영의정에 제수되어 임금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드리던 날 연석筵席에서 건봉사를 위해

임금에게 아뢰자 특별히 이름을 적지 아니한 임명장 500장

을 하사 받도록 하였다. 또 예조로 부터는 8도에 권선문勸善

文을 내려 보내고 전국 대표 사찰 다섯곳에 알려 흥인문興仁

門밖 탑동塔洞 미타사彌陀寺에 모이도록 하여8도 화주化主

를 정한 다음 부지런히 복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이 때

낙서암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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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오당碧梧堂 유총侑聰이 본 사찰 총 화주가 되어 마음으

로 맹세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주선하였으며, 이

에 침계당枕溪堂 민열玟悅을 도목수都木手로 부르고 그 밑

에 100여명의 사람을 거느리게 하여 그 해 7월에 복원의 역

사役事를 시작 하였다.

먼저 관음전과 만일회를 중건 하였고, 이듬해 2월에 주관

主管 성봉당聖鳳堂 정안定安, 도감都監 운계당雲溪堂 경연

敬衍, 승통僧統 쌍월당雙月堂 창신昌信, 별좌別坐 학림당鶴

林堂 의환宜還 등이 스스로 주장하여 먼저 어실각과 극락전,

사성전, 명부전, 봉서루,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

화암, 청련암을 차례로 중건하여 이 해 10월에 모두 마쳤다.

비록 훌륭하고 아름답기는 전보다 나았으나 중건은 3분의 2

에 지나지 않았다.

이 해 3월에 우리 주상전하께서 500금을 하사 하였으며,

왕비전하께서 500금, 세자저하께서 500금, 또 대왕대비전

하 조씨께서 100금, 왕대비전하 홍씨께서 100금, 운현궁에

서 400금을 하사 하였다. 또 영의정 이최응이 200금, 병조

판서 이재원이 100금, 판서 민겸호가 200금,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이 100금, 판서 윤자전이 100금, 호조판서 김재욱이

100금을 출연하였다.

영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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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진궁壽進宮 이민화�敏和로 하여금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게 하고 화주 범운당梵雲堂 취견就堅에게 수급收給의

일을 보도록 하였다. 또 스스로 대내연大內輦 1좌一座, 인로

번引路幡, 양산陽傘 각 1건, 청도淸道, 순시巡視, 홍령紅令,

청령靑令 각 1쌍, 등롱燈籠 2쌍 가사, 침전에 두르는 휘장 등

을 하사 하였으며, 범운당 취견을 이 사찰에 이르러 주지의

일을 아울러 보도록 하였다. 7월에 어실각을 시작으로 대법

당 관음전의 단청 및 탱화를 그려 일시에 완성을 보았다. 10

월에 또 왕대비전과 내전의 탄신과 왕세자 탄신을 축원하기

위한 축원당祝願堂을 정하였다. 이로부터 2월 초 팔일, 7월

25일, 9월 25일을 쫓아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혼연일

체가 되어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

리고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수진궁壽進宮《조선시

대 봉작封爵을 받기전에 죽은 왕자나 시집가기 전에 죽은 공주, 옹주의 제사를

지내던 곳임.》에는 봉과封菓와 점서占書를 진상 하였다.

임금께서 원당사찰에 나아가 나라에서 세금 납부 대신 노

동을 시키는 일을 없애 주었으며, 특별히 이봉심�奉審으로

하여금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도록 하고 전교傳敎를 내리기

를 본 궁으로부터 본 도 감영에 도서圖署에 찍는 인印을 두

도록 하였으며, 감영으로 부터는 본 군에 이 사실을 알려 주

었다. 또 본 사찰이 담당하는 노역勞役의 크고 작음을 논하

지 말고 영구히 없애라는 뜻을 담은 도서완문圖署完文《조선시

대 관부에서 개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내용은 각종 부역(賦役)이나 잡역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을 내렸는데 한 권

은 본 읍에, 또 한 권은 본 사찰에 비치하여 두고 영구히 따

라 시행토록 하였으니 국은國恩이 어찌 막중하지 않겠으며,

어찌 감히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치 않을 수 있겠

는가!

경진(서기1880) 6월 화주化主 유총이 함경도 덕원德源에

있는 무달사武達寺에 가서 시왕존상十王尊像을 원산포구元

山浦口까지 등에 지고 와서 다시 배로 순풍을 타고 하룻만에

본 읍 거진포巨津浦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 시키고 본 사찰에

옮겨 봉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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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운당寶雲堂 긍섭恒葉이 불법을 닦던 지학持學으로

하여금 영변�邊 약산藥山 서운사棲雲寺로 보내 금구�口 1

좌一座를 싣고 본 부府에 있는 여러 고을을 지나 본 사찰에

도착하였다.

8월에 화주 환엽은 또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金輔鉉이 장단

고을 심복사心腹寺에 16나한존상十�羅漢尊像이 있다고 알

려오자 이를 얻어 본 사찰에 옮겨 봉안 하였다.

10월에 대왕대비전하 조씨趙氏가 완화군完和君이 타는 수

레를 위하여 천금을 하사하고 화주 환엽에게 명하여 시왕불

사十王佛事를 하도록 하였다. 또 왕대비전하 홍씨와 경빈저

하敬嬪邸下 김씨는 대궐과 명문거족名門巨族 가운데 불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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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하는 남자와 여자는 물론 용만관�灣館 및 안흥관安

興館에서도 시왕불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신사년(서기1881)봄 3월에 시왕전十王殿과 16전十

�殿에 단청과 금분�粉을 새로 입히고, 불당 채색도 새로이

하였다. 아울러 시왕나한十王羅漢 후불탱화를 조성하였으

며, 4월 초 엿새 시왕불사의 준공을 궁중에 알려 드렸다. 때

마침 초 열흘날 완화군 탄신일을 맞아 임금께서 특별히 하교

下敎하여 재회齋會를 베풀도록 하고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1좌�一座와 양산, 깃발, 등롱, 선실禪室에 두루는 휘장,

가사 등을 사찰에 들여보내고 지은知隱 스님으로 하여금 일

일이 완화군 생일을 위한 재회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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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신하유성종�聖鍾을보내재회를돌보도록하였다.

5월 화주 벽오당碧梧堂 유총 및 환응당幻應堂 선은善 이

마음을 합쳐 보림암普琳庵을 중건 하였으며, 사미봉직沙彌

奉直이 극락암極�庵을 중건 하였다. 또 이듬해 임오(서기

1882) 4월에 상궁 신씨가 본 사찰에서 예수재預修齋를 베풀

었으며, 불사에 필요한 그릇과 재齋를 올릴 때 필요한 각종

용구와 그릇을 새롭게 주조鑄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400금을 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우 신장연申長�,

신석효申錫孝도 직접 예수재에 참석하여 굉장한 광경을 보

고는 마음이 움직여 1,600여금을 시주하여 어려운 나머지를

보충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 경파당鏡波堂 기혁琪赫

이 스스로 모금을 하여 중간 정도 되는 종과 큰 시루를 장

만하여 각종 불사에 사용토록 하였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

운 일이며, 위대한 일이 아니리오! 이는 어찌 부처님의 가호

와 신의 도움이 아니었겠는가! 다만 생각컨대 왕실에서는 건

봉사의 뒤가 끊어져 없어질 뻔한 은혜를 입었고, 또 임금께

서는 건봉사를 염려해 주므로해서 크나큰 은덕을 입었다. 하

늘과 땅이 영원하듯 영읍營邑《감영監營, 수영水營, 병영兵營이 있는 고

을(여기서는 강원도 전체를 말함).》은 모두 왕실과 부처님께서 돌보

아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시주하고 기도를 드리려는 마음

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던 것이다.

만약 벽오碧梧, 보운寶雲 선사의 헌신과 환응幻應, 범운梵

雲의 원력願力, 그리고 경파鏡波를 비롯한 여러 선사들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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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쏟아 하나같이 성취하고자 기울인 노력이 아니었더라

면 어찌 조그마한데서 비롯된 일이 오늘과 같이 큰 과업을

이룰 수 있었겠으며, 또 성봉聖鳳, 운계雲溪, 쌍월雙月, 의환

宜還 선사들이 모두 화합하여 속세 잡된일을 마다하지 않고

의견 일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가람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아, 안타깝고 한탄스럽도다! 그러나 본 사찰이 화재를 입

은 뒤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고 증빙이 될 만한 문서도 없어

만약 처음 내력부터 중요한 것들만 간추리고자 함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과 말로 전하는 것을 주워못는 것만 못하

기 때문에 서로 뒤섞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 하자면 곧

본 사찰에 대한 역대 임금들께서 원당願堂을 정한 내력과 사

패賜牌를 내린 연도를 고찰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각

종 하사품을 내려주신 관대한 은전恩典을 입었음이 뚜렷이

남아 있어 명백히 증거를 삼을 수 있는데다 이제 또 삼전탄

신三殿誕�《왕대비전王大妃殿,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을 일컫는다.》을 위

한 원당을 정하고 이를 축원 드리는 곳으로 삼아 향을 비롯

한 이에 소요되는 예물과 용품까지도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

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성지수호聖址守護에 어찌 소홀함이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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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초지종을 기록하였으나

후손을 위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바라건대 비록 천 여년

의 세월이 지났지만 눈앞이 환히 밝음이 있는 것과 같을 뿐

이니라 광서8년 임오(서기1882)5월 행군수行郡守《행行은 계급

이 높고 직책이 아래일 경우에 사용한다. 종일품계從一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이

품직正二品職인 판서判書가 되면 숭록대부행판서崇祿大夫行判書라고 한다. 당

시 건봉사 사적을 기록한 고성군수는 종삼품從三品의 품계를 가지고 정사품正四

品격인 군수자리에 있었다. 1882년 당시 군수는 이도식�道植으로 보임.》

적멸보궁

건봉사 지역 내에서 제일 신성한 도량
으로 석가여래의 치아사리탑과 비석,
부도가 있고 그 아래로 적멸보궁, 지전,
진영각, 보제루가 있다.

건봉사 낙서암 전 송운대사 원불
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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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건봉사 사적과 중창한 기록의 총 계보

내 들으니 범어 기달枳達을 번역하면 금강이라고 하는데

천하에 가장 이름있는 산이라 한다. 동해의 동쪽에 있으며,

특히 수척한 뼈가 서 있는 것 같으며, 만가지 기이한 형상이

라 깊숙하면서도 첩첩이 쌓였으며, 장엄하고 또 웅장하게 주

위를 둘러 싸고 있는 것이 주州와 군현郡縣과 같아 가히 십

여 고을은 됨직하였다. 들판을 측량하여 획을 그어 놓아 마

치 뛰어난 승지요, 별천지 같았다. 속됨에 물들지 아니하고

속세인은 감히 범접치 못하고 오직 부처님 가람만이 별처럼

드문드문 벌려져 있으며, 영취산의 종소리와 범어의 독경소

리 뿐이라 하였다. 주산이 비스듬히 남쪽으로 이어져 100여

리에 걸쳐 있으며, 감로봉甘露峰이 있고 그 위세 아래 20리

에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남쪽을 향해 또 동해

나루에 이르면 문득 불보살을 만나볼 수 있을 것도 같아 돌

아와 이곳에 머무르기로 하고 물이 빙돌아 드는 한 골짜기에

별도로 두 곳을 나누어 개척하였다. 그 산의 승경과 물의 수

려함이 풍악을 잉태하고 길러내던 것이다. 그 북쪽에는 설산

을, 남쪽에는 오대산을 혹은 삼키기도 하고, 혹은 토해 내기

도 한 것 같았다. 이는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낸 신비로 땅을

더욱 공고하게 간직토록 하였으니 어찌 청조靑鳥가 살핀 뜻

이 아니겠으며, 이에 백마가 개척한 땅임을 알려준 것이 아

니겠는가! 이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중국 양나라 무제 천

감 19년 즉 신라 법흥왕 7년(520)경자에 읍 이름을 고성이라

하고 사찰 이름을 원각사圓覺寺라 하였으며, 한결같이 흥성

하였다. 고려 열산현�山縣때에 이르러 편액을 서봉西鳳이

라 고쳤다. 비록 이름이 다르고 그 때의 일이 변천 되었다고

는 하나 도량은 위엄이 있으면서 수려하였으니 오늘날 의연

히 금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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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히 우리 조선에 들어와 건봉乾鳳이라고 편액을 걸었으

니 이는 건봉사 서북간西北間 방향 모퉁이에 봉황 모양을 빼

닮은 돌이 있는데 마치 九成《음악 아홉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한 곡이

끝나는 것을 일성一聲이라 함.》에 맞추어 너울 너울 춤을 추며 사뿐

히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옛 일을 상

고해 보면 당나라 숙종 건원무자《당나라 숙종년간에는 무자戊子가 없

어 건원 무자는 무술(서기 758)이 아닌가 함.》에 발징조사發徵祖師가 만

일선원萬日禪院을 베풀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할 때 불법

에 밝은 정신貞信과 양순良順등 31인을 청하여 두타頭陀를

행하자 향도 계원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니 이로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를 쫓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는 것을 일컬어

만일회萬日會라 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동방에 처음 교화敎

化하자 부처에 귀의 하기로 원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는 함께 좋은 과보果報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

었겠으며, 부지런히 염불하여 공적을 쌓은 것이라 할 수 있

지 아니 하겠는가!

만일회를 시작한지 29년이 되는 해에 이르러 수행하던 어

느날 물이 불어나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아미타 대성 두

분 보살께서 청정한 대중들과 반야용선般��船에 승선하여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세 번씩이나 나타나자 마침내 3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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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으며, 961인의 향도는 동시에 극

락정토의 상, 중, 하 세등급 가운데 최상급에 왕생하였다. 이

렇듯 두 번씩이나 영험한 조짐이 나타나 상서로움이 서로 교

감하였으니 하늘과 땅에 화합의 기운이 가득차고 6종이 교

집되었다.

다시금 강주땅에 아간이란 계집종이 미타회중에 있었는데

매일 절구에다 쌀을 찧어 놓고는 남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속박을 당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공

중에서 이 도량에서 열심히 수행하라는 교시를 듣고는 일심

으로 전념한지 21일만에 홀연히 천장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5리 가량되는 곳에 몸을 버렸다. 이때 21인이 함께

맹서하고 바로 기도장으로 향했으며, 그 후 날아올간 자리가

비가 새지 아니했으니 실로 생각한 바가 징표로 드러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한 즉 천종과 중정이 첫머리에 출현하여 경사가 남음이

있었으며, 수행자가 어느 목적을 달성코자 맹세를 하고 정진함

이 이와 같았다. 이에 한가지 취지로 불국토와 인연을 맺어 선

후로 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 극락에 왕생한 사람도 다수가 되

석가세존 진신치아 사리탑

1605년(선조38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되찾아 온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한 탑으로, 
1724년(경종4년)에 건립하였다.

120여년간 다른 곳에 모셔져 있다가
이곳에 봉안된 셈이다. 이 탑 옆에는

2기의 부도가 서 있는데 부도에는
3과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5과의

사리는 법당에 봉안되어 있어
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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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각

었으니 이는 모두 발징조사의 교화에 힘입어 무수한 사람들이

극락왕생의 아홉 등급 가운데 최상급에 왕생 한 것이다.

한 번 머물렀다 감에도 차례가 있으니 위대하도다! 어느

누가 발징조사를 따를 수 있겠으며, 능히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만일회와 이 같은 계의 명칭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널리

천하 사찰에 대하여 들음이여! 일찍이 이 같은 사찰이 있으

리오. 남쪽 물가는 곧 백봉화계白峰華界이니 발징조사는 우

리들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의 부처가 출현케 하였으며, 또

보림普琳 고추高錐는 수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불도를 추구하게 하여 귀먹은 것 같이 현묘하고 또

심오한 이치를 터득케 하여 혀를 잘 놀리는 말솜씨는 근원부

터 철저히 없애 버리도록 하였으니 이로인해 이름있는 암자

가 된 것이었다.

남아있는 모든 옛 업적은 사찰의 편액이 서봉이라고 한 때

였으며, 가사, 석장, 바리가 오롯한 징표로 남아 있었으니 현

거진대懸�鎭帶《한나라 설광덕薛廣德이 연로하여 치사致仕하였을 때 천자

께서 치사한 수레를 매달아 놓고 영광스러움을 기념했다는 고사로 건봉사에 임

금께서 많은 물자를 하사한 것에 비유한 것임.》의 꽃다운 자취가 남아

있었다는 앞에 사람이 기술한 것을 생각케 하였다.

성화 원년(1465)4월 여름 우리 세조世祖 혜장대왕惠莊大

王께서 동쪽을 순행하시다 이 사찰 부처님 앞에 향배하시고

발원문을 손수 지은 어필과 어휘, 어보를 봉안하고 대왕비

전하와 왕세자를 호종한 문무군신들이 5일동안 어가御駕를

머무르고 불공을 드릴 단을 설치하였으니 무늬가 곱고 화려

한 모양이 마치 발타야跋陀耶의 양식으로 그린 그림과 같았

다. 이에 명하여 발원하는 당을 정하고 어실각을 지으니 이

에 가벼운 바람에 구름이 움직이자 초목들도 생기가 빛났다.

이로인해 임금께서 해상에 유람하시어 행차하는 소리와 이

를 둘러싼 깃발의 아름다움은 장관이었다. 산중에 사는 백성

이나 물가에 사는 백성이 어찌 일찍이 없었던 이 같은 성대

한 광경을 보았으리요. 태평한 시대에 거리의 풍경을 읊은

노래며, 남방에서 잔잔히 퍼지는 노래 소리가 마침내 우리

동방에까지 미쳤으니 태평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예종대

왕께서 분부를 내리시어 발원하는 원당을 정하라 하셨으니



이는 성종대왕대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찰은

두 분 성상聖上의 원당 사찰인데다 또 전날에 임금의 어가가

두 번이나 임람�覽했던 곳이다. 

그 후 대군大君과 대신大臣, 대관大官을 파견하여 선왕의

자취를 살피게 함과 아울러 사찰의 둘레 10리를 임금께서 하

사하신 땅으로 하여 정표를 세워 관리토록 하였다. 전지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을 다시내려 주셨으며, 나라에 바치는 세금

도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

효종대왕께서 봉림대군으로 잠저潛邸에 계실적에 글을 올

려 10석의 논을 하사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상주하는데 필요

한 물자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해에 바로 왕위에 오

르시자 특별히 원당을 정하라 하셨다. 영조 임금때에 또 어

필을 내려 주시자 어실각에 봉안하였다. 다행하도다! 사찰의

빛남이여! 천년을 이어오며 옛것은 옛것대로 새로운 것은 새

로운 것대로 갖추었도다.

송운대사松雲大師가 있었으니 호는 사명泗溟이었다. 백밀

주白密州 옛산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전심

으로 수행하여 큰 덕을 이루었다. 여러해 수행 정진하여 학

문이 높았으며, 의문나는 점을 설명하는데 매우 밝았다. 나

라에 큰 변란을 당하자 병장기와 의병을 모집하여 왕실에 공

을 세웠으니 그 위대하고 혁혁한 공이 방방곡곡에 알려져 한

나라안이 모두 칭송하였다. 일본에 갔을 때 석가세존釋迦世

尊의 치아사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 취서산鷲棲山 통도사通

度寺 단탑壇塔에 봉안하였으며, 또 17매의 치아사리는 은탑

銀塔에 나누어 간직하였다. 낙서암은 사명대사의 본사本寺

로, 그 후 음력 7월에 정성스레 돌을 다듬어 석탑을 쌓고 부

처님의 치아사리를 서쪽 산기슭에 봉안한 것이 바로 이것이

다. 순조 경진년(서기1820)에는 용허석민聳虛碩旻 화상和尙

이 연원�院을 중건하고 만일회의 기일을 채우고 마치게 되

니 이같이 성스러운 불사의 인연으로 보배로운 기운이 조화

롭게 일어나 모든 만물이 안정되게 번성하였다.

또 헌종 병오년(1846) 4월에는 물 북쪽에 있는 아전鵝殿과

요사채가 갑자기 화재를 입었다. 다행히 임금의 은총을 입어

중건의 기틀이 마련되자 모든 불자들이 힘껏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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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하여 의연한 옛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해년 겨울

에 동화축전東化竺典과 벽오유총碧梧有聰이 한 목소리로 부

르짖자 모두 이에 동조하여 세 번째 만일회를 베풀고 평소대

로 수행하며, 정성을 다했으니 이는 마치 선세善世임을 들창

문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함과 같을진져!

우리 성상께서 즉위 하신지 2년 을축(서기1865)에 화은과

호경, 강백이 설봉으로부터 와서 강회講會할 수 있는 선원禪

院을 창건하고 이를 개원하여 널리 베풀자 사방에서 모여들

어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감응함이 있었으니 마치 구름이 운행

하고 비가 내리는 듯 하였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진실로 사

찰을 이미 깨어나게 하였으니 불법이 함께 흥기하였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신의 감응이 일찍 나타나 크신 불도가 드디

어 권장되니 누가 상서롭지 않다 이르며, 어찌 감히 돌보지

않아 황폐한 곳으로 흘러간다 하리요.

무인년(서기1878) 4월 초 사흘에 하늘이 화두火頭를 금강

에 보내자 닥치는 대로 산문의 빗장을 뛰어 넘으며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팔상전을 태우고 이어 진영각, 낙서암, 혜월당,

함월당, 청련당, 백화암, 청련암, 보림암, 상원암, 극락암, 안

양암등이 참담하게 잿더미로 변했으니 어찌 이같이 금과 같

은 옥토에 기와 조각과 자갈같이 쓸모없는 것들로 나뒹굴게

하여 역대 임금들께서 눈물을 뿌리며 슬퍼하게 하리요. 또

두 발을 모아 부처님에게 머리를 조아릴 곳마져 없어졌으니

토끼가 콩과 귀리밭을 짓밟는 것같이 마음이 아플 뿐이며,

쇠잔한 풀과 차가운 연기만이 눈에 가득하였다. 군수 이공�

公이 관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순찰사 홍공洪公이

조정에 아뢰었으며, 같은 시기에 상국 이공은 경연經筵에서

임금께 아뢰자 성상께서 공명5백첩空名五百帖을 내려 주었

다. 봄에 모연문募緣文을 작성하여 팔도에 보냈으며, 유총을

화주化主로 정하고 서울로 올려 보냈다. 또 예가�珂를 해서

海西로 보내 모금을 하고 심주心舟는 관북關北에 가서, 정준

政俊은 호남湖南에 가서, 삼희三熙는 금호錦湖에 가서 각각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환섭 � 또한 관서지방에서 모

금활동에 참여하였다. 선흔善昕, 지희志禧, 부연芙淵, 기혁

琪奕, 모윤妙允등은 모두 집단 구성원 가운데 쟁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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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로써 자신의 뛰어난 재덕才德을 나타내지 않고 덤덤히

세속을 따르면서 시주를 앞장서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경

행敬行과 정안定安은 그 역사를 맡아 처리하였고, 창신昌信

은 주지로서 역사의 총감독을 맡았으며, 의환宜還은 매일 소

요되는 비용을 점검하였으니, 이들은 이 일을 함께한 지인들

이었다. 또 대중들은 각자 흩어져 널리 함께 힘을 모아 그 일

을 도모하여 이듬해 2월 봄부터는 목공 장인을 불러 본격적

인 복원 공사에 힘을 쏟았다. 민열敏悅은 향도香徒 수백명을

인솔하고 불이 난 십리 주위를 말끔히 정리하였으며, 수많은

산봉우리를 손질하였다. 먼저 어실각과 대법당, 각감전各紺

殿 및 법원法院, 연사�社를 건축하고 누각과 요사채를 같은

날에 낙성을 보았으니 참으로 거대한 역사였다. 한결같이 걸

출하게 지어 구름과 잇닿은 것이 현기증이 날 정도였으며,

우뚝 솟은 전각은 햇빛에 빛나 마치 도솔천과 같아 옥황상제

가 거처할만 하였다. 이에 신령스러운 빛이 비치니 이같은

일은 인간세상에서는 희귀한 일로써 자못 더욱 장엄하고 화

려하였다. 불이나기 이전과 같이 행랑채, 재실, 부엌, 창고같

은 부속건물도 차례로 질서있게 죽 늘어 섰으니 모두 다 갖

춘 셈이 되었다. 긍종肯宗은 청련암을 엮었으며, 보의普宜는

백화암을, 봉직奉直은 극락암을 보수하였다. 또 보림은 대중

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귀착시키며, 힘을 모은 결과 나란히

모두 낙성을 보게 되었다. 

임금께서 사사로운 재물을 보관하는 내탕內帑으로부터 만

전을 출자하여 취견就堅으로 하여금 어실각과 대법당, 관음

전에 단청을 입히고 나아가 각각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 대

왕대비께서 하사하신 만전으로는 긍섭으로 하여금 명부전과

사성전에 단청을 입혔으며, 또 시왕상을 조성하고 흠집이 있

는채 방치되어 있던 여러 후불탱화와 16성왕상을 보수하였

다. 다른 성왕들의 탱화도 모두 채색을 고쳤으며, 겸해서 종

종 새로운 탱화를 완성해 가자 시절도 때마침 좋음을 얻은

듯 오색 구름이 영롱하고 황홀히 사방에 꽃잎이 떨어져 흩날

리는 것 같았다.

성상께서 가람의 복원공사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을 들

으시고 이를 축원할 축원당祝願堂을 정하라 하였으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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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임금께서 탄신한 날이고, 9월 25일은 왕비의 탄신일

이며, 2월 초 파일은 왕세자의 탄신일이었다. 

탄신일에는 매번 부처님께 향 공양을 하였는데 수진궁壽

進宮에서 하사 하신 것으로 공경히 받들어 봉행하였다. 또

성지聖旨를 받들어 혹은 과거를 시행하니 전국에서 과거에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임금을 받드는 정성으로

재를 올렸으니 어찌 하찮은 정성으로 임금의 큰 은혜에 보답

할 수 있으리요! 공경히 받들도다 주상전하시여! 하늘의 명

령에 크게 순응하셨도다. 성군이 되심이여! 흔연히 바라보도

다. 구오九五《구는 주역에서 양의 수이며, 오는 괘의 오효五爻로서 밑에서

세어 다섯 번째의 양효陽爻이다. 이 괘효卦爻는 천자의 자리로 천자의 지위를 말

함.》의 지위가 비상함이여! 형통하고 신령스러워 밝게 운행함

이 많으니 마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났도다. 성조

聖祖께서 몸소 친행親行하던 마음으로 존경하고 숭배함이

진실로 이에 버금 갔으니 이는 국토와 왕실의 영원한 안락을

생각하심이며, 대업을 고르게 성취시켜 굳건한 반석위에 서

게함이 우리 임금의 밝은 슬기는 이 나라 왕토가 항상 화창

한 봄날과 같게 하는데 있었다. 모두 말하기를 백신百神이

인도하고 도우셨다고 하였으며, 만가지 경사를 점지 하시고

모두 이룩해 내셨다고 하였다.

왕비 전하께서는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의 아름다운 법도

대로 산초와 꽃다운 난초의 향기와 같이 행실이 아름다워 억

조창생이 모두 왕비의 은총을 입었으며, 몸소 요순시대와 같

이 되기를 받들고 원했으니 베푼 은덕은 성왕에게 까지 미

치게 하였네. 대궐안에서는 임금을 덕으로 모시자 인지지화

�趾之化《주周나라 문왕 후비后妃의 덕이 자손과 그 종족까지 선화善化한 까

닭에 시인詩人이‘인지�趾’의 시를 지어 칭송한 일로 왕후의 아름다운 덕을 기

리는 말임.》는 베짱이가 깃을 치며 서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금지옥엽과 같은 왕손은 더욱 번창하였으며, 하늘을 섬김

이 지극하시니 누가 혹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리요. 또한

부처님을 받듬이 지극하시니 장차 왕실의 무강無彊함이 도

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것이로다.

세자 저하께서는 어지심과 영수�粹함을 타고 나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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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무예는 동전이 서로 상서롭게 맞떨어

지는 것과 같았다. 하늘과 땅이 함께 길하여 널리 퍼져 나가

니 세자저하 옥체와 빛을 다투는 것과 같고 해와 달이 나란

히 왕세자를 상서롭게 하니 타고난 천수가 땅과 같이 오래

누리어 덕을 기림이 하늘같이 끝이 없도다.

세자빈 저하께서는 마음이 곧고 성실하시어 높은 자태는

그 거동이 순수한 복과 합치 되었네. 나라의 기둥을 이어 전

할 자리에 책봉 되었으니 반드시 복록과 왕세손을 얻어 왕토

의 터전위에 왕업을 이어갈 것이니라. 세자빈으로 하여금 불

길처럼 요원하고 창성하게 하리라.

왕태후 전하께서는 순임금의 어머니 태임을 돌아보는 것

같았네. 궐내에는 은나라의 명상名相 이윤伊尹과 주나라의

명상 주공周公 같은 분을 두어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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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돌아보게 하셨으며, 온 강토를 덕으로 덮어 백성에게 은

덕을 베풀어 길러 주셨으니 인자한 음덕이 만고에 빛나도다.

문文으로 다스리니 나라가 태평하여 목탁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져 영원히 그침이 없으며, 비바람이 함께 고르니 들판

에서는 늘 격양가가 울려 퍼지네. 이에 불교에 귀의한 사람

으로써 집무를 보도록하니 인연이 도와 부자처럼 믿고 따르

네. 한평생 오복을 심고 정성을 다하니 좋은 인연에 좋은 과

보果報가 돌아옴을 느끼네. 열 길에 백가지 상서로움이 내리

니 과연 신불神佛의 가호가 차별이 없음을 징험하게 하도다.

역사役事를 돌보며 독려하여 다같이 덕을 쌓았으니 모연募

緣을 주관한 화주化主도 경사스러운 기쁨을 마음깊이 함께

느끼도다. 현세나 미래나 국사國師로 삼으니 달빛이 천지에

드리우듯 육법공양은 보람으로 나타날 것이며, 어느 세상이

고 진리를 깨달을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공덕이 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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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와 같이 헤아리기 어려워 속세에서의 성대한 칭송은 무

한히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때를 얻어야 쉽게 번창하고

적임자가 있어야 잘 이루어 지는 것이니 마치 대지大地의 조

물주가 한 번 바람을 불게 하여야만 빈 곳이나 구멍에서 소

리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아! 사물의 정당한 이

치란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 일이 폐하고 흥함과 같은 것이니

옛것을 믿으므로 해서 이같은 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발징조사는 이에 아미타 염불회를 개설하고 정진하였

으니 일천부도탑과 신불에 기도를 드려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망은 불법 세계의 본성으로 볼 때 한계가 있지 아니

한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불쌍한 곳에 드리우니 신의

위엄있는 가호가 더 하였다. 은혜를 고루 입을 때 다시 저 우

뚝한 곳에서 항상 불법을 수호하고 계율을 지키며 스승을 도

우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사들이 계속해서 뒤를 이어오

1928년경 건봉사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 85



고 있음을 진실로 이 사찰에서 알겠도다. 이는 하늘과 땅이

서로 처음과 끝까지 관계를 같이 하는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

다. 환섭 �께서는 조심조심 하면서 위태롭게 정도正道를

밟아 오셨는데 지조志操가 굳세어 임금께서 물리쳤다 다시

믿었다 하심이 엇갈렸으니 문한文翰의 자리에 얼마나 계셨

던가, 정성으로 행도行道할 기회가 드물었으니 건봉사에 어

느 섬돌에서 슬퍼하셨을까, 절의 고적이 모조리 쓸쓸한 언덕

처럼 되었으니 결국 증빙할 문헌조차 없도다. 어디에 물어야

옛일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좀이 쓸기를 여러해 지난 뒤 의지

할 곳 없이 떠돌아 흩어져 버린 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추록

追錄을 만드니 이는 마치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떠내는 것과

같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목

을 갖춘분들은 더러 여기서 얻을 만한 것에 주의는 하지 않

겠는가.

광서 10년 갑신(1884) 윤월 상순

석가세존 진신탑묘인 적멸보궁을 수호하는 석품釋品 제1

도원장 보운 환섭은 삼가 기록하고 글로 써서 본사에 두게

하노라.

영의정 이최응, 순찰사 홍재현, 군수 이주옥, 수진궁 차지

이민화, 상궁 청신녀 하씨 정덕혜, 청신녀 윤 공덕운, 지사

김윤종, 주부 이희원, 지사 이일수, 주부 유천혁, 지사 김충

범, 화주 벽오유총, 하은예가, 석담지희, 환응선흔, 범운취

견, 영담부연, 서암긍종, 몽허보의, 완명심주, 경파기혁, 천

봉묘윤, 월산삼희, 보운환섭, 비구봉직, 감동 성봉정안, 운계

경행, 주지 쌍월창신, 목수 침계민열, 화사 경선응석, 벽산용

하가 기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이루고 함께 정토

의 업을 닦기 위한 결사結社를 태동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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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26년 기축(1889)여름날 성봉로덕聖鳳�德이 나에게

말하기를 절을 중창한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태에 얽

매여 지금까지 지냈는데 이렇다할 고증할 문서가 없어 두려

울 뿐이라 하면서 마땅히 그 근원을 궁구하고 그 요점을 간

추려 바라건대 내일의 지침으로 삼자고 하였다. 또 많은 덕

있는 사람들을 위촉 하자고 하자 내가 옳다고 하였으나 나는

삼산三山 도봉道峯사이에서 노닌자로서 30여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역사의 대략을 알지 못할까

두려웠다. 모름지기 착한 말로써 영향을 미치게 했으니 노덕

의 말이 과연 옳았다. 

무인년 4월 3일 미친듯한 바람이 불자 산불이 빠르게 번져

감전紺殿과 상요사祥�舍 3천여칸이 화재의 재앙에 빠져 들

고 말았다. 그 깜짝 놀라고 참혹한 형상을 어찌 말로써 표현

을 하겠는가! 관아에 달려가 보고하자 순상巡相은 아뢰어 도

움을 청하였으며, 상국相國)은 조정에 아뢰어 국고에서 6천

여금을 나누어 주었다. 봄에는 모연문을 작성하여 8도에 보

내고, 벽오유총과 여러 화주化主 사인士人들이 그 일을 도모

하였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했으니

쌍월창신雙月昌信과 학림의환鶴林宜還이 검증을 하고, 운계

경행雲溪敬行과 나는 중창 역사의 총감독이 되었다. 이듬해

2월 민첩한 장인등 수백명의 기술자를 불러모아 어실각을

시작으로 대법당, 관음전, 향로전을 복원하고 차례로 명부

전, 영산전, 봉서루, 범종각, 낙서암 및 창고와 부속건물을

짓고 만화관준萬化寬俊으로 하여금 만일연원萬日�院을 짓

도록 하고 참선방장參禪方丈 영담주�潭珠와 책응조전策應

潮佺 등은 보안법원普眼法院을 건축하였다. 또 보림은 대중

들과 마음이 상응하여하나같이 낙성되었다. 8월에는 법운

금강산 건봉사 중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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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견(梵雲就堅)이 서울 근처로부터 와서 전각의 단청과 탱

화 복원을 모두 마쳤으니, 이듬해 봄에는 화사畵師를 두고

성전聖殿과 왕전王殿에 단청을 끝내고 이에 탱화를 보수 하

였다. 겨울 11월에는 특별히 보묵寶墨을 하사하였으며, 삼전

탄신三殿誕�을 위한 축원당祝願堂을 정하였다. 공양에 필

요한 향과 소요되는 제반 물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

활용구는 모두 임금께서 하사하셨다. 

공경히 성지를 받들어 임금을 섬기는 정성으로 재를 올리

니 위대하고, 성대하도다! 어찌 행운이 있지 않으리요. 아!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절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극락정토인데 하물며 한나라 밖에

서까지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는 금강산임에랴!

이 절은 31인이 수행 끝에 허공으로 올라간 도량이다. 만

약 경전에 이른대로 그땅이 견고하여 금강이 이루어졌으며,

또 6천 불자가 말한대로 도를 이루었다면 이는 같은 동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즉 이곳은 역대 임금께서 원당을 정한 성

지 사찰이므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새롭게 면목을 일신하였

으니, 이는 이땅이 영험하고 신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귀머거리나 소경이라 할지라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도량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머지 일을 맡아 추진한 공과 잡다한 작은 일들도 있다고

하면 있을 것이나 나란히 모두를 기록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이로써 모범을 삼고자 하니 헤아려 양지하기 바라노라. 내가

삼가 받들고 마침내 중창기를 기록하였다.

광서 15년 (1889) 가을 7월 하순

부처님 종찰원장宗刹院長 여든 여덟 늙은이 보운긍섭寶雲

恒�은 삼가 기록 하노라.



이름난 산이 있으면 큰 사찰이 있고 큰 사찰이 있으면 신

을모신 사당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옛 사료史料와 남

긴 글에서 보니 오늘날 신선이산다고 하는 동녘땅에 명산 금

강이 있는데 천리가 한 줄기가 되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비스듬히 꿈틀거리며 수성군(고성)서쪽 20리까지 이르렀다

고 하였다. 의연히 우뚝 솟아오르고 특이하게 섯는 자태가

빽빽하고 성하며, 깊고 그윽하였다. 봉우리들이 쭉 늘어선

것이 기이 하였으며, 수풀과 골짜기를 빙둘러싼 형상이 아름

답게 드러나 보였다.

그 위에는 큰 사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금강산 건봉사라

고 하였다. 사찰 남쪽에는 또 낙서암이 있으며 이 사찰과 이

암자는 모두 신라 때 창건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백

천년이나 되었다. 어떤 때에는 무너지고 헐어짐에 따라 중수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화재를 만나 다시 복원하기도 하

였으니 이제 다시 찬란히 빛나는 것이 새로운 것 같았다. 

이 사찰은 이른바 우리 동방에 이름을 떨쳐 훌륭한 것이

이와 같아 내가 이 날에 한 번 갑갑한 마음을 풀려고 군수 이

공과 함께 틈을 내어 이곳에 올라 바라보며, 이리저리 감상

하며 다니다 낙서암에 이르렀다. 암자 서쪽에 집 한 칸이 새

롭게 지어져 있길래 스님들에게 물어보니 산신각山神閣이라

하였다. 이 산신각은 낙서암과 같은해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데 영험하고 신이한 것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반

드시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불행히도 무인년(1878)봄에 화재

로 소실된 것을 사찰의 힘으로 겨우 한 칸을 세웠다고 하였

다. 그러나 몇 년이 못가 동쪽이 기울고 서쪽이 무너져 비단

이 암자의 스님들이 비통해 함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 조차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또한 혀를 끌끌찼다고 했다. 이에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산신각 중건 및 단청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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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沙彌, 도삼道三, 계명桂明등이 10여명의 동지들과 같이

각기 힘써 동전 한 꾸러미씩을 내어 수년간 이자를 늘렸으나

겨우 100여금에 이르는데 그쳤다. 금년 여름에 바야흐로 집

을 새로 짓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힘써 모

으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니 짓고자 하는 당초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탄식만하고 있었다. 이때 이공이 특별히 보시布施할 생각을

하고 동전 3000닢을 내어 주었으며, 또한 곁에 있던 사람들

에게도 보시에 참여할 것을 권하여 바라는대로 단청의 일까

지 끝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일을 도와 이루어진 것

이 아니겠으며, 산신령의 음우陰佑 덕분이 아니겠는가! 이는

그같은 일이 그 때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니, 공이란 그 사람

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아! 이같은 명산내에 이 같은 암자가 있었으며, 이같은 산

신각이 있으므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옛 모습대로 복

원한 것이다. 이곳에 산신이 있고, 이곳에 스님이 있으니 천

추에 그 이름이 드리워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마침내 이를

기록하노라.

광서 계사 (1893) 6월 그믐 지산산인砥山散人 임명선�鳴善

산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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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에 이르기를 이대로 가면 10만억 찰나에 한 세계가 있

으니 이름이 수마제須摩提인데 번역을 하면 극락원이라 하

였으며, 부처님은 아미타라 부르며, 번역을 하면 무량수라

하였다. 진실로 위로는 현겁賢劫 7불을 계승하였으며, 아래

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 대성인이다. 라고 하였다.

때는 당나라 숙종 건원 무술에 신라국 고성현 원각사에 발

징發徵이라는 대화상大和尙이 있었는데 법명은 동량棟樑이

었으며, 산문에 주지가 되었다. 

아미타부처의 본원 가운데 근본이 되는 서원誓願을 하고,

두타스님 정신貞信과 양순良順 등을 청하여 31인이 미타만

일연회彌陀萬日�會를 창설하고 향도香徒 1828인을 결성하

였다. 1700인은 음식을 시주하였고, 120인은 의복을 시주하

였으며, 해가 바뀔 때며는 집집마다 쌀 한말과 향유 한 되반,

종포綜布 한 단씩을 내어 오랫동안 공양하였다.

29년을 지난 병진년 7월 17일 밤에 대홍수가 도량 문밖에

까지 넘쳤다. 아미타불과 관음세지 두 보살은 자금연대紫�

�臺에 올라 문앞에 이르도록 황금 팔뚝을 펴서 염불하던 대

중들을 가까이 이끌어 들이는 것을 대중들이 보고 모두 깡충

깡충 뛰면서 기뻐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일로써 이 부처가 대중을 거느리고 반야선《반야般�의 지혜

를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에 비유한 말.》에 올라 48원《아미타불이 과거세

過去世에서 법장보살이었을 때 세운 원願을 말하며, 첫 번째 무삼악취원(無三惡

趣願)에서 득삼법인원得三法忍願까지 있다.》을 주창하자 백련화白蓮花

세계로 왕생하여 상생상품으로 영생하였다.

이때 발징대화상은 여러곳을 순행하다 금성�城에 이르러

�茂阿干의 집에서 잤다. 이날밤 큰 불빛이 그 집을 환히 비

추자 동량은 깜짝놀라 일어나 양무아간 및 집안에 있던 남녀

대한국 간성 건봉사 만일연회 연기緣起

《인因과 연緣이 서로 응하여 만법이 생기는 일로서 사찰 등이 창건된 유래를 말함.》

숭록대부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겸 홍문관학사 조병필이 짓고 숭록대부 의정부찬정 농상공부대

신 김가전이 쓰다. 통정대부 전 행대구판관 정학교가 전서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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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밖으로 나와보니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동량에게 고하기

를“너의 도량 스님들이 부처님이 가까이 이끌어 들여 서방

정토에 상품상생으로 왕생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속히 가서

보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온데 간데도 없었다. 동량이 곧

가려고 하자 양무가 말하기를“우리 스승께서 최초로 발원을

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무리들을 먼저 제도하신 후

에 세상에 나가십시오. 저희도 역시 29년동안 자못 미력이나

마 작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오늘 어찌 이같이 저희들을 버리

고 홀로 가시려 하십니까?”라고 하며 몸을 들어 땅을 끌으

며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동량은 이에 양무 등을 인솔하고

가서 31명의 스님들을 보았는데 육신은 이미 허공으로 올라

갔다.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 도량을 향하여 1300여 배를 올

린 후에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인해 만일회를 수행한 향

도 913인도 도량의 대중과 더불어 한꺼번에 단정히 앉아서

돌아가니 나머지 907인이 남아 수행하였다. 동량이 도량에

돌아온지 7일만에 또 아미타부처를 보았는데 배를 가지고

함께 타라고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저는 향도를 아직 제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이는 본

원本願《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고 세운 발원發願.》이 아니라 하면

서 부처에게 다시 고하자 18인이 상품 중생으로 왕생하였다.

그 나머지는 다시 왕생할 수 있도록 덕업을 더 닦

등공기념탑

건봉사는 우리나라 염불본산으로서
758년 발징화상이 염불만일회에

승려 31인과 신도 1820명이 동참하여
염불회가 회향되던날 염불하던

승려 31인은 모두 왕생하고
동참신도도 차례로 극락왕생하였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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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는 그런 연후에 와서 제도 하겠다고 아뢰자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향도들이 자신의 성불을 마다하였다

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 하였다. 향도들이 서

로 이르기를 우리들이 어떠한 죄업을 지었는지도 모르시면

서 홀로 왕생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더욱 부지런히 힘쓰라하

니 우리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정

진하였다.

또 7일후 밤에 아미타불이 다시 반야선에 올라 동량에게

말하기를“내가 본원의 힘으로써 너를 맞아 함께 왕생하고자

한다.”라고 하자 동량은 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를“만약 단월檀越들이 중한 죄가 있어 왕생의 연분이 없으

면 맹세코 지옥에 들어가 대신 그들의 고통을 받아 영원히

그 죄를 없애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같이 왕생케 한 다음 마

땅히 왕생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부처님이 그 말을 막

지 못하고 31인을 상품 하생으로 나게하시고 그 나머지는 너

희들이 먼저 왕생하면 다음에 왕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부

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를 주었다. 이에 무생인無生

忍을 깨달아 지혜가 신통하여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이에 다

제도하고 동량은 부처님의 교칙敎勅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

며, 신표를 받았다. 즉 부처님의 수족을 받들고 반야선에 올

라 서방정토에 왕생하였다.

그 후 고려국에 이르러 고성을 고쳐 열산현�山縣이라 하

고 절 이름을 서봉西鳳이라 하였다. 이때 강주康州에 있던

아간장자는 다시 연회�會를 베풀고 21인과 더불어 한마음

으로 서원誓願하였다. 이 때 아간의 계집종이 하루에 절구에

다 벼를 찧어 1석의 쌀을 만들어 부처님 봉공에 열심이었다.

어느날 여가를 내어 대중들을 따라 염불하는 곳으로 갔다.

어느날 밤 뜰 가운데 좌우에 말뚝을 박아놓은 곳에 손바닥이

새끼끈으로 묶여 있는데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정진하러 온 여자가 무슨 까닭으로 도량에 들어오지 않느냐

고 하면서 빨리 가서 정진하라”고 하였다.

아간 및 도량에 있던 대중들은 일시에 놀라고 두려워 여자

를 도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그 때부터 그 여자는 오

로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에 힘썼다. 37일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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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이 공중으로 날아 오르면서 집의 대들보를 뚫고 5리 가

량 날아가 몸을 버리고 정토에 왕생하였다. 절 북쪽 5리되는

곳에는 소신대燒身臺라고 하는 돌무더기로 쌓은 탑이 있는

데 그곳에는 허물을 버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후 집의

들보를 뚫고 날아 오른자를 모아 빠짐없이 전했다. 

동량이 연회�會시에 감원監院에 계율을 어긴 사람이 있

었는데 몸이 변하여 부석사의 소가되어 화엄경을 싣고 다녔

다고 했다. 이와같이 몸이 변하여 여자가 된것도 공양으로써

염불하는 사람과 인연으로 이 업보業報《선악의 보응報應이 일어나

는 원인.》를 얻었다고들 하였다. 이상으로 제1, 제2연회가 본

사찰의 고적故蹟에 함께 실려있다. 

조선에 이르러 열산현을 고쳐 간성군이라 하고 사찰의 이

름도 건봉이라 하였다. 영조 임술년(1742) 용허 석민화상이

제3회 연회를 베풀자 상서로운 조짐이 많이 나타났으나, 안

타깝게도 사적을 잃어버려 더 이상의 고찰이 불가능하다.

철종 신해년(1851) 겨울 벽오 유총화상이 제4회 연회를 베

풀었는데 뜻을 같이한 영암취학과 동화축전 두 사람이 참여

하였다. 수행 정진한지 몇해가 흘렀는지 셀 수 없으나 영암

과 동화 두 화상은 입적하고 벽오 유총화상 혼자 열심히 정

진하자 향도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4년이 지난 갑인년 여

름에 두타(頭陀를 행하던 영수永守에게서 치아 2매를 얻었

으며, 윤의潤宜, 금윤錦允에게서도 각각 하나씩 얻었다. 5년

을묘년에는 여옥사유�玉 維가 입적하려 하매 상서로운

빛이 비쳤으며 사리 17과를 수습하였다. 6년 병진년 4월에

는 해월쾌준海月快俊의 치아, 한매를 얻었으며, 7월에는 선

일善日과 의활宜活의 치아를 각각 1매씩 수습하였다. 동자

신응준申應俊이 공양 참여를 마치자 치아 1매를 얻었으며,

전후 합하여 모두 26매를 얻었다. 모두 석종형石鐘形부도를

세우고 그곳에 간직 하였다.

옛날에 이르기를 본 사찰은 일천여기의 부도가 있던 도량

이라 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합符合하여 들어맞으

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29년 기묘년에 공덕을

마치니 만일萬日에 두 해가 더 지난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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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천명을 받들고 황제폐하의 승운承運을 위하여 등극

하신지 18년 신사(1881)에 만화萬化 관준화상寬俊和尙이 제

5회 연회를 베풀자 참선실參禪室을 건립하였다. 지금이 24

년이니 이로써 사실을 짚어보면 5년이 지나 준공을 보게된

셈이다. 

오호라! 위대하신 불법佛法이 우리 동방에 전해진지 오래

다. 석조石趙《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國의 하나인 후조後趙의 별칭(320년

경)》요진姚晋으로부터 강남 혜원慧遠《진晋나라의 고승으로 육경�經

및 노장老莊의 학에 통달하였으며, 태원太元 년간(376�396) 여산�山에 동림

사東林寺를 세웠다.》같은 고승에게 미쳤다. 혹은 염불회도 베풀

며, 혹은 결사結社를 하기도하여 지극한 요체를 강구하지 않

음이 없었다. 부처의 세계와 아름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정

과正果를 얻은 증거와 상서로움이 나타난 이같은 일에 대하

여는 아마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발징화상과 같은 시대

에 지나支那 즉 중국에서 남북의 두 파가 나누어 지면서 불

법이 남행南行하여 발징화상에게 이르렀던 것이다. 차례로

세청, 원사, 남악, 양영, 가락 등의 모든 조사들께서 각 방면

으로 나누어가서 불법의 근본을 깊이 깨달아 부처의 지위에

섰으며, 후세에 그들은 종파의 계통을 이었으나 역시 부처님

이 친히 이끌어 맞이하여 왕생하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한즉 우리 동방의 만일염불회는 그야말로

영산靈山의 용화회�華會《석가세존이 입멸후入滅後 56억 7천만년 뒤에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아래에서 깨닫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설법說法의 법좌法座를 말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옛것을 구하여 오늘에 관철하니 천상천하에 부처님이 우뚝

하실진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제1회 만불회에서는 부처님이 현신

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제2회 만불회에서는 허공에서 부처

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제4회에서는 다만 사리만을 얻었으

니 이에 지금은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 갈수록

떨어지고 더욱 쇠잔해 감이 아니겠는가?”라고들 말하나 이

는 크게 잘못되었다. 옛날에 우리 석가여래께서는 세태에 순

응하며 인연을 맺었고, 그와 같은 시기에도 친히 부탁함이

있었다. 제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왕생함도 있었으며, 배우는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 97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며 입적한 사람도 있었다. 그 자

취야 비록 다르지만 이치는 곧 한가지가 아니겠는가! 이제

또 관준이 원력願力으로써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이어 진실

로 열심히 일념정진하고 있으니, 시절과의 인연이란 과일이

익으면 떨어진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나 또한 어찌 얕은 모래

땅에서 사는 조개와 같은 보살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또 죽이 끓는 가마곁에 문수 보살이 친히 내려 오셔서 이끌

어 맞아 주시니 초월함을 넘어 상생상품으로 태어나게 하시

니 과연 뛰어날진져!

본 사찰의 스님 운파대련雲坡大蓮이 장차 다섯차례의 연

회에 대한 고사를 돌에다 기록하여 영원히 산문에 남기려고

오백리밖에 있는 곳까지 달려와 나에게 비명碑銘을 청하므

로 내가 글을 지어 이르기를 착하고 아름답도다! 이는 삼대

가 지나 천 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틈을 내지

못해 이루지 못한 성대한 일이다. 또 불문과의 인연을 스스

로 맺어 명성을 부탁하니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그 옛 자취를 살펴 간략히 글로써 기록하여 계승하고

자 하노라. 그 비명에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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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으뜸이 서역으로부터 동방에 이르렀으니, 

백마에 경전을 싣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로소 통하게 되었도다.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계림의 나라에 이르니,

발해는 푸른 파도요, 금강산은 눈썹을 그린 듯 곱도다.

하늘이 뛰어난 승지를 만들도다. 열산현의 한쪽 에

서 북쪽으로는 오직 붉은 새가 비상하는 것같아

이에 신인이 내려와 곧 바로 대승의 교법을 뛰어 넘도다.

자연의 승경을 쫓음은 훌륭한 선비와 고승이었네.

스승이 되는 스님이 법요를 베푸는 날에 동방의 나라에 불보살의 지혜 빛나도다.

광명이 치달으며 문채가 내달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모여들도다.

아미타 부처님이 곳곳에서 도우니

불도가 높은 도량에 향과 동반자되어 분골쇄신 하도다.

인도의 갠지즈강이 거꾸로 흐르니 가벼운 바람은 돛단배를 이끌도다.

불당을 장식한 깃발은 꽃으로 덮였으니, 아득히 거두어 감추는 것 같도다.

인생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죽으니,부처님의 명으로 왕생하도다.

좋은 인연을 뿌려 좋은 과보를 얻으니, 형체가 있는 것 같고 형체를 따르는 것 같

도다.

계집종이 공양미를 찧어 바치니, 용왕의 딸이 그 앞에서 뛰어나다 하도다.

머리를 늘어뜨린 어린아이도 공양에 참여하니,  달빛이 뒤에서 맞이 하도다.

벌려선 뭇 별이 높은곳에 있지 아니하니 대지도 넓지 않도다.

인간 세상의 백겁은 천상에서는 한 순간이며,

천년 고찰은 석가 세존이 지나간 곳이로다.

삼신산 오악이 어찌 같은 해가 비춘다고 말하리요.

북두칠성이 무지개 빛을 띠우니, 불탑에 목탁소리가 가랑비 내리듯 분분하도다.

우뚝 솟은 높은산에 비를 세우니 상서로운 구름이 그 위 감싸도다.팔부八部《사천

왕에 딸려 있는 여덟 종류의 귀신.》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니 천차 만별인 것이 의

지 하도다.

내가 이 비명을 짓노니, 조서를 받든 뒤에 치의緇衣《검은 물

을 들인 옷으로 승려를 말함.》를 입었다 하소서.

광무8년 갑진(1904)3월에 세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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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정관 12년 무술(638)에 신라 스님 자장이 당나라

청량산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의 정골사리와 치아, 가사 염

주를 받들어 모시고 돌아와 오대五臺, 취서鷲棲, 사자獅子,

갈래葛來등 네 산에 간직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이 보물을 가지고 갔다. 그후 갑진년(1604) 사명스

님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일본에 들어가 두루 찾아 모시고

돌아와 여러 사찰에 나누어 간직하였는데 그 중 치아사리 12

매는 간성 건봉사에 소장하였다. 이 사찰은 곧 사명대사의

스승 신묵탁석信默卓錫이 수도하던 곳으로 관동 최고의 명

승구역이라 할 수 있다.

숙종 계해년(1683) 봄에 금∙은합과 채색 비단보자기를 내려

주시고 탑을 세워 간직하라고 하자 그 옆에 비를 세웠다.

지금의 고종황제 15년 무인(1878)에 사찰이 화재를 만나

비 역시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27년이 지난 갑진년(1904)

에 건봉사 어산청魚山廳, 범음계梵音 ,스님들이 오랫동안

허물어진 것들이 흩어져 나라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공에 만

에 하나 보답치 못할까 두려워 하여 이에 자금을 갹출하여

장인에게 명하여 우선 돌을 다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비를 다시 세우기로 하고 그의 신도 자월병운慈月炳云을 보

내자 서울 오백리를 달려와서 나에게 비문을 요구하였다. 내

가 일찍이 불가의 글을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일찍이

그 교리에 대하여 들으니 이 세상은 마치 물거품과 같이 덧

없는 것이라 하고, 이 몸은 가죽 주머니속에 들어 있는 것 같

아 늘 세상이 괴롭고 귀찮아 이를 버릴려고 하고 있다고 하

였다. 또 불로써 장례를 대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불가의 법

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대저 그 몸을 또 구휼救恤하지 아

니하고 어찌 천년동안 뼈가 있다 하리요. 또 일

금강산 건봉사 석가여래 영아탑 봉안비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 원임 의정부의정 규장각학사 훈일등 해평 윤용선이 짓고 정이품 정

헌대부 의정부전찬정 반남 박기양이 쓰고 아울러 전서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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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그 설에 대하여 들으니 말이 있으면 인간은 그 형상

을 보고자 해야 착한 마음이 생긴다하며, 말이 없으면 인간

은 형상에서 분리되려고 하고 있으니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

는 불성이 나타나는 고명한 사람은 그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

고명한자는 적고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많은 것은 모

두 이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천하의 지

아비와 지어미로 하여금 만萬자를 우러러 처다보게 하면 공

경함이 일어날 것이요, 팔상八相《석가모니의 일생 경력중 여덟가지

상相을 말함.》을 우러러 보게하면 지은죄를 뉘우치게 할 것이니

서로 더불어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된다면 사리舍利를 취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어찌 그 뼈가 없다고 하리요. 무

릇 있고 있지 아니한 사이를 나는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나 그

러나 세상의 도가 옛날과 같이 오램만 같지 못하니라. 천하

에 지아비와 지어미로 하여금 이로 인해 그 착한 마음이 발

동하게 하여 이로써 선량한 선비가 되게끔 하고 이로써 정숙

한 부인이 되게끔 하는데 있으니 어찌 인간이 사는 나라, 인

간이 사는 가정에 두터운 행복이 아니겠는가! 내가 또 들으

니 불가의 계를 받고 수도하는 스님들은 다년간 면벽面壁《달

마達磨가 소림사에서 아홉 해 동안 절벽을 마주하고 좌선坐禪한 고사.》을 하

고 부지런히 염불을 하고 하루 아침에 마음과 힘을 돋우어

법회 때 주지스님을 도와 큰 법요法要를 맡는데 나아가니 위

로는 국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중생들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한다고 하니 이 또한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사양할 수 없음을 알고 위와 같이

글을 짓고 비석에 새기도록 하였다.

대한광무 병오년(1906)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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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황국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하여 금강산이라 하

였다. 수려한 명승지여서 천하에 소문이 났다. 부처님의 적

멸보궁과 스님들의 요사채가 있으며, 금강산주변에서 거처

하는 사람들이 무려 천여명이나 되었는데, 간성의 건봉사가

제일이라 하였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에 창건되었으며, 이 때는

중국 양나라 천감 19년 경자가 된다. 무릇 건봉사는 그 이름

이 세 번 바뀌었으니 처음에는 원각圓覺이라고 했다가 고려

때에는 서봉西鳳이라 했으며, 오늘날의 이름은 건봉乾鳳이

라 부르고 있다. 이는 서북쪽 모퉁이에 봉황과 같이 생긴 돌

이 있다고하여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였다. 당나라 숙종

건원 무술년(758)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發徵 동량화상棟樑

和尙이 만일연회를 베풀고 29년이 지난 병인년(786)에 만일

을 채우고 아미타부처로 현신하여 두타를 수행하던 31인을

제도하고 육신은 허공으로 날아올라 갔다. 향도 961인은 전

후로 해탈하여 서역 극락토에 왕생하였으며, 사찰 북쪽 5리

에 허물을 벗기 위한 소신대燒身臺와 영골�骨이 아직도 남

아 있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유사를 살펴보니 발징은 관음이 응하여

현신하였다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강주康州에 아간귀진阿干

貴珍은 발징을 흠모하여 그의 뒤를 쫓고자 매번 미타사彌陀

寺 혜숙소惠宿所에 이르러 마음을 가다듬고 염불을 하였다.

이때 데리고 있던 계집종 욱면郁面이 염불하는 뜰에 따라가

참여하였는데 말뚝에 노끈을 걸고 손바닥을 뚫어 매고는 부

지런히 정진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이 때 공중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교시가 있었다. 얼마되지 않아 하늘나라 극

대한국 강원도 금강산 간성군 건봉사 사적비

대광보국 숭록대부 궁내부 지진관 전성 이근명이 짓고 숭록대부 궁내 부대신 홍문관학사 여흥

민병석이 쓰고 통훈대부 전행대구판관 나주 정학교 전서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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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쫓아 집 들보를 뚫고 날아 올라갔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즉 이는 사관史官이 조서를 받든 뒤에 쓴 것으로

발징의 서원誓願이 얼마나 높고 깊었던가를 상상할 수 있다.

건봉사에 딸린 부속 건물로 보림암이 있는데 바위가 울퉁

불퉁하게 우뚝 솟아 오르다 끊어진 곳에 돌기둥으로써 마루

의 난간을 삼았다. 이곳이 바로 보림조사께서 도를 깨우친

곳이다. 

본조 을유년(1466)에 세조 임금께서 동쪽을 순행하실 때

이곳에 이르러 5일동안 어가御駕를 머무시고 옛 자취를 돌

아보면서 크게 신이神異 하다 하시고 원당을 정하고 어실각

을 지었다. 또 사찰에 토지를 하사하였으며, 발원문을 손수

짓고 써서 내려 주었다. 기축년(1469) 예종 임금이 또 원당

을 정하자 완성을 보았다.

경인년(1470)에 효령대군 및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분부를

받들고 사찰 주위의 산을 동쪽으로는 육송정�松亭 다리앞

까지, 남쪽으로는 초개험草芥險 냇물까지, 서쪽으로는 고진

령高鎭嶺 아래 두 냇물까지, 북쪽으로는 노루목재 밖 큰 냇

물까지를 경계로 사방십리를 건봉사의 경계로 삼고, 스님들

을 잡다한 노역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명종 경술년(1550)에도 논 10석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사

하였다. 효종 기축년(1649)에 또 원당을 정하였으며, 숙종

계해년(1683)에는 명성대비께서 부처님 치아사리탑을 세우

라고 하였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즉 신라 자장법사가 당나라

청량산淸凉山에 들어가 받들어 모시고 왔으며, 사명대사는

공무公務로 일본에 가서 다시 찾아 모시고 돌아왔다.

임진년 냇물 북쪽에 있는 방 여덟칸이 화재로 타버리자 중

건하였다. 영조 을축년(1745) 누대 앞에 있는 무지개 다리가

무너지자 다시 고쳐 쌓았다. 갑진년(1724)에는 정성왕후의

명으로 팔상전을 건축하였으며, 가을 8월에는 숙종임금이

지은 어제절감도御製折檻圖를 제작하여 하사하였다. 병신년

(1776)에는 정순왕후의 명으로 국재國齋를 베풀었으며, 순

조 임술년(1802)에는 용허석민 화상이 발징의 자취를 이어

연회를 베풀자 상서로운 조짐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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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828)에 강원도 감사 정원용이 200꾸러미의 돈을

시주하여 사명대사의 비각을 세우고 또 그 영당에 단청을 하

였다. 대개 이 사찰은 즉 사명대사가 삭발한 곳이며, 임진왜

란 때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나라에 충성을 받친 곳이기

도 하다. 헌종 병오년(1846) 냇물 북쪽에 있는 전각들과 스

님들의 요사채가 불에 타자 군수 정재용은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감사 박종길은 임금님께 아뢰어 공명첩空名

帖 300장을 내려 주는 은총을 입어 정미년에 그 공사를 마쳤

다. 철종 신해년(1851)에는 벽오유총이 이어서 연회를 베풀

고, 두타를 행하던 동자의 치아와 사리를 얻자 나란히 부도

를 세우고 보관하였다. 예전에는 이 사찰을 일컬어 일천기의

부도가 있는 도량으로 영험한 곳이라 하였다.

정사년(1857) 군수 이용학이 봉급에서 600꾸러미의 돈을

시주 하여 승번전僧番錢을 덜어 주었다. 계해년(1863) 군수

이인회가 600꾸러미의 돈을 시주하여 종이를 만드는데 동원

되던 노역을 덜어 주었다. 오늘날 고종황제 을축년(1865)에

화은호경이 법원法院을 설치하고 문을 열어 널리 설법을 베

풀자 강 남북에서 제일가는 강당講堂이라 하였다. 무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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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4월 3일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여 3183칸을 모두

태웠다. 그러자 군수 이주각이 관청 주방에서 밥을 지어 스

님들을 공양하고 주위 5개 면민으로 하여금 풀로 덮은 임시

막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감사 홍재현은 상부에 서면으

로 보고하자 서울 궁성에 알려졌으며, 영의정 이최응이 공명

첩 500통을 내려 주었다. 예조로부터는 모연문을 하사받아

이듬해 기묘년(1879) 대웅전과 응향각, 관음전, 사성전, 명

부전, 범종루, 만일회,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을 중건하였

다. 화주化主 벽오와, 보운, 율암, 석담, 몽허, 영담, 용호,

하은, 완명, 서념, 월산이 일을 도맡았으며, 성봉, 운계, 쌍

월, 학림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하였다. 7월에는 조정에서

5천금과 연기치�旗幟를 하사하고 특별히 범운에게 명하여

대웅전에 단청을 하도록 하였다. 겨울 10월에 中官《지방관地方

官에 대해서 조정에서 근무하는 벼슬아치.》이민화에게 명하여 임금의

탄신일인 천추경절千秋慶節을 맞아 이를 축수祝壽하는 곳으

로 정했으며, 중관 황수연에게 명하여 사찰 승려들의 잡역을

덜어 주었다.

경진년(1880)에 벽오는 시왕상을 큰 배에 모시고 왔으며,

보운은 16라한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이에 화주는 두 전각을

준공한 후에 등을 달고 단청의 역사를 마쳤다. 또 임금의 분

부를 받들고 영변 약산에 있던 금구종�口鐘을 관청의 말에

싣고 옮겼다. 신사년(1881)에는 완화군完和君을 위한 재를

베풀었으며, 괘불번掛佛幡과 주물로 그릇을 만들었다. 화주

율암은 이 해 여름 만화관준과 연회�會를 베풀었으니 이제

26년째가 된다. 가을에는 보림암과 극락전을 중건하였으며,

병술년(1886)에는 명성왕후가 궁가宮家에 딸린 밭으로써 고

성군 계월 반정 기동에 있는 3평《본문에 3평은 3000평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한다.》을 끊어서 사찰에 붙여주자 이를 받았다. 

중관 황윤명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사찰에 내려줄 물품

의 양을 완문完文《관청에서 향교, 서원, 사찰,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전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나 인정서이다.》

으로 작성하여 내려주자 향자香資에 보태어 씀을 축하하였

으며, 상궁 홍씨가 특별히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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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1890)에 팔상전과 영각, 노전, 극락전, 및 창고를

중건하니 화주는 인파, 만화, 운파, 성암이요, 일을 채근하고

바로잡아 주는 일은 학림과 벽응이었다. 신묘년(1891) 신정

황후 소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다. 계사년(1893) 독성각을

건축하니 화주는 병운이었다. 또 참선실은 화주 만화가 건축

하였다. 정유년(1897) 명성황후 대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

다. 무술년(1898) 경선궁에서 명을 내려 봉암암을 중건하였

으며, 화주는 회명이었다. 기해년(1899)에 또 하사하는 은전

을 입어 봉서루를 중건하고 또 대웅전을 중수하고 단청을 하

였으며, 개금불사改�佛事 화주는 응호였으며, 상궁 신씨가

특별히 도왔다.

을사년(1905) 봄에 명부전의 지붕을 다시 잇고, 노전을 세

웠다. 7월에 순명비純明妃의 소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으

며, 상궁 천씨가 특별히 도왔다.

사찰에 석가세존의 성도재成道齋와 강탄재降誕齋, 열반재

涅槃齋 및 등촉계燈燭契, 육생등갑계�生等甲契, 상당어산

서청계上堂魚山書廳契가 있으니 즉 천지와 더불어 서로 시

작과 마침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대저 궁실과 그에 딸린 영토는 살아있는 자가 의탁하는 곳

이라고 하는데 이는 속가의 말인즉 석문石門에 주석 기와로

만든 고대광실인 집과 구불구불 파놓은 인공 연못과 같은 것

은 이루어짐이 있으면 무너져 없어 버리는 것이 인간세상의

정한 이치이다. 만약 사찰이나 승사에 이르면 전세前世, 현

세現世, 내세來世의 모든 부처가 장엄하여 천하 모두가 시주

를 의뢰하고 일체의 중생들은 앞 뒤에서 신불神佛의 가호를

지니어 유독 그 목숨을 오로지 할 수 있으니 이는 속가俗家

에 비할바가 아니며, 자기 한 몸이 사사롭지 않음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생각할진대 이 건봉은 백마白馬가 비로소 길을 닦았고,

청조靑鳥가 날아오르다 점지한 곳이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 사백년을 지났으며, 편액을 세 번 고쳐 달고

삼천 백여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 이미 보

수가 끝났다. 그윽하고 깊숙하여 한 나라의 대 장관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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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높고 높으니 삼보의 근본 사찰이 되었다. 하물며 임

금께서 거둥 하실 때 천자의 깃발을 마중 한 곳이 아닌가! 신

선이 지은 문에서 보묵寶墨《역대 임금께서 하사한 어제어필御製御筆.》

을 받들었으니 임금의 은총이 곳곳에 서렸도다. 산과 바다

가 높고 깊으니 만년토록 훌륭하도다. 어른과 거사居士, 수

령, 방백에게까지 큰 복이 미쳤으니 모두가 풍악을 울리고

발원하여 보시 하였네. 도량의 역사가 오래고 긴 세월 새로

우니 이곳이야 말로 든든하여 빠지지 않는 확고한 터전이 되

었으니 융성하도다! 

해는 갑오년(1894) 사찰 스님 보운만화가 글로써 산문의

발자취를 청하니 마침내 간략히 써서 그 산문을 연 처음을

찬미하고 드리워 뒤에 오는자에게 보이노니 강물의 모래가

한량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년수가 무궁하도록 하소서.

비명에 이르기를

오직 금강의 뫼 뿌리와 동해의 넓은 바다는

뭇 산의 조종祖宗이요, 백천의 물이 돌아모인 곳이다.

부처님의힘으로재회를높였으니, 나라의은총과같이크도다.

사찰을 처음에는 원각이라 불렀으니, 태산과 같도다.

천하의 주지들이 미타가 친히 나타남을 보았네.

31인을 제도하고 육신은 허공으로 날아올라갔네.

보배로운 연회를 세 번이나 베풀었으니 발징화상으로부터

비롯되었네.

불법을닦는스님이대를이으니신라때부터우뚝하였네.

일천 사백년을 공양에 응했으니 복전福田《부처님을 공양하여 얻

는 복으로 부처를 섬기면 복덕福德이 생기는 것이 밭에서 곡식이 나는 것 같다는

뜻임.》이로다.

나에게미처서도밝게빛나니지중하신임금에게글을올렸네.

운문산에 보배로움을 간직했으니 화산을 나눔과 같도다.

옥으로 만든 띠로 진정을 하니 봉황이 밧줄로 거북 인장을

묶도다. 

베품이 있으므로 해서 무너진 것을 그 즉시 중수 하였네.

전각을 복원하고 누각을 중수 했으니 구역내에서 마주 바

라보도다.

108 -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이름난 구역인데다 큰 사찰이 있으니 이를 제일이라 하도다.

병오년 3월에 여러 스님들에게 서로 묻고 일을 도모 하였네.

목소리 하나되어 구하고 찾아내어 이에 업적을 돌에 새기

려네. 우뚝

솟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숲이 우거진 산하이였네.

글로써 차례대로 이를 밝히어 그것을 잇고자 비에 새겼네.

공덕이 오래 쌓였음을 드리워 보이나니 너의 허물을 신불

과 대중에게 보일지니라.

산신령과 용왕이 영원 무궁함을 지켜 주리라.

광무 10년 병오(1906)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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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헌종 원화3년 무자(808)에 화주化主 혜숙법사惠宿

法師는 승려와 속세사람 21인과 동맹을 맺고 합동으로 미타

회彌陀會를 결성하였다. 그 가운데 강주에 있는 아간귀진阿

干貴珍의 여종 욱면郁面이 매일 저녁 7�9시경에 절구에다

쌀 두 석을 찧어놓고 노예 신분으로 주인을 따라 열심히 정

진하였다. 그렇게 8년이 되는 기미년 정월 21일에 홀연히 천

상의 음악소리가 서쪽으로부터 들려오자 상서로운 기운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욱면은 밝은 빛을 크게 비치면서 천장을

뚫고 허공으로 날아올라갔다. 그 뚫고 올라간 구멍이 둥근데

도 비가 새지 않았다. 유골을 육신대肉身臺에 봉안하고 찬탄

하기를“서쪽 인근 옛절에 부처님이 등불을 밝히시니 방아를

찧어놓고 밤이 깊어 돌아오도다. 스스로 한 가르침만 따라

성불하니 노예의 천한 신분임에도 참되게 육신을 잊고 득도

하였네.”라고 하였다.

융희 2년 무신(1908) 7월에 비를 세웠으며, 만화가 기술하

였다.

대한제국 금강산 건봉사 제2미타회 연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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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현 북면 용산리에 거주하는 김계화金桂花는 나

이가 64세요, 본관은 김해金海였다. 병오년 3월에 서쪽을 향

해 집안 사람이 고하기를 치아가 대단히 아픈지고! 대단히 아

픈지고! 라고 하였다. 갑자기 문채가 밝게 빛나는 구슬이 책

상 아래로 떨어지자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금강산을 둘렀다.

스님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자 곧 사리임을 알았다. 부처님

에게 귀의하고 호를 용계�溪라 하였으며, 이름은 세경世鏡

이라 하였다. 이에 대인大仁의 법통을 이었으며, 한 아들이

출가하니 호를 운호運浩라 하였다. 운호의 사리는 금강산 남

쪽 기슭 건봉사 서왕동瑞旺洞에 봉안하고 석탑을 세웠다.

처사 김계화 치아사리탑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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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는 삼세여래三世如來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슬퍼하

고 불쌍해하고 생로 병사도 불법이 널리 구제해주니 그 공은

百丈和尙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늙고 병드는 것을 마음 아파하여 기둥을 세우고 보안원普

眼院을 건축하였다. 크고 작은 사찰이 바둑판에 놓인 바둑돌

같이 복된 땅 신선의 구역에다 펼쳐 놓은 것 같았다. 스님들

은 불당을 장식한 깃발이 펄럭이는 향림香林에 별처럼 늘어

서 있었다. 머리를 조아리고 본 사찰의 내력을 상고해보니

처음 길상吉祥의 땅에 선문禪門을 열자 신라국의 비와 이슬

에 고루젖듯 은혜를 널리 입었다. 아득히 먼 옛 터전의 자취

를 찾아 나서니 우리 열성�聖 3조 임금께 은하수의 빛이 비

쳤다. 육바라밀과 팔정도로 경계를 나누니 왼쪽에도 있고 오

른쪽에도 있으면서 위의威儀가 화락하였다. 31인이 허공으

로 날아올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자 명성과 소문이 자못 많

았다. 이 일은 해가 깊고 세월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별자리

가 이동하고 바뀌더니만 엄청난 화마가 병오년 여름에 휩쓸

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이에 신령께 공손히 착한 일을

시작함을 고하고 정미년 봄에 복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

러나 비록 여러 건물을 새롭게 중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보

안원 건물은 이지러지고 기울어진지 오래되었다. 매번 장소

가 비좁아 겨우 무릅이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을 찡

그리는 때가 많았다. 완고하신 우리 스승 화은화상華隱和尙

께서 봉갈棒喝《선가禪家의 문답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

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수행修行을 말함.》로 번갈아 가며 치닫다가 크

게 더 넓히어 우리에게 일천 일곱개의 문제를 내어 추구하게

하고는 떼로 만든 배를 타고 널리 중생제도에 나섰다. 팔만

사천의 법문으로 노를 휘둘러 저어가 서산의 바른 정통으로

우뚝 서서 동방의 혼미한 도를 지도 하였다. 방자한 사람에

건봉사 보안원 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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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육법을 쫓게하고 민망한 사람에게는 삼보를 생각하라

고 가르치자 의지가 깊고 개연하여 여러 대중과 한가지로 의

기 투합하여 모든일이 마침내 순조롭게 되었다. 망녕됨이 없

이 뭇 신령들과 손을 잡으니 벌이 꽃을 찾아 동으로 서로 분

주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불가에는 독실한 믿음이 있어 지

은죄를 참회하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까치가

집을 짓듯 앞에서 물어 나르고, 뒤에서 실어 나르며, 몸이 고

되고 형상이 피곤함을 생각지 아니하였다. 뛰어난 목공 장인

을 남쪽에서 부르고 아름다운 재목을 동쪽 산마루에서 사서

도끼로 다듬고 톱으로 잘라 백설과 같이 깨끗하고 용이 승천

한 억만년 안락한 곳에다 터를 정하니 곤충도 새무리도 기뻐

하는 듯 깊은 산중에 호랑이도 꺼꾸러지고 없으니 천추 길이

길이 부귀의 땅이 되었다. 기뻐서 뛰며 춤을 추는 자리에서

도 삼세三世 부처와 어버이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리면 오탁악세五濁惡世《이 세상의 다섯가지 더러운 것으로 겁

劫, 견見, 명命, 번뇌煩惱, 중생衆生을 말하며, 이 같이 오탁이 있는 세상은 말세

末世라는 뜻임.》에도 은총을 입을 수 있으니 어찌 부처님에게 귀

의하지 않으리요! 찬미하고 경하드리는 날에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 백 길 큰 은총이 한 곳에 모인 맑은 대중들에게 돌아

가니 노을이 상서롭게 타나나고 산수도 빛을 더 했네. 믿음

으로 이해하고 한 곳으로 오니 한마음으로 상응하네. 널리

중생을 보는 관세음의 자비로운 눈을 함께 열고 바라보네.

흥겨워 삼보를 공양드리니 모두가 삼륜공적三輪空寂《다른 사람

에게 물건을 줄 때 모두 공空이라고 보아 포시布施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

해 주는자나 받는자, 주는 물건의 삼륜의 본래는 공이라고 보는 것을 말함. 이것

을 각기 시공施空, 수공受空, 시물공施物空이라고 함.》이네. 모두가 발원

發願의 마음을 가지니 보리원菩提園에 비가 개이고 깨달음

을 얻는 진실된 지혜의 바다에 둥근달이 떴네. 애오라지 짧

게 부르며 읊조려 들보를 올림을 돕고자 하네.

동쪽을 향하니 사성四聖《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말함.》과

육범�凡《불가의 십계十戒중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이름.》이

그대로부터 떠나지 않도다.

파도는 일지 않고 상서로운 햇빛만 있으니 만 천 그 모든

것이 한 빛 가운데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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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을 향하니 수행의 기간을 더함에는 긴 가운데 짧음이

있도다. 

두 서 넛 상서로운 무지개에 그림자가 가지런하니 차례로

따라 나오는 길이 희미하지 않도다. 

남쪽을 향하니 우뢰와 같은 벽력소리 구름이 다 거두어 가

도다. 

좋은 재물에 무슨일로 온갖 성에서 참여하는가. 

맑은 하늘에는 달이 찼고 못에는 물이 가득 찼도다. 

북쪽으로 향하니 큰 성인과 선사가 법응을 널리 펴도다. 

일만 이천 금강산이 북두칠성에 임했으니 여러 십찰十刹

《선사禪寺의 사격寺格으로 12세기 후반 송대宋代에 정해진 정부가 주지를 임명

하는 사찰을 말함.》가운데 으뜸 가도다.

위로 향하니 새벽이 오자 머리를 조아리며 실상문實相門

《생멸무상生滅無常을 떠난 만유萬有의 진상眞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

가도다. 

법음 소리가 층층이 들려오니 삼라만상이 그 사이에 있고

별빛이 가이없이 비치니 하늘과 동일 하도다.

아래로 향하니 설법이 밝고 빛나니 진정한 깨달음을 존중

하도다. 

황금이 만리에 널렸으니 넓은 뜰에 성을 쌓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식견을 지녔으니 속세를 떠나 몸을 숨기

도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들보를 올린 후 황제의 크신 도가 온

천하에 창달하게 하시고, 부처님의 밝은 해도 널리 세상 밖

에까지 고루고루 비추도록하여 주소서. 뜰에는 풍년이 들어

이를 고맙게 여길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산문에서는 산불의

재앙으로부터 손실을 보지 않도록하여 주소서. 악귀에 덮힌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을 널리 구제하

여 주소서.

백엄청수百 淸秀가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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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도 중대한 일이란 충忠과 효孝이다. 옛날 목주진

존숙睦州陳尊宿《<전등록 목주장>에 전기傳記가 있다. ‘존숙’이란 학덕이

있는 노승을 말함》은 어머니를 옥행玉行으로 섬겨 소문이 났었

고, 우리나라 서산대사는 무기를 잡고 나라를 지켜 그 공훈

功勳이 책서策書에 기록되었다.

승도僧徒들이 역시 대대로 이를 본받아 그 가르침은 시들

지 않았으니 진실로 충효의 도리는 천지와 함께 존재하는 것

이다. 석씨釋氏=佛徒가 유교에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종종 그러한 효자와 충신이 있었다.

건봉사 만일원萬日院은, 석민碩旻스님이 수도하시던 곳으

로 석민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정성들여 계율을 닦으며, 이

만일원을 만들었다. 대개, 날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우리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를 이제 7천9백여일이

되었는데 석민스님의 본래의 뜻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

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덜 검게 물들인 장삼을

걸친 무리들이 화복禍福을 들먹이며, 부질없는 말을 꾸며대

고, 위로는 상이나 하사품下賜品을 요구하고, 아래로는 우민

愚民, 속객俗客과 함께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는데 석민스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

며, 임금과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출한 것은 진심에

바탕을 둔 것이라, 움직일 수 없이 단단한 것이었다.

“몸이 이미 승려가 되었으니 군사軍士나 이속�屬이 되어

문무간에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 근력筋力을 다 바칠 수도없

고, 또 땅에서 농사짓고 호구戶口를 이루어 부역賦役을 바칠

수도 없으니, 오직 마음을 불도에 의지하여 우리 임금님의

수와 복을 빌 뿐이다. 이것을 나는 힘 쓸 뿐이다.”라고 하였

다. 또 말하기를“불도는 만물에 자비로우니,   일체의 모든

만일원 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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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있는 존재에 대하여 모두 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제도할 생각이다”라 하였고, “우리 임금님이 위에서 편안하

셔야 백성이 평안하고 국토가 안전하다.”고 하였다.

비단 석민같은 불도佛徒뿐만 아니라, 제자리를 얻도록 보

호하면 꿈틀거리고, 물고, 쫏는 미물들도 다 그 사는 보람을

이루는 것이다. 야인野人이 별 것 아닌 미나리를 먹다가도

맛이 있으면 그 것을 임금님께 바치려는 생각을 하고, 산골

백성이 빈 그릇을 두드리면서도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칭송

하는 것은, 군자도 그 정성과 순박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

이다. 이것이 만일원을 만든 이유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니, 인심이 잘못되고 어두워져서, 허겁지

겁하며, 재물을 쫓고, 송곳 끝 같이 작은 이해득실을 다투니,

근본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과 어버이에 대한 생각처럼 중대한 일도 왕왕 소홀히 하

고 잊어버리는데 석민스님과 그 신도들은 그 마음이 본래 고

요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물욕에 집착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만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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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밖으로 재물에 접하지 않고, 안으로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고허적담枯虛寂淡, 즉 고고枯高하고, 허심虛心하고,

고요하고, 담백하여 머무는 경계가 없으니, 본래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 물이 흘러가듯, 나무에 싹이 트듯,

애연靄然하게 화기和氣를 풍기고, 유연油然하게 자연스럽

다. 나로서도 반드시 그렇게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앞으로 또 7년이 있어야 그의 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은퇴하여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상이나 하사품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복리福利가 이렇게 높고,

정수精粹함이 진실로 두텁다.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스

승처럼 한다면, 이 만원은 천백년 헛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어찌 만일에만 그칠 뿐이겠는가. 석민스님이 움직여서 신소

信所의 시설을 갖게 되는데,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의 사귐이 오래되어 더욱 정이 두텁다. 서울까지 와서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길래 나는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

문에 마음에 느끼는대로 그리고 그의 뜻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을 뿐이다.

만일원을 중수한 월일月日같은 것은 석민이 기록한 기문

記文에 있으니 여기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다시 쓰지 않

는다.

임오년(1822)9월9일 순계거사醇溪居士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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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경치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를 감상하고 즐기

는 손님이 없으면 이름만 걷돌다 마는 것이다. 또 산이 아무

리 좋다한들 산에 사찰이 없으면 이것도 텅빈 이름만 두게 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산중에는 사찰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건봉사의 보

배로운 사찰이 금강의 영험한 구역에 있으니 우리 동방에서

는 유명한 사찰이다. 청룡과 백호가 그를 감싸 안고 남쪽물과

북쪽물이 형국이 되었다. 옛날에는 경내에 여덟칸, 여섯칸짜

리의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하였다. 냇물 남쪽에

는 낙서암, 영월당, 계월당, 송월당, 혜월당, 청월당이 있었으

며, 냇물 북쪽에는 만일회, 보안원, 징청각, 서상실, 동상실,

함월당, 청련당, 축성암이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서너곳에

요사채만 남아있는데 산문내에 암자가 많은곳에 있다고 하였

다. 동쪽에는 청련암이 있고 남쪽에는 망해암, 서쪽에는 백련

암, 반야암, 상원암, 봉암암, 보림암, 북쪽에는 극락암, 대원

암, 보문암, 안양대성암이 있었으며, 그밖에 사이 사이에 토

굴이 있는데 이름을 모두 적기 어렵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암

자로는 네 다섯곳에 있는 것 뿐이다. 옛날에는 대중이 천여명

이 거주 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백 사십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많은 화재를 겪었으므로 크게 흥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암자가 처음 세워진 것은 신라 법흥왕 기해 6년(519) 고

구려 안장왕 1년으로 암자는 계운啓雲 선조께서 처음 창건하

여 후손에게 보존되어 오면서 중수되었다. 신라, 고려 때의

먼 일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으나 조선 선조 때 이르러 사

명∙혜능 두 대사께서 이곳에서 참선을 하면서 불경을 공부

하였다. 중간에 들어오면서 운파, 월봉, 대운, 송암, 목양,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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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암등 대종장들이 나왔으며, 또 그 사이 고제조령高提祖令

과 광화미륜廣化迷淪 같은 분들이 거듭나왔으니 실로 산중

에서 복을 누릴만한 땅이 되었다. 해동 명승구역에 매양 기

쁨만이 있는 암자가 되어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

게도 흙으로 쌓아만든 섬돌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이 무렵

에 나는 대본산의 주지로 있으면서 팔상전을 돌로 쌓는 일을

마칠 때였으며, 또한 본 암자를 돌로 쌓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들에게 의견을 듣자 모두가 한결같이 흔쾌히 승

낙하였으며, 공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전

날에 이같은 역사를 하면서 미리 헤아려 놓은것과 대중들이

각자 출연한 기금을 모아 다년간 이자를 늘리자 얼마 안되

어 수천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임시로 대중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자 모두 참여

하여 조금씩 기금을 출연하였으나 그래도 나머지는 부족하

여 공금으로 보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장인을 초청하여

돌을 다듬는 공사에 들어 갔으니 때는 불기 2947년이요, 해

로는 대정7년 무오(1918)《불기 2947년은 서기로는 1920년 대정大正9년

경신庚申이 되며, 대정 7년은 무오戊午년으로 불기로는 2945년이 되므로 2년이

차이가 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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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선사가 이 일을 도맡아 감독하고 바로잡아 나가면서

매일매일 공사를 독려 하였다. 또 경월, 춘호 두분이 재산을

맡아 그때 그때 비용에 조달하였으며, 대중들이 수시로 찬조

금을 흔쾌히 내놓았다. 이렇게 내외에서 협조하고 동참하는

데 힘입어 서로가 따라서 협조하였다. 이듬해 기미년 (1919)

가을 7월에 마침내 준공되었다. 파괴 되었던 섬돌은 엄연하

게 큼직한 전돌로 쌓아졌으며, 황량하던 도량은 다시 청정한

지경이 되었다. 아! 우리들이 만약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하

게 묵묵히 지켜오며 당시에 이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더라

면 어찌 오늘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대중들이 바라

는 것은 사찰 도량이 항상 온전히 있어 아침으로 불경을 외

우고 축성법회祝聖法會《임금의 장수를 축원하기 위하여 베풀던 법회로

주로 임금의 탄신일에 행함.》를 열며 저녁으로 참여하며 학덕이 높

은 스님의 법게法偈《불가에서 교법敎法을 설명하는 귀글.》를 듣는데

있었다. 이에 무상無相《형태나 모습이 없이 특별한 상을 갖지 않는 것,

즉 특징 지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일체의 집착을 벗어난 경지를 말함.

수행자의 최고의 경지인 공, 무, 상, 무원의 하나.》을 받아들여 베풀 때

자연히 위로는 사은四恩《인간으로 태어나서 받는 네가지 은혜로 부모父

母, 중생衆生, 국왕國王, 삼보三寶 또는 국왕, 부모, 사장師長, 단월檀越의 은혜

를 말함.》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삼도三途《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

道, 축생도畜生道를 말함.》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큰 지남指南을 삼을 진져!

내가 하루는 장수산방長壽山房에서 잠잘 준비를 하지 아

니하고 옷을 입은채로 잠깐 조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대중의

부탁을 받아들이라 하면서 나에게 청하에 그것을 기록하라

하므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글은 잘하지 못하나 흥이 나는지

라 대중들의 부탁에 감명을 받아 졸렬함을 잊고 이에 간략히

기록하여 모든 후손들에게 보이노라.

해는 대정8년 기미(1919) 가을에 봉래산인 운파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삼가 기록하노라.

대공덕주大功德主는 능허계명�虛桂明과 비구니 정심淨心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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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생각하건데 이 암자는 신라 법흥왕 5년에 고구려

안장왕 1년, 양�나라 천감 19년에 창건하였다.《신라 법흥왕 5년

은 서기 518년이며, 고구려 안장왕 1년은 519년, 중국 양나라 천감 19년은 520

년이 되므로 건봉사 낙서암 창건 연대는 각기 달리 전해오고 있다.》이렇게

전사傳史에 실려 있는데, 창건후 여러번 불에 타 없어졌다.

사찰의 내력을 기록한 것마져 함께 화재를 입었으니, 신

라∙고려 사이의 역사를 일일이 거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길은 전의 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대로, 월봉대

사가 지은 이 암자의 중수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즉, 아도화상阿度和尙이 고구려로부터 와서 신승神僧은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헤아리기 어려우

니 그 사이를 어찌 의심하겠는가? 산의 모습으로 점을 쳐서

길한 땅을 택하여 이 암자를 창건하였다. 이것이 터를 개척

한 시초이고 처음으로 창건한 것이다. 이로부터 특출한 인재

들이 배출되고 임금님이 애호하고, 신도들이 열심히 시주하

니, 자연히 법전法殿이 솟아나게 되었고, 요사채가 나뉘어

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당숙종 건원 원년 무술(758)에 발

징화상發徵和尙이 중수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염불

하는 스님들과 경서를 읽는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각각

제자리를 잡아, 불법을 크게 일으켜 군중들의 미혹함을 널리

교화하였으니, 법은 외롭지 않아 사람으로 인하여 크게 세상

에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

건너 뛰어 조선조 선조대왕 6년 계유(1579)에 사명泗溟과

혜능惠能 두 분의 큰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고, 숙종대왕 40

년 갑오(1714)에 이르러, 용암선사�岩禪師가 또 다시 지붕

을 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종황제 9년 임신(1872)에 성

봉선사聖鳳禪師와 학림만화鶴林萬化 두 분이 합심하여 중건

하였는데, 이렇게 흥했다 쇠퇴함이 무상하였다.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중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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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지난 무인(1878) 4월 3일에 맹렬한 바람이 크게 불

고 산불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불길이 절에 옮겨 붙어 눈 깜

짝할 사이에 사찰경내가 금방 기왓장이 자갈밭으로 변하였

다. 

아! 슬프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라고 지목

되던 것이 어찌 갑자기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 화재를 입

은 건물의 칸수를 헤아려보면 3,173칸이나 되었다. 관아의

주방에서 밥 짓고 국을 끓여 가져다가 스님들에게 제공하

고, 각 면과 부근의 사람들을 지휘하여 기와를 거둬내고 천

막을 쳐서 거처를 잃은 여러 스님들을 우선 모셔다 대접하였

다. 그 고을의 원은 감사가 있는 곳에 알리고, 이를 보고 받

은 감영에서는 나라에 장계를 올렸다.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감영에서 공명첩 5백장을 찍어서 내려주고 모금을 위

한 글을 출급出給하였다. 오규정五糾正으로부터 8도의 모금

책임자를 정하고 각각 정재淨財를 모으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금 총책임자인 벽오로사碧梧�師가 계획을 짜서 앞서서

주장하니 보운, 율암 두 선사가 서울에서 일을 주선하고, 성

풍, 운계, 석담, 덕암, 혜암, 쌍월, 천봉, 월산, 학원, 청암,

완허, 월송, 금담, 의산, 학산, 학림, 만화 등의 여러 선사가

마음으로 맹서하고 서로 호응하여 목수인 침계 민열 등을 불

러서 건축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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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벽오로사는 만화관준공과 함께 먼저 영남의 각 사

찰에서 기부금을 받았다. 여름 7월이 되어 먼저 관음전 만일

회를 세우니, 이는 이듬해에 건축을 할 때 막사로 쓸 계획이

었다.

기묘년(1879) 봄에, 영담선사는 응호전공과 함께 보안원을

세우고, 몽허, 포련 두 선사는 축성암을 세우고, 서암선사는

청련암을 세웠다.

총책임을 맡은 도화주에 벽오스님, 주관에 성봉, 승통에

쌍월, 목수의 총감독인 도감에 운계, 별좌에 학림과 만화등

여러 스님이 책임을 분담하고, 여러 사람과 한 마음으로 힘

을 다하였다. 먼저 대법당, 어실각과 각 공전을 짓고, 그 다

음에 이 암자를 세웠다. 이 암자는 산중에 처음 창건한 장소

에 위치하여, 대중이 모두 모이고, 사무와 출입을 맡은 곳이

라 아주 중요하다. 

그 뒤 22년이 지나 경자(1900)에 보운선사가 대방의 장식

이 덜된 곳과 눈에 거슬리는 곳이 있음을 한탄하고, 다시 좋

게 고치고자하여 초암, 남곡의 두 큰스님으로 하여금 원근의

여러 절을 돌며, 인연에 따라 기부를 받도록 하였다. 곧 여름

에 공사를 시작하여 햇빛을 가리는 횡각을 철거하고 남쪽 정

면을 향하게 하였고, 긴 서까래를 끊어내고 부연을 이어 놓

았다. 또 앞면의 옆으로 여닫는 문과 창호를 고쳐 만들었다.

엄동설한에도 아침저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바람과 눈

이 드리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흙을 모아 급작

스럽게 이룬 절이 점차 장엄한 보각으로 되어갔다.

39년 임인(1902) 봄에 이르러, 학림과 완허 두 스님은 별

실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음을 한탄하여,

역사를 이르키고자하여, 바로 여러사람과 의논하여 의견을

물으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림선사는 나의 법통을 이은 은사이시고, 완허장로

도 나의 은사와 같은 항렬의 스님이시니, 나는 비록 불민하

나, 스승님들의 공심이 지극하심에 감동되어, 작으나마 도움

을 드리고자 하였다. 신도들에게서 부지런히 모금하고 또 공

공의 재산을 보태서 곧 여름에 터를 닦고 연내에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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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별당과 큰 문깐을 새로 세우고, 또 남쪽 뜰창가에 있는

곳간과 뒷간을 옮겨 세웠다. 또 대방의 뒷면을 개수하여, 쓸

모가 있게 하였다. 또 이듬해 계묘 봄에 대방뒤의 불탱화彿

幀畵와 신중탱화神衆幀畵의 불사를 아울러 거행하였다.

을사년(1905) 봄에 이르러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조고槽

庫를 세웠다. 16년에 미진하였던 일들을 이제서야 끝냈으니

전에 급하게 만들었던 암실이 이제는 번듯한 일대정사가 되

었다.

아아, 운이 비색否�하였다가 다시 형통亨通하고, 흥륭興

隆하였다가 퇴폐頹廢하였다가 하는 것은 이�의 상도常道이

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다면 어

찌 헐어 못쓰게 될 때마다 보수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

으킬 수가 있었겠는가. 천天∙지地∙인人∙삼재三才 가운데

사람이 가장 으뜸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암자를 창건한지가 지금으로부터 천 4백여년이

되는데, 그동안 수해와 화재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었다.

만약 이상에서 기록한 여러 스님들이 잡초처럼 억센 힘으로

어렵게 뚫고 솟아오른 기백과 거기다 매운 맛 쓴 맛을 다 보

신 공로가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날 이같이 편안하게 자리잡

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글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여 졸

렬함을 잊고 대략 기록하는 것이다.

임술년(1922) 6월 상순에 봉래인蓬萊人 운파정념雲坡淨念

이 삼가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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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우주 사이에 사람이 비록 귀하나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귀한 것이고 만약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면 천하다고 할

수 있으니 금, 은, 동, 철, 산림山林과 하천河川등의 일체만

물은 인간에게 유요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또한 인간이 사용함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천한 것이니 어떤

물건이든 그러하지 않으리요.

오직 이 낙서암은 삼한三韓 고대古代에 창건되어 이름이

해동海東에 떨치었으니 맑은 풍모를 갖춘 스님과 밝은 혜안

慧眼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 거듭 이곳에서 출생 하였으니 산

중에서도 장엄莊嚴한 도량道場이라 하겠다. 그러나 산은 높

고 낮음이 있고, 물은 맑고 흐림이 있으며, 땅은 지저분한 것

이 있고,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가려 수용함이 있으니 그 좋

고 나쁜 것을 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오직 우리 낙서암은 모든 수용이 조금도 결함이 없으니

다만 음료로 사용하는 식수나 음식을 만들 때 큰 가마가 걱

정이 되니 음료 식수는 먼 곳에서부터 부엌까지 이르도록 나

무 홈통으로 연결하여 끌어 오도록하여 낮에는 새나 짐승,

곤충으로부터 더러워짐을 막을 수 있고 겨울에는 눈과 얼음

으로 막히는 폐단이 없을 뿐더러 비가 올 때에도 흙탕물이

흘러들어 탁하게 되지 않으며, 여름철 무더위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한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취사炊事때 사용하는 가마는 혹 작아도 별 문제가 없으

나 만약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에는 참여 인원이 많아 밥을

지을 때 알맞게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여러 사람이 근

심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한 선사禪師가 계셨으니 호는 능허

�虛였다. 능허선사는 자비심을 발하여 지난해에는 백환百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매수주부기埋水鑄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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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주하여 식수를 땅속에 묻어 끌어 오는것을 혼자 부담하

였으며, 올 해에는 200환을 출연하였다. 당중堂中으로부터

는 또 공금 300환을 보태어 만허법사滿虛法師로 하여금 영

남�南에 있는 철물점에 보내 가장 큰 가마솥을 주물로 부어

냈는데 몸 전체가 우람하고 겉 모양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

가마솥을 기선汽船으로 실어오자 보는 이들마다 아름답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해가 바로 경신년(서기

1920) 여름 5월이었다. 그러나 부엌에 걸어놓고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 바닥이 새는 결함을 보였으니 이는 조물주

造物主의 시기猜忌인가!

임술년(1922) 봄에 능허선사가 또 350환을 출연하여 직접

솥을 만드는 철물점에 가서 주조하는 기술자에게 긴밀하게

부탁을 하여 가장 큰 가마솥을 또 주조해 기선으로 운반하여

옮겨왔다. 기물器物이 최고로 아름다우며, 묘하여 또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마시

는 식수가 땅속에서 솟아 나왔는데 모두가 오염되지 않고 깨

끗하였으며, 곤충, 눈과 얼음이 뒤섞여 흐르지 않았고, 찌는

듯한 더위의 폐단도 없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량산淸凉散을 복용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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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자, 정성스러운 마음이 흘러나

와 가마솥 또한 조그마한 결함도 없이 밥을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시공양齋時供養이

다 향적반香積飯을 얻게 하였으니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

공을 생각하지 않으리요.

오호라! 오탁악세五濁惡世《오탁은 이 세상에서 다섯가지 더러운 것으

로 즉 겁劫, 견見, 명命, 번뇌煩惱, 중생中生을 이르며, 악세는 이 같은 더러운 것

이 있는 좋지 않은 세상 즉 말세를 이름.》에 인간의 탐욕이 능허선사는

능히 이와같이 좋은 일을 하여 대중에게 혜택을 입도록 하였

으니 어찌 석가여래의 사자使者가 500년 후에 다시 탄생함

이 아니리요! 실로 사람 중에 귀한 사람이라 이를진져! 내 기

쁨이 한량없어 그 대략적인 자초지정을 기록 하니라.

해는 대정 11년 임술(1922) 여름 6월에 봉래산인蓬萊山人

설파雪坡가 삼가 기록하다.

식수를 땅속으로 묻어 끌어 들이고, 가마솥을 혼자 부담하

여 주조한 대시주大施主는 능허당�虛堂 계명桂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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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강원도 간성에 들어와 살던 이듬해 갑진(1724) 정월

에 검으면서도 수척한 스님이 북쪽으로부터 와서 건봉사 상

원上院에 머물렀다. 나이는 대략 84세쯤 되었고, 이름은 영

안�眼이라고 하는데 그 동작이나 위의威儀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날마다 미타불彌陀佛을 부르며 외우

고 있었다. 사찰에 있던 스님들이 아무 허물이 없이 지내면

서도 그를 업신 여겼으며,  혹 멀리 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사

람도 있었다. 오래지 않아 마침내 그 스님은 입적入寂 하였

는데 다비식�毘式을 올리는 저녁에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가득 하였으며, 49재 저녁에서 부터 100재까지 미쳤다. 또

잇달아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므로 산중에 있는 승려들이 비

로소 크게 놀라며 모두가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 동자가 꿈을 꾸었는데 산신山神이 나타나 알려 주기를

“보살이 이미 돌아갔는데 그 유골을 수습하여 간직하지 않으

면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는 꼭 스님들에게

알리라고 하였다.”곧 스님들이 또 크게 뉘우치고 두려워 하

면서 여럿이 수색하자 과연 정골頂骨을 사찰 남쪽 반석위에

서 찾아 냈는데 오색이 영롱하였다.

더욱이 푸른색 사리 두 개를 습득하여 사찰 동쪽 산등성이

탑에 아울러 보관 하였다. 승도僧徒들이 그 영험한 자취가

이와 같다고 전해 주었다.

내가 그것을 듣고 혼자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금년

을사년(1725) 여름 6월에 내가 간성 서쪽에 있는 사택에 은거

하고 있을 때 의영義英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나를 보잔다고 하기에 내가 나가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

누었는데 그는 바로 영안대사�眼大師의 제자였다.

목양당대사, 영안 , 비명 과 서문
牧羊堂大師,   �眼,   碑銘 序文

가선대부령 경연사감 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이조참판 겸 수이덕수가 짓고, 대광보

국 숭록대부 겸 의정부좌의정 서명균이 썼으며, 자헌대부 지돈녕부사 이징하의 전篆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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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자기 스승의 자취를 비석에 남기겠

다고 하면서 나에게 비문碑文을 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처

음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 그의 스승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

게 되었다.

대사는 함경도 영흥부永興府 북촌 사람으로 속성俗姓은

김씨인데 집안은 대대로 유학儒學의 학문을 이어오고 있다

고 했다. 8세에 출가하여 보살계菩薩戒를 받았으며, 20세에

경률론經律論에 통하였다. 회경당回警堂 홍변洪辯 장로長老

에게 사사師事 받았으며, 위로는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선

사와 3세손이 되는데, 안으로는 탐욕이나 성을 내는 어리석

음을 걸어 잠그어 계정혜戒定慧《불자가 계율戒律, 선정禪定, 지혜知慧

즉 3학三學을 닦는 것.》를 하고 사방 명산을 두루 다니며 지식을

넓혔다고 했다.

그 나머지를 미루어 살펴보면 또 후학後學을 가르치자 때

마침 내린 비가 대지大地를 고루 적셔 싹들이 다투어 자라는

것과 같았으니 대사가 도를 행함이 이와 같아 청을 들어 글

을 써 줄만 하였다.

목양당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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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선도禪道는 방외方外의 학문이라 그 자취가 없으며,

속세를 초월하여 이른바 삼공三空《불교에 있어 아공我空, 법공法空,

아법이공我法二空을 말함.》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오늘날에는 스님

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남의 선행을 칭송하기 위하여 그 자취

를 남기는 것이나 기뻐하며, 여러 신도들을 모아 고명高名한

이로써 서로 마음을 한 곳으로 쏟는데만 힘쓰고 있으니 이것

이 속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르리요!

그러나 대사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외곬으로 불법만을 닦

았기 때문에 일 밖의 미혹된 일은 생겨날 수 없었다. 비록 이

상한 표적과 사람에게 기이한 것은 없었지만 스님들과 세속

의 무리들을 놀라 동요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오래도

록 널리 퍼지게 하였으니 내가 이 같음을 기뻐하여 사양하지

않고 명銘을 지었다. 그 명에 이르기를“불법을 항상 짊어지고

솔잎만 먹고 지내는데 게으른 이들은 화로를 끼고 앉아 토란

이 타는 것도 모르네, 형산 봉우리가 캄캄하여 어두운 빛을

띠자 여섯 매화나무에 열매가 떨어지고 그루는 말라갔도다.

오직 대사만이 스님들의 행적과 어울렸으니 어찌 또한 불

문의 사람이라 아니하겠는가!

황명皇明 기원후紀元後 두번째 신해(1731) 6월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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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가 장차 시적示寂《보살이나 높은 스님의 죽음을 이르는 말.》함에

정법안正法眼으로써 간직하고 가섭迦�에게 부여하니 법등

法燈과 법등으로 서로 전하자 서역 하늘과 동녘 땅에 대대로

사람이 있게 되었다.

승국勝國《자기 나라가 싸움에 이기어 멸망시킨 나라를 일컬음.》시에는

태고화상太古和尙《고려말(1301~1382)의 고승으로 공민왕이 궁중에 머물

게 하고 설법을 들었으며, 유명한 태고집太古集을 남겼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의 종조宗祖로 받들리고 있다.》이 중국 석실石室에 들어가서 임제진

종�濟眞宗을 얻어가지고 여덟곳에 전하며, 서산에 이르러

종파의 교의敎義를 널리 퍼드리고 여섯곳에 전하면서 풍악

楓岳에 이르러 동쪽땅의 명수名宿가 되었다. 그의 문인 송암

대사는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 불법을 강의 하였으니 바다 동

쪽에서 불법의 묘리를 깨달아 칭송이 높았다. 대사의 이름

은 의천義泉이요, 성은 김씨였으며, 어머니는 손씨로 해를

보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병신년(1356) 10월 20일에 태어났

다. 신비스러운 광채에 얼굴은 준수하였으며, 비범한 그릇이

아니라 빼어났다. 14세에 건봉사에 나아가 석흡釋洽 장로長

老의 제자가 되었으며, 월봉대사月峰大師에게 율법을 듣고

풍악화상楓岳和尙에게 수업 하였다.

또다시 두루돌며 지식을 넓혔으며, 도가 이미 성숙하여 강

당講堂에 올라 불법을 두루 설명하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

복하여 이르기를“옛적에 혜원慧遠 도림道林이 재주와 덕행

에 뛰어 났었는데 오늘날 송암당대사는 이 두 가지를 겸비 하

였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황명 조선국 송암당대사 비명과 서문

皇明 朝鮮國 松岩堂大師 碑銘 序文

같은 종파의 제자 승환勝還이 짓고 같은 종파 후학 우평宇平이 서書와전篆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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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도솔산兜率山에서 강설講說할 때 문득 꿈에 해가

지자 신도들에게 말하기를“꿈에 해가 뜨면 내가 살것이요,

꿈에 해가 지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임오년

(1402) 6월 19일 향탕香湯을 청하여 목욕하고 시적示寂하

니 나이는 47세요, 법랍法臘은 33세였다. 다비식을 올리는

날 밤에 상서로우면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으니 정골頂骨하

나가 뛰어올라 소나무 가지에 앉자 모두들 괴이한 일이라고

하였다.

대개 대사의 일상생활은 오로지 평등함에 있었으며, 심혈

을 기울여가며 불법을 익혀 자비와 인내로서 애정과 증오를

단절 하자, 사람들이 부르기를 보살이 다시 왔다고 하였다.

문인들이 도솔에다 탑을 세우고, 10년 뒤에 건봉사에 비갈碑

碣을 세웠으니 그 원상原狀에 쓴 명銘에 이르기를“송암은 풍

악화상에게서 배운지라 그 가사와 그 바리가 호암虎岩의 삼

三이요, 서산의 팔八이로다. 남긴 풍도風道가 끝없이 넓고 아

득하니 거센 물결도 머뭇거리네. 어쩌다 밝음이 갑자기 사라

지고, 불도가 떨치려다 무너지려는데, 널리 부처의 덕에 감화

되도록 하였으니 도솔천을 옮긴 듯하네. 해가 지는 것을 꿈꾼

뒤 부처의 세계에 귀의 했으니 그같은 사실은 미묘하여 알 수

가 없네. 사찰에 머물며 자취를 남기자, 천축으로부터 부처의

진신이 온 듯 생전의 자취나 죽어서의 자취 모두 거센 광채

발하네. 바위사이로 끊임없이 물이 넘쳐 흐르고 구름 덮힌 산

에는 하늘이 개어 맑아 지도다. 오로지 송암대사를 생각하니

오대산 위에 보배로운 달빛만이 길이길이 비치리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신묘(1651) 8월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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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곡당대사가 스님이 된 데 대한 대략적인 행장行�은

그의 법제자法弟子가 기록하였다. 해곡당대사가 속세를 벗

어나 스님이 된 데 대한 행적은 세계보世系譜에 있으니 우둔

한 소치로 감히 비겨 의논할 바가 아니나 내가 일찍이 보고

들은 바로는 대사의 법명은 처진處珍이요, 호는 해곡이라 하

였다. 그 선조는 우계인羽溪人으로 간성杆城에 옮겨와서 살

았기 때문에 간성군의 서촌西村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는 술述이요, 어머니는 윤尹으로 경응성慶應星의

빛으로 임신하여 태어났다. 마음에 거짓함이 없이 곧고 발랐

으며, 화평 스러움만 생각하였다. 머리를 길게 땋은 채로 절

에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구족계九足戒를 받았다. 비록 문필

文筆은 없었으나 지략智略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덕

과 법칙이 있다고 하였다. 여든살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무아

미타불로써 일삼고 행하였으며, 천명天命에 이르러 갑자기

입적入寂하니, 바로 병오년(서기1726) 2월 초 이튼 날이었

다. 곧 다비식을 올리는데 상서로운 빛이 밝게 빛나자 도인

과 속인들이 나와 보는 것이 마치 저자거리와 같았다. 모두

가 혀를 차며 탄복하기를 불법의 오롯한 공이 오히려 없어지

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오호라! 그 공이 없으면 어찌 이와같은 상서로움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곧 영골�骨한 편을 수습하여, 석종石鐘 모

양의 부도에 간직하고 표를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

였다. 당시 세속 나이는 75세였으며, 출가한 후의 나이는 57

세였다.

유명 有明 금강산 �剛山

해곡당대사海谷堂大師 가 속세를 벗어나

스님이 된 데에 대한 비명 碑銘 과 서문 序文

운파문인雲坡門人 월봉선사月峰禪師 쌍식雙式이 짓고 썼으며 전자篆字는 산인山人 익붕翼鵬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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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사문沙門에 발을 들여 놓은 다음 큰 자취를 남긴

것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영원히 후세에 전함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정부자程夫子《중국 북송北宋 때의 학자로 이기철학理氣哲學

을 처음으로 제창하여 유교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였음.》안락정顔�

亭의 명銘에 이르기를“흐르는 물은 차마 끊어지지 아니하고,

땅은 차마 거칠어지지 아니하매, 이제 이같이 비를 세우는

것도 저와 더불어 함께 하리로다”라 하고 또 명銘에 이르기

를“부처는 형체가 없이 오셨으나 영골�骨이 현저히 드러나

이것 또한 간직하고 문자를 빌려 선양함이었네. 문자로는 갖

추었으나 인멸될까 두려워 돌에 새겨 영세토록 전하게 하였

으니 이것이 영골인가? 돌인가? 어느 것이 견고하며,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불도를 행함이 이와 같은지라 다만 주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눌 뿐이니 누가 그러한 무리인가?

만고에 길이 거룩함이 있으리라”

대명大明 숭정기원崇禎紀元으로부터 두 번째 기미(1739)

3월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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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聖上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지 30년 계유(1753) 2

월 월봉대사의 법제자法弟子 의탄誼坦이 병중에 있는 늙은

이를 찾아와 뵙고는 말하기를“저의 스승의 탑을 세운지 이미

오래되어 바라옵건대 한 말씀 하여 주시면 돌에 새기겠습니

다.”라고 하였다. “병든 늙은이는 지위가 높거나 대가大家의

글씨도 아닌데 어찌 후세에 전하며 보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의탄이 더욱 굳은 마음으로 부탁 하길래 내가 마

지 못하여 그의 청을 들어 잇고자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대

사의 법휘法諱는 쌍식雙式이요, 자는 세종世宗이며, 월봉은

그의 호다. 성은 황씨요, 즉 창원昌原 사람이다. 고려조에 간

성으로 옮겨와 살았다. 아버지의 휘는 수원守元이요, 어머

니는 정鄭씨이다. 달이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꿈을 꾸고 감

응感應하여 태어났으니 즉 강희康熙 기미(1679) 9월 초나흩

날이었다.

대사께서는 총명함이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 나이 16세 되

던 해에 금강산 건봉사에 들어가 각령覺岺 장로長老에게 다

가가 머리를 깎고 계율을 받았다. 19세 때 운파대사雲坡大師

를 배알하고 법요法要《진리의 본질로서 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불교 의식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를 간청하자 대

사는 은근히 마음은 진여眞如의 깨달음이요, 인印함은 그 깨

달은 마음을 결정하고 밝히는 것임을 역설 하였다. 법요를

듣고 깊이 깨달은 대사는 이로부터 지각이 고명高明하여 수

행자에게 설법하는 도량을 처음 열고, 설교를 하는 곳마다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문 밖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다. 이같이 법통을 이은 사람은 손을

곱아 셀 정도로 뛰어났으니 즉 춘파대사春坡大師로 부터는

유명조선금강산건봉사 월봉대사 비명과 서문

有明 朝鮮 �剛山 月峰大師 碑銘 序文

조계종 설암문인雪岩門人 일암日菴 정이精 가 짓고 풍악문인楓岳門人 영허永虛 우평宇平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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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가 되며, 사명은 6세가 되며, 사명은 능인能仁의 14대요,

임제�濟는 26세 적손嫡孫이 된다.

신축년간에 월봉대사께서 산천을 두루 살피며 사람이 많

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 지기知己와 지우知友를 만나자, 법문

法門에는 불법의 요체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고 더욱 넓어

지게 되었다. 대사는 건봉사에 되돌아와 봉암鳳庵에 오래 머

물며, 사욕을 떨쳐 버리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오로지

불법의 요지要旨만을 연구하면서 말하기를“원래 불법은 문

자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찌 구구하게 팔만경八萬經을 쓰리

요.”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멀리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여러 사찰을 정결히

하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정결하여 졌으며, 모든 사찰에

한 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쳤으니 다른 종파까

지도 오히려 깨끗하게 되었다. 불도에 지극히 심원深遠한 자

를 인도하여 자기 쪽으로 넣은 것이 매우 많았으니 또한 감

회를 억누를 길이 없다.

월봉대사가 하루는 내일 아침에는 문인들에게 일러 줄 것

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 하기를“너희들은 나의 형상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내가 오래 머물어 있지는 못할 것 같으니 참

된 영혼이 무한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이에 육신이라는 것

은 언젠가는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니,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되나니 생겨나

도 생겨남이 없고, 멸滅하여도 멸함이 없는 불생불멸�生�

滅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은 비록

없어지나 마음속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 하느니라”라고 말

씀 하시고 홀연히 입적하니 때는 건륭乾隆 병인(1746) 5월

11일이었다.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는 진실된 마음의 보응報應으로

서 정토淨土에 왕생하였으니, 이 때 속세의 나이는 68세였

다. 대사께서는 붕새처럼 나타났다 학처럼 돌아갔으니 법세

法歲로는 52세가 된다. 

6월초 이렛날 건봉사 서쪽 기슭에서 다비식을 올리자 상서

로운 빛이 환하게 비쳤으며, 갈가마귀가 놀라서 울기도 하였

다. 이 때 두개골 한 조각이 가파른 바위 위에까지 튀어 올랐

는데 아주 뚜렷하고 오색이 선명 하였으니 미묘한 불법의 진

리를 환히 깨닫지 못한 자라면 누가 능히 이같은 징조가 나

타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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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당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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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아름답도다. 마침내 기야祈夜《12부경의 하나로 경전 속에서 먼

저 산문散文으로 기술한 것을 거듭 운문韻文으로 표시한 부분을 말하며, 응송應

頌 또는 중송重頌이라고도 한다.》를 위한 명銘을 짓기를“부처님을

비치는 등불이 환히 빛나니 동서사방이 밝게 빛나네. 

동서남북을 골고루 비치니 현교顯敎《석가여래가 알기쉽게 설명한

천태종, 화엄종 등 일반 불교를 말함.》와 밀교密敎《불교의 교설敎說가운데

최고 심원深遠하여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불교.》를 설파하

여 전하였네. 

누가 이어 계승하며 일으켜 세우리, 월봉대사가 있도다. 

바로 진여의 깨달음과 깨달은 마음을 결정하여 밝히는데

투철하게 통하였네. 

하늘은 둥글고 바다는 넓은데 월봉대사는 부처의 세계에

떨어졌네. 

소나무와 회나무가 초췌하니 계곡과 산봉우리 마져 슬퍼

마음 아파하였네. 

한 조각 신령스러운 뼈는 오색이 선명하였네. 

동쪽 산 기슭에 안치 하였으니 탑이 구름이 감도는 뜰에

높이 솟았네. 

이 짤막한 비갈碑碣에 기록하여 뒷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대사의 행적은 돌이 없어지지 않듯 영원히 남아 송대松臺

에 길이길이 밝게 빛나리.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두 번째 갑신 50년 계유(1753) 7

월 9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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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양주의 도산陶山에 거쳐하면서 촌늙은가 되어 들판

밭두둑길 사이를 오가며 배회하는데 문득 스님 한 분이 문빗

장 앞에 와서 뵙고자 하길래 그에게 물었더니“소승은 간성

건봉사의 중 쌍식雙式이 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바 있어 길

이 멀고 가까움을 해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뵙고자하여 찾아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속세를 버리고 산에

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구애되는 일이 없고 또

아무것도 구할것이 없을텐데 어찌 나에게 이같이 고역스럽

게 하는가?”라고 하자 쌍식은“불교는 무위無爲로써 종지宗

旨를 삼고 무위하기 때문에 구애되는 일도, 구하고자 하는것

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의 길을 열어서 밝혀 후세에

전함은 또한 법문法門이 폐하여 없어지지 아니한 바가 아니

겠습니까? 이제 장차 저의 스승의 발자취를 비석에 새겨 선

종禪宗의 교단敎團을 빛내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선생의

한 말씀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말하기를“나는 유자儒

者일세. 유불儒佛의 도道가 같지 않은데 내 더불어 할 수 있

는 일이 아닌데다 또 병이 있어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우니

그대는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자 쌍식은 재삼

깍듯이 예를 갖추며, 굳게 요청하며 돌아가지 아니하자 내가

말하기를“너의 스승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너의 감동이

이다지도 깊단 말이냐? 또한 그의 발자취를 영구히 계승할

만하고 부처님의 깨우침을 말할 수 있을만한 분인가?”라고

하자 쌍식이 말하기를“우리 스승의 이름은 청안靑眼이요,

자는 법장法藏이며, 호는 운파雲坡라고 합니다. 

유명조선국 금강산 운파당대사비명과 서문

대광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이의현�宜顯이 짓고, 통훈대부 행용담현령行龍潭縣令 남원

진南原鎭 병마절제도위 홍득복洪得福이 썼으며,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 지제교 유척기兪拓基가

전자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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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전씨이며, 계보는 정선旌善에서 나왔습니다.

고려 때부터 간성에 옮겨 살아 이래 군 사람이 되었습니

다. 부친은 충랑忠亮이라 하오며 모친은 엄씨로 꿈에 밝게

빛나는 구슬을 삼키고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며, 겨우 6�7세에 누린고기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삶거나 굽는 짐승의 고기를 보면

문득 측은해 하고 비통해 하면서 차마 그것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때에도 반드시 모

래를 긁어 모아 놓고 부처를 만들자 사람들이 이미 그의 장

래를 짐작하였답니다. 나이 13세에 금강산 유점사의 대적암

大寂庵에 들어가 허곡대사虛谷大師에게 복종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허곡대사의 이름은 뢰백瀨白으로 춘파당 쌍언雙彦

의 뛰어난 제자였다고 합니다.

쌍언은 송월당 응상應祥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응상은 사

명당 유정惟政의 문하에서, 유정은 청허당 휴정休靜의 문하

에서 나왔습니다. 이같이 선종禪宗의 조종祖宗 임제�濟의

적통嫡統을 이어 왔습니다. 운파당대사가 허곡대사를 모신

지 2년이 지나 머리를 깎고 계율을 받았으며 불교 경전을 두

루 익혀 부처에 대한 깨달음을 깊이 얻었다고 하며, 그 나머

지 일로 문장도 익혔으니 또한 뛰어 넘어 앞지름이 이와 같

았다고 합니다. 중년에는 지팡이를 끌고 영남 고을과 서남지

방을 돌아다니다 운문산에 들어가 결하結夏《인도의 우기雨期에

해당하는 음력 4월 15일부터 90일간 한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불도를 닦는일.》

하고 금강산으로 다시 돌아와 마침내 건봉사의 높은 스님이

되어 10년을 산문을 나오지 않고 적선積善하여 도가 더욱 높

고 업業이 더욱 수련되었다고 합니다. 정유년(1717) 겨울에

작은 병으로 앉아서 입적하였는데, 전과 같이 대낮에 꿈을

꾸듯이 오랫동안 주무시는 것 같더니 문득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도 안색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

으며, 다비식을 올리는 날 밤에는 상서로운 빛이 환하게 비

쳤습니다. 영골 사리 한 조각을 얻자 석종형石鐘形 부도에

간직하였으며, 이 때의 나이는 67세였고, 불문에 들어온 후

의 해로는 53세가 됩니다. 우리 스승 종파의 실마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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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으며, 불도에 힘써 정진함도 이와 같아, 상서로움이 감

응하여 찬란히 빛난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를 갖추어 기록하기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이는 하찮

은 저가 거듭 찾아 여러 방면에서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너가 넓게 펴서 기술한

것은 진실로 뛰어나며, 또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 유가儒家의 도가 이를바가 아니어서 내가 위하지 않을

뿐”이라 하면서 이에 한마디 말로써 알아듣게 일러 주기를

“허무적멸을 불도라 하며, 살아 있음은 거짓이요, 죽음이 참

됨이라 하니 마땅히 살아 있을 때 유와 무를 들어야 하지 죽

은 뒤에 널리 떨쳐 오르게 함은 크게 기뻐함이 아닐세. 비석

에 새긴 글도 유가에서 나왔거늘 불가의 인因이란 도리어 일

정 불변한 인륜이 아닐는지”?라 하였다.

숭정갑신후 87년 경술(1730)4월에 세우다.

운파당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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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구계龜谿에서 늙으며 조용하게 지

내고 있었다. 계곡 동쪽에 은석사銀石寺라는 절이 있는데 꽤

나 청초하였다. 먼 곳의 승려가 더러 내왕하며, 하안거夏安

居를 하기도 하는데 금강산의 교청敎淸 큰 스님도 머물러 살

고 있었다. 나와는 친숙한 사이라 한유韓愈의 친구 회소懷素

나 구지연歐之演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루는 교청敎淸이 와서 말하기를“나의 스승은 불도에 정

진함이 높고 불법의 그릇이 굉장히 크시고 계행戒行이 청점

淸 하십니다. 이제 그 탑에 쓸 글을 지어 돌에 새기려고 하

는데 공께서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하여 붓을 적셔 주시지 아

니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안되지요, 안

돼. 나는 붓과 벼루를 불살라 버렸으니 비록 벼슬이 높은 양

반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모두 사절하고 있는데 하물며 불가

의 불자에 있어서랴? 불가의 문자는 우리 유가에서는 손을

대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였다. 교청은 무안

해서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때에 따라서는 그 때에 맞는 법

이 나오는 것이니 안목을 갖추어서본다면 실상 유가나 불가

나 다를 것이 없지않습니까? 비록 선배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은牧隱 이색�穡은 보제에 대하여, 계곡谿谷 장

유張維는 서산대사에 대하여 역시 비문을 지은적이 있는데

공은 어째서 사양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주

부자께서는 고사古寺에서 여러 조사祖師의 화상畵像을 보시

고, 천하의 인재를 불가에서 주어가 버렸구나.”라고 한탄하

셨으니 그대의 도는 우리가 말하는 도가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 그 빛나는 영�이 그렇게 빼어나다면, 본래의 면목을

알기에 적당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대의 스승은 과연

유명 조선국 일암대사 탑명과 서문

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치사 봉조하○○○가 짓고, 전자篆字를 썼으며, 통훈대부 전행공조정

랑김상숙金相肅이글씨를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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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분이었으며, 또 증거가 될만한 문헌의 기록이 있는

가?”라고 물었더니 교청이 말하기를“저의 스승님께서는 남

기신 문집이 열 다섯권이 있사옵고, 설법을 하면 하늘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

다. 스스로 지으신 글이 있으니 제가 한 번 외워 보겠습니

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것을 외우는데, “객客과 도인道

人은 무엇이나 자유자재로 못하는 것이 없다며,”라고 조롱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답하기를“대개 사람은 반드시 치우

치는 것이 있다. 만약 불행하게도 내가 명리名利의 나루를

건너 돈벌이의 길에서 방황하여 화를 부르고 몸을 위태롭게

한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만약 나에게 안으

로 생각을 이기는 공력功力이 없고, 밖으로 다투지 않는 덕

이 모자라서 인격이 최하로 낮은 사람에 이르러 일찍 죽는다

면 어떻게 나를 구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선정禪定의 규율을

어기고 저들 천마天魔와 외도外道의 방해를 받아 타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를 구할 것인가? 나는 지금 다행히도 인신

人身을 얻어, 멀리 속세를 벗어나, 저 천마와 외도를 따르지

않고 유유자적하면 안될것이 없다. 더구나 모난 벼루로 서도

書道에 노닐며 마음을 더듬어 찾으니 내 일신을 돌아보아 무

엇이 슬프겠는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우주 사이에 형체를

붙여서 재주와 덕이 옛날 현자에게 멀리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명은 안념安捻에게, 내세는

원규遠規에게, 문文은 십관什觀에게, 신神은 지증誌證에게,

화化는 혜도慧道에게, 재才는 마룡馬龍에게, 지智는 무자

子에게, 설雪은 만자滿慈에게 효孝는 목련目連에게, 맹猛

은 능인能仁보다 모자라니, 대개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아쉬

워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라고 하

였습니다.

나는 궤탁에 기대어 여기까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속이 시

원함을 느끼고 말하기를“그대의 스승은 진실로 기남자奇男

子이네. 그렇게 글을 외우니 그 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러

한 슬기로운 지식과 넓은 우주관, 인생관을 가지고 마른 나

무와 찬재로 일생을 마쳤구료. 그대 불가의 가르침은 달마達

磨는 너무 차갑고, 종고宗 는 너무 뜨거운데, 그러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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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참으로 자유자재의 교

리를 지닌 분이라 하겠네. 어디 한 번 그대 스승의 본말인

내력을 말해보시오.”라고 하였더니, 교청이 말하기를“스승

님의 성은 김씨요, 신라 정선군旌善君의 후예로서 대대로 낭

천�川 흥익 興益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꿈에 해가

정상에 임하는 것을 보고, 숭정 갑인년(1674)에 현아縣衙 동

쪽의 관불촌觀彿村에서 스승님을 낳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울지를 않으셨고, 그의 부모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셨다

고 합니다. 어려서 놀기를 좋아하였는데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꽃을 따서 공양이라고 하면서 바치니 사람들이 불종

佛種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과일을 얻으면 자신이 먹

지 않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드리자 사람들은 또 효동孝童

이라고 하였답니다. 16세에, 각암설우대사覺庵雪祐大師에게

의탁하여 삭발의 의식을 받았고 금파대사�波大師에게서 계

율을 받았습니다. 20세에 월저법사月渚法師를 뵙고, 또 이

해에 설암대사雪巖大師를 뵈었는데 설암은 월저의 계통을

이은 스님이신데 실은 서산대사의 제4대 적손嫡孫이 되십니

다. 스승님의 내력은 이상과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공부하신

것으로는 고봉의 만법귀일화萬法歸一話, 조주趙州의 무자화

無字話, 능엄경楞嚴經, 반야경般�經, 원각경圓覺經, 염송拈

頌, 전등록傳燈錄, 청허귀감淸虛�鑑등 여러 교전敎典들인

데, 한 번 스치기만 하면 훤하게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

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썩은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았

습니다. 강당을 개설하고 가르치시니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마치 소리의 울림과 같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분이 돌아

다니며 거치신 곳은 우악산牛岳山, 용문산�門山, 묘향산妙

香山 및 호남과 영남외에 여러 명산들인데, 금강산의 건봉사

와 설악산의 내원사에서 가장 많이 머무셨습니다. 만년에는

건봉사의 백화암白華庵에서 두문불출 한 것이 수 십년이었

습니다.

을유년(1765) 10월 22일에 입적하시니, 속세의 나이로는

92세이시고, 출가한 후 법문에 몸 담으신 나이는 76세 이십니

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게偈를 하나 지어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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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머무는 법이 없으니, 

머무름이 없다는 것이 참 법이로다.

이제 이 법을 전하려 하는데

이 법이 어찌 법이었던가.

제자 무외無畏를 불러 말씀하시기를“사대四大 즉 땅, 물,

바람, 불이 네 원소가 조화를 잃었으니 나는 이제 가련다.”라

고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다비를 모시는 저녁에는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뻐쳤습니다. 이때 사리 한조각을 소나

무 뿌리 근처에서 얻어 절 남쪽 기슭에 탑을 세워보관하였습

니다.

스승의 모습은 크고 단단하셨고, 도기道機는 침점沈點하

셨는데, 때로는 수안輸雁하셨습니다. 외모를 장식하지 않으

시고, 산좋고 물좋은 곳과 좋은 시절, 좋은 때를 만나시면 의

기意氣가 고한高閑하셨으며, 시문은 영롱하게 아름다워, 그

자서自敍와 임종때의 게偈를 보더라도 그 시원하고 소탈하

시어 무엇에나 구애받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

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그러셨구려. 나는 비록 그대 불가

의 문자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한마디 해서 그대의

청을 들어 주어야 하겠소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명銘을

지어 이르기를

이와같이 들었도다.

얻은것이 고금에 유래가 없으니

그것은 선남자善男子를 말하도다.

맑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으니

동방의 나라 조선이로다.

불일佛日이 크고 명랑하니

이것이 꿈이요, 이것이 환상이로다.

나타나서 실상을 만드니

관불촌에 태어남이로다.

모래로 탑을 쌓고 꽃으로 공양하니

일찍부터 마음은 시원하게 뚫렸도다.

부처의 성품으로 맑은 효도 드리니

과실은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도다.

회초리로 꾸짖고 야단쳐도

스승에게 원망하지 않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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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수양하고 갑자기 깨닫고

깨달음이 많으니 여러 절을 돌았도다.

여러 부처 마음에 새기니

작은 힘도 모으기로 서로 약속하도다.

장엄한 누각들이

겹겹이 솟아나듯 나타났도다.

영롱하게 깨달음 투철함이

스님의 본래의 면목이었네,

눈에는 그늘진 빛이 없었으며

당당하여 구애됨이 없었도다.

가로 세로 설법을 자세히 하고

스치는 곳마다 삼매경에 들었도다.

추운 산에서 시를 짓고

서장은 크게 지혜로웠도다.

맞지 아니한 곳에 가지 아니하였으니

법문에 용이 코끼리처럼 위대하였도다.

많은 산을 넘고 맑은 물을 건너

인연을 따라 여러 곳 내왕하였도다.

돌아와서는 두문불출 오래하니

건봉사 꼭대기 백화암에 계셨도다.

강당을 열어 법륜을 돌리니

또한 대중을 바로잡으셨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인가?

해탈하시니 꿈결과 같도다.

아름다운 문집을 남기셨으니

이것 또한 사리와 다름 없도다.

제자가 여러가지 이야기 한 것을

차례로 적어서 이 글을 지었도다.

숭정3년(1770) 3월에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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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휘는 우평宇平이요 호는 대운大雲이니, 성은 밀양

박씨이며, 외가는 강릉최씨이다. 대대로 평강平康에 사셨는

데, 13세(1739)에 불문에 들어와 옥잠대사玉岑大師의 제자

가 되었다. 풍악대사에게 배우고 아울러 구족계를 받았다.

재주가 있어 공부를 잘하고, 마침내 운계대사의 입실제자入

室弟子가 되었다. 운계雲溪는 풍악楓嶽의 고제高弟이니 스

승은 청허대사 즉 서산대사의 8세손이 된다.

불拂을 세우고, 당幢을 세워 30세에 법을 베풀어 사람을

교화하니 어찌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었겠는가! 경술년

(1790)에 화산대사의 법석法席에 참석하니 나라에서 전교하

여 장경奬敬이라는 법호法號를 내리자 시를 읊었으니

진중한 나라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 꿈은 달빛을 따라

꽃방석에 비치도다. 라하고 스스로 그것을 썼다.

갑인년에 밀양종정密陽宗正을 지내고 무오년(1798)에 반

야사般�寺에서 입적하시니, 속세의 나이는 72세이고 법랍

은 56세였다. 다비후 이재二齋 때에 한 조각의 정골을 열 발

짝 떨어진 소나무 가지밑에서 얻으니 깨끗하기가 유리와 같

았다. 곧 비석을 세워 글을 새기니

스님이 세상에 계실때는

그 마음이 곧았고

스님이세상을 버리시니

그 업적이 혁혁하게 빛나도다.

마음으로부터 언행을 하시니

일마다 무리를 속이지 않으셨도다.

산이 높고 바다가 넓듯이

이 비석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가경嘉慶4년 기미(1799)6월에 세우다.

대운당 비명과 서문

후학 영송대활永松大活이 짓고, 근철近喆이 전액篆額을 쓰고 치관置寬이 본문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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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은 비로봉으로부터 두 줄기로 나뉘었으며, 단발령

서쪽은 안고개라 하였고, 안문 동쪽은 바깥고개라 하였다.

안고개에 자리잡고 있는 표훈사는 서산대사가 교를 베풀던

곳이며, 바깥고개에 있는 건봉사는 사명대사가 의병을 모집

한 곳이다. 두 사람이 비록 불교에 몸을 담고 출발하였으나

서산대사는 그 곧은 절개로서, 사명대사는 그 높은 공으로

이름을 떨친 곳이기에 모두 소중하게 여기며, 또 이러한 사

연이 있으므로해서 오늘날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찰로 알려

지게 된 것이다. 

도서圖書와 지리지地理誌의 기록을 살펴보니 당나라 건원

년간에 산인 정신貞信이란 사람이 이곳에 도량을 설치하고

미타, 관음 두 보살상을 봉안하고 이름을 건봉사라 하였다.

절에는 옛날부터 보관하고 있던 화상과 원불,  은탑, 향로,

철장, 교혜, 산호염주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금으로 만든 가

사 한 벌 이 세상에 전해 오는데 그 가운데 석가여래의 진신

치아사리가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니 그 말은

이서異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석탑이 지금까지 남

아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함이 겠는가! 산중 사람들이 모두 말

하기를 밤중에 상서로운 기운이 이곳에 있었는데 무지개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명대사의 이름은 유정이요, 본래의 성은 임씨로서 경남

밀주 사람이다.

조상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에서 자랐으며, 성장 해서는

은사 중덕을 따라 배웠다. 그뒤 낙서암에서 삭발하고 서산대

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연화경 육만 구천여 마디를 익혔다.

유명 조선국 팔도도총섭 의병대장

홍제존자 사명대사 기적비명과 서문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원주목사 원임규장각직각 지제교 남공철이

짓고, 통정대부 행영월도호부사 겸 원주진관병마사 첨절제사 토포사 허질이 비문을 쓰고 아울러

전서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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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20년(1592)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자 휴정은 묘향산으

로 부터 승려를 불러 모아 병사(승병)로 삼고 명나라 도독 이

여송과 함께 평양에서 왜군을 크게 쳐부수었으니 이 때 목을

베인자 만도 2천여이나 되었다. 소경왕이 행궁에서 그를 불

러 보고자 직접 묵죽을 그려 주면서 팔도도총섭 의병장을 명

하고 수레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대사가 서울

로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전쟁을 그만두라는 의론

이 분분 하였다. 휴정이 임금에게 청하기를“신은 노약하고

또한 병이 많은 몸이라 원하옵건대 병사에 관한 일은 저의

제자 유정에게 부탁하고 늙은 육신은 그만 돌아가 쉴 수 있

도록 하여 주십시요.”라고 간청하자 마침내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고 허락하였다. 곧이어 유정에게는 역말을 타

고 궁성으로 들어오도록 명하고는 그로 하여금 승병을 거느

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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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일본은 본래부터 불교를 좋아하니

마땅히 사명을 보내 회친和親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자 마침

내 일품一品의 관복官服을 내리고 사신의 예로 일본에 보냈

다. 스님이 일본에 이르러 곧 지옥도地獄道∙축생도畜生

道∙아귀도餓鬼道와 불살생�殺生∙불도투�盜偸∙부사음

不邪淫∙불망어�妄語∙불음주�飮酒를 들어 말씀 하니 일

본 왕과 풍신수길이 그 말은 모두 청신하고 깨끗하여 살인을

하려는 뜻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에 화합을

바탕으로 일을 성사 시켰으며, 돌아올 때 죄없이 붙잡혀 간

우리 동포 3,000여명을 함께 데리고 왔다. 

이에 앞서 신라 자장법사는 서역으로 들어가 석가여래 치

아사리 10매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으나 후에 왜적들이 이를

약탈해 가자, 대사가 앞장서서 간곡히 타이른 뒤 되찾아와

이곳 건봉사에 안치하였으니 바로 이 석탑을 이른 것이다. 

유교가 불교와 교리가 달라 학자나 사대부들은 일찍이 비

난하고 그것을 배척하기만 하였지 유교와는 동일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자비가 인의仁義와는 근본 취지가

달라 인간의 본성을 살피는 것이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같지

아니하고, 불도를 닦는 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성誠과 경敬에

어긋나 처음 생긴 조그마한 차이는 갈수록 커져 성인聖人의

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하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그

세운 업적을 미루어 보건대 군신君臣 부자간의 의리에 있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유자儒者로서 의관을 반듯이 하고, 상

세히 성리性理를 강구하여 인의仁義를 높이 말하면서 행실이

독실하지 못한 사람과는 한가지로 말 할 수 없다. 불자佛者의

이름으로 유도儒道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학의 도 뿐이요,

유자의 이름으로 불도를 행하는 것이 상서로운 일만을 쫓는

것 뿐이니 이는 물으면 옳다고 하고 바로 잡자고 하면 그르다

고 하니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물리쳐야 할 것이니라.

당시 조정에서는 일본과 화친을 주장함에 현인 군자는 나

아가 죽을 만한 땅도 없으니 모두가 스스로 그 몸가짐을 정

결히 가짐이 옳다고 하였다.

158 -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서산대사는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오롯한 덕업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요, 사명대사와 같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없으니 힘껏 그들의 공을 논하고 찬양함이 어떻겠는

가? 대체로 서산대사는 경經에 가까우면서 그 절의는 높고,

사명대사는 권權에 가까우면서 그 공은 넓었던 것이다. 그러

나 전쟁을 그만 두자는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사 시켰으

니, 이는 당시 많은 선비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온 바였다. 비

록 사명대사가 아니었더라면 이같은 일이 이루어 지지 못했

음을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더구나 일본은 불교

를 숭배하므로 해서 요순, 공자와 같은 도와는 서로 화합치

못하니 진실로 이 일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바르게 인도함

이 당연한 것이었다. 

사명대사의 충성과 믿음은 가히 오랑캐 나라에서도 사람

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이는 어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구

구하게 자기 의견을 설명하며 이를 받아 주기를 바라는 하찮

은 선비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나라를 열어 백성을 이롭게

한지도 어언 300여년이 되었다. 서산대사는 물러나 끝까지

도를 지켰고, 사명대사는 불굴의 의지로 중생을 구제 하였으

니 이는 그 의로움으로 해서 이름이 났으며, 나라를 위해 충

성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 무렵 서산대사를 쫓아 배운 해안과 영규란 제자가 있었다.

해안은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영규는 일찍이 대열공 중봉

조헌의 문하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금산 싸움에서 죽었다. 밀주

에 옛 스승의 신주를 섬겨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목릉성세穆陵

盛世에나라에서사당이름을표충表忠이라고내렸다.

우리 임금이 보위에 오르신 이래 더욱 서산∙사명 두 대사

께서 남기신 덕업에 대하여 감복하고 계셨으며, 일찍이 영변

에 있는 옛 사당에 나가 그를 표창하기도 하였다. 본 조에서

는 오로지 유교의 도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널리 승려들을 보

살피지 않고 사찰 꾸미기에만 숭상하였기에 이성二聖께서

이를 못잊어 뒤돌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의로써 불도를

권장하고자 함에 있었으니 어찌 성하지 않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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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동을 살펴 볼때 이 사찰의 유적을 돌아보고나서 예

부�部에다 의론을 부치고 또 조정에 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자 신도들이 힘을 얻어 대사의 기적비를 세우자고 뜻을 모

아 마침내 돈 백꾸러미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였으며, 또

시주를 청하는 모연문募緣文 다섯 축을 만들어 기적비를 세

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비명에 이르기를 불교는 서역으로 부터 흘러 중원에 들어

왔으며, 한나라와 양나라를 지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에

미쳤다. 유교는 이단異端이라고 하여 나무라며 같은류로 다

루려 하지 않았으나 대사와 같이 불교로 부터 깨달음을 얻어

의로움을 일삼으며, 믿음으로써 길을 연 분도 있었다. 대사

는 불자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분으로 이룩한 업적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사명대사 기적비 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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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엄전한 화상은 금강의 사찰에 보존되어 있으며, 곁

에는 석탑이 섰고, 이곳에는 석가여래의 전신인 치아사리가

안치되어 있기도 하다. 유리의 목구멍과 산호의 혀로 천여년

의 오묘한 형상이 서로 바리를 전한 것 같도다.

만력 년간에 섬나라 오랑캐 무리가 천명을 거스리고, 이

웃 나라를 침범하자 서산대사께서 제자 유정으로 하여금 이

를 다스려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저 도

적들은 바로 나에게 닥친 환난이었으며, 8년 전쟁에 백성들

은 편안치 못했으니, 그 많은 조정 신하들 가운데 누가 나의

근심을 덜어 주었단 말인가! 공경公卿들이 탄식하며 말하기

를 간사한 오랑캐들은 궁벽한 곳에서 오랑캐 옷을 입고 보잘

것 없이 지낸것 들인데…… 저들은 본래 불교를 숭상하는 습

속이 있었으나 참된 도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

교의 이치를 벗어남으로써 환난을 자초하였다. 이에 대사께

서 분연히 일어나자 임금께서 일본으로 채비를 갖추어 보내

시니 바다길 만리에 하늘은 가이없고, 땅마져 요원 하였다.

3월에 배를 띄울 준비를 마치고 순풍을 기다려 4월에 돛을

올리자 이내 적진에 당도하였다. 대사는 두목을 만나 온화한

모습으로 담소하며, 성의를 다하자 마침내 화친和親이 성사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팔도에서는 왜구들이 더럽

혀 놓은 곳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 하였다. 남

녀 모두가 노래하고 춤을 추니 하나같이 태평하였다. 무엇보

다 이는 서산대사의 높은 절개와 사명대사의 위대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니 오늘날에는 혹 없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의

로움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하겠다.

대사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하를 두루 살피자 검푸른

말과 화룡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구리 화로와 쇠로 만든 지

팡이, 나막신과 구슬 주머니는 천년 세월을 손으로 주물러

아직까지도 그 손때 끼친 곳에는 향을 피우고 예불 소리를

듣는것 같았다. 서산대사는 구름과 같은 분이고, 사명대사는

물과 같은 분이라 물은 흐르며 자취를 남기고, 구름은 흘러

가도 그침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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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는 바로 서산대사의 8세손이며, 대운당의 제자이다. 성

은 김씨이고 간성군 해상촌海上村 사람이다. 17세(1768)에 국

청장로國淸長老의 제자가 되었다. 배움에 열심이었고 의지가

굳어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건륭 임진년(1772) 4월 초4일에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21세였다. 다비식에 상서

로운 조짐이 있었으니 과연 자취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형 月允스님이 울며 탑을 세웠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문득 왔다가 문득 가니

세상이 무상하다고 말하는가.

가진 마음은 소박하고 곧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도다.

돌아갔어도 자취를 남겼으니

죽었어도 아주 죽은 것이 아니로다.

아아 그 형이여!

너무 처절해하지 말지니라.

계사 (1773)4월 일 같은 문인 한위翰爲가 짓다.

계운당 영유대사 탑명과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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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바세계에서 동쪽 땅 대한은 불법이 융성하기로 천하

에 제일이다. 바로 천축국 인도에 접하고, 인도에서 볼 때 이

곳은 바깥땅이 아니다. 어찌 그러하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

는 두 가지가 있다.

대개 우리 큰 법은 하나로 빛날 뿐이다. 하늘의 해와 같이,

성중城中의 주인과 같이 아홉 가마귀가 다떨어지고 하나의

해만이 하늘에 걸려 있듯이 여러가짜가 삭탈하여 평정되고

대통大統만이 존중된다. 무엇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법에 여

러 문파가 있다고 말하는가. 남북이종南北二宗은 이름을 돈

종頓宗이니 점종漸宗이니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조계曹溪

육조대사�祖大師의 가르침에“법에는 돈점頓漸의 구별이

없고, 사람에게 이둔�鈍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또 옛날 덕이 높은 장로長老에게 들으니, 돈오頓悟한 뒤에도

모름지기 점수漸修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래서 돈점頓漸

이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째서 돈점에도

또 다시 많은 갈래가 있다고 말하는가. 거짓으로 조계종을

우러러 보면서 각각 뭐니 뭐니 이름을 내세워 불쑥 불쑥 취

락聚落을 이루고 투기하여 해를 끼치며 서로가 다투기 때문

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청허, 사명이래로 하나의 법통으

로 이어오고 하나의 문파로 전수하여 왔다. 비록 하나가 열

에게 전하더라도 열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 불법이 융성

한 이유는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삼교三敎가 아울러 대치하고 있는데 불교와

유교와 도교이다. 그리고 그 종교를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뒤로는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막배膜拜《두 무릎을 대고 몸을 세운 채 꿇어 앉아 손을

들어 절하는 것.》하고 신앙하여 변치않는 마음으로 귀의한다.

대한국 강원도 건봉사 제4회 만일회를

베푼 벽오대선사 유적비

통정대부 전 승정원우부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수찬관 항양 여규형이 짓고, 전 승정원

우승지 월성 이시영이 전액과 비문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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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당에 올라 자리를 깔고 앉으면 장엄하게 존중하고,

앉아서 신도들의 보시를 받는다. 이렇게 불문의 권세가 세상

의 임금과도 맞먹는다. 그러나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승삼

보法僧三寶로써 먼저 불문에서의 나태함을 꺾고 고행을 하

며,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습속이고 관습인데 이

것을 본연의 모습이라하였다. 

공물이나 시주를 바치고 외부로 보호를 받는 것은 이를 평

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 불문은 말기가 된 듯 하다가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오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

귀의하면 머무르게 하였다. 이는 대법사가 있어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양 어깨에 짐을 지고 오직 인연이 닿는 일

을 하며, 얼굴빛이 망가져서 진흙으로 구워만든 그릇처럼 되

고 낮출수록 더욱 존귀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종正宗이

요, 이것이 대법문大法門이다. 돌이 다듬어지고 뿔이 꺾이어

진리를 깨닫고 눈을 크게 뜨게되면 여러 부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記를 전하여 믿음을 나타내고 영접하여 이끌어 준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융성한 것은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겸손하여 분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대막

大莫과 서울처럼 천하에서 제일이라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

이겠는가!

열산현�山縣 옛고을 건봉선사乾鳳禪寺에 계戒를 지키는

승려가 있었으니, 이 분이 바로 선석禪席을 주재하였는데 도

호道號를 벽오碧梧라 하고 법명法名을 유청侑聽이라 하였다.

사명대사에게는 서산대사가 당시 전하기를 누누히 부탁하

였는데, 9세에 이르러 설봉영허雪峯影虛에게 큰 제자가 있

으니, 봉림응직장로鳳林應直長老이다. 본원의 주지로서 낙

서암에 거처하였다. 이 분이 우리 대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득도得道하여 곧 진종眞宗을 얻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직계

계통을 전수받아 내려오는 대통大統인 것이다.

삼가 우리 대사께서 몸소 행하시고 겪었던 기록을 읽어보

니, 속세의 성은 최씨이고 바라문족婆羅門族《인도 카스트제도에서

네 성姓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으로 바라문, 승려, 학자, 사제를 말함.》이다.

아버지의 휘는 강손江遜이시고 어머니는 정부인鄭夫人이시

다. 용포리�浦里에서 계유년(1813)에 대사가 탄생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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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적부터 노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

지고 다시 온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꽃을 따서 공양을 하였다.

21세가 되어 마음에 맹서하고 출가하여 여러 곳으로 돌아

다니며 배웠고 이에 크게 발원發願하여, “오히려 빈몸을 돌

보지 않을지언정 마음을 수양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신

해년(1851)에 제4회 만일연회를 부흥시켰다. 좌로는 학공學

公에게 협력을 구하고, 우로는 흥사興師와 제휴하여 발징대

사發徵大師의 옛터에 선원禪院을 새로 지은 것이다. 학공∙

흥사 두 분이 화주化主의 일을 보았으나, 대사는 남달리 더

우뚝 높이 보였다. 서원誓願하고 광대한 계획을 담당하여 모

두“진정한 화주 이시다”라고 칭찬하였다.

일찍부터 성품이 부지런하고 행실을 삼가며, 재법齋法은

엄숙하고 공경스러웠으니 남녀 신도들이 늘 존경하며 예를

다 하였다. 번뇌의 속박을 풀고 널리 불문에 귀의하는 인연을

맺었으며, 여러번 의∙식∙주에 얽매인 생각을 끊고 수행정

진 하였으니 기적같은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는 마치 향엄동자香嚴童子《향광장엄香光莊嚴의 준말로 염불삼매를 말하

며, 동자란 보살과 같은 뜻으로 아무런 물욕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와 같았

다. 치아와 영골사리를 모두 돌탑에 차례로 보관하였다.

벽오 대선사는 병술년(1886) 겨울에 가벼운 병환이 나더니,

발자취는 인연을 따라 다하여, 세상의 생로병사의 원리대로

원적圓寂《원만구족圓滿具足한 적멸寂滅이라는 뜻으로 스님의 죽음을 말함.》

하니, 법문의 나이는 53세요, 속세의 나이로는 74세이였다.

대선사께서는 서방정토에 말쑥하게 왕생하였을 것이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뛰어난 사람으로는 학림의환鶴林

宜還과 만화관준萬化寬俊이 있으며, 이들은 벽오대선사의

대업을 고스란히 계승하였다. 관준寬俊이 스승의 뒤를 이어

제5회 만일회를 베푼지 24년에 스승의 행장을 갖추어 비석

에 새길 글을 도와 달라고 하기에 글을 잘 짓지는 못하나 의

리를 중하게 여겨 이렇게 말을 하였다. 게偈에 이르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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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이름이 삭가라 迦羅《범어梵語의 음역으로 조조무

애照照無 하여 득실得失을 변별하는 활동을 말함.》인데

바로 불퇴전�退轉《신앙하여 변치않는 마음과 수행이 뒤

로 퇴보하지 않음을 말함.》이로다.

내가 불법에 대하여 들었을 때엔
좋은 건지 나쁜건지 알지를 못했도다.
그런데 불교의 수련하는 법을 보니
좋은점은 있어도 나쁜 점은 없도다.

내가 조사의 선에 관해 들으니
주리면 밥먹고 곤하면 잔다는데
엄격한 율사의 가르침을 보노라면
계율만 엄격하고 인정이란 없도다.
천 번 매질하고 만번 꾸짖으니
내게는 다만 한 가지 법만 있도다.
귀의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으니
남을 속이는 말만은 하지 않으리라.
선한 길로 중생을 이끌어가고,
계율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니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도량은
발징대사의 만일회였도다.
두 번째 만일회는 강주대사가 베풀었고
세 번째 만일회는 용허스님이 베풀었도다.
마침내 우리 선사에게까지 전해왔는데
위로는 청허대사를 계승하였도다.
자비를 용用으로 삼고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함을 체 로 삼았도다.
옥주玉柱는 하늘을 받쳐서 높고

중향성은 흐르고 건넘을 재량하도다.
큰 서원의 힘을 굳게 쥐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용감히 정진하도다.
선남과 선녀들은
향불을 피워들고 공양에 참여하도다.
수행이 반듯하여 자비로움에 미치니
온 세상 모든 곳 극락세계를 이루도다.
만화스님이 유덕을 계승하니
다시 스님 유적지에 제5회를 베풀었도다.
이곳은 대사께서 처음 터를 닦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옛날 서방국 인도에서는
일곱 곳에 아홉 모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5회의 모임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니
성대하도다! 역사에 없는 일이로다.
금강산은 천 길이나 솟았으며
동해 바다는 만리나 뻗었도다.

보월은 먼지와 안개를 쓸어내고
상서로운 바람은 거친 물결을 잠재우도다.
돌을 다듬어 큰 비석을 세우니
용이 보호하고 신령한 거북이 희롱하도다.
우뚝 높이 솟았도다. 산문의 진영이여!
천만년 내려가며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리라.

광무 갑진년(190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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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법인데도 어떤 이는 우리나라가 서역과 다르다고

하며, 말세가 된 나머지 옛날의 유덕有德한 스님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말이다.

자리自利냐, 타리他利냐를 막론하고 또 크느냐, 작느냐를

막론하고, 그것이 정진하는 것이라면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원만한 것이라면 그 공덕은 마찬가지이다. 내가 불

법에 대하여 들을 때 만일염불회를 말하는 자가 비록 저쪽

인도에는 화엄도량이 아직 7처9회七處九會뿐이라고 하는데

지금 건봉사 한 곳에서만 만일회가 4회에 이르니 대단한 것

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찍이 이같은 일은 역사에 없었다.

건봉사는 금강정토이니 신라 경덕왕 14년(755)에 발징화

상發徵和尙이 제1회 만일염불회를 창설하여 원성왕 2년

(786)에 만일의 불사佛事가 끝나게 되니 선남선녀 31인의 육

신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조선조 순조 2년(1802)에 용허聳虛대사가 제2회를 이어

정진하였고 철종 2년(1851)에 벽오碧梧 대사가 제3회를 이

어 정진하였으니 모두 법대로 만일의 불사를 마쳤던 것이다.

고종 18년(1881)에 제4회를 베풀었는데, 바로 만화당대사

萬和堂大師였다.

대사의 휘는 관준寬俊이며, 본래 정씨의 아들이니 개국공

신 삼봉공三峰公 정도전鄭道傳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가선

대부 진록振錄이고, 어머니는 최씨이다. 꿈에 쌍룡을 보고

감응하여 태기가 있었다. 철종 원년 경술(1850) 11월 23일에

간성군 용포�浦 시골집에서 태어났으며, 자를 쌍용雙�

부종수교전 불심인 대각등계존자 전수호

오대산적멸보궁 겸 팔도승풍

규정도원장 만화당대선사 비명과 서문

전가선대부 비각지제고 동궁시독 해평 윤희구尹喜求가 짓고, 전통정대부 검사 월성 김돈희金

敦熙가 쓰고 아울러 전자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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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였다. 일찍부터 성품이 총명하여 마치 영오潁悟한 사

람과 같았다. 나이 13세에 이르자 출가할 뜻이 있었는데 부

모가 난색을 보이자 그렇게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하

여 드디어 승락을 받았다. 드디어 건봉사에 이르러 금현장로

錦玹長老를 따라 머리를 깎고 의발衣鉢을 받았으니 이는 호

암정공虎岩淨公으로부터 9세손이 되는 것이다. 정계淨戒를

대허유공大虛遊公에게서 받고 선참禪懺은 성봉안공聖鳳安

公에게서 받았다.

임신년(1872) 23세에 이미 석왕사釋王寺 향관香官에 보임

補任되고, 이어 건봉사의 탱화화주幀畵化主에 뽑혔으며, 이

루어 놓은 공이 매우 컸다. 이듬해 갑술년에는 승통僧統으로

오르고, 3년 뒤 정축년(1877)년에는 전등사傳燈寺 총섭總攝

으로 자리를 옮겼다. 얼마 안되어 본사가 화재로 타버리자

개연히 인끈을 풀어놓고 돌아와 발로 뛰면서 모금 운동을 하

였고, 몇 해 가지 않아서 모조리 복원하였다.

만일회의 일을 처음 맡게 된것은 신사년(1881)이니 대사의

나이 32세 때였다. 화엄법회를 부설副設한 것이 50여개처

요, 여기에 참석한 신도만도 8천을 헤아린다. 오랫동안 본사

를 중건하는데 모든 일을 도맡아 보면서 팔상전, 극락전, 음

향전 등을 건립하였다.

광무 5년(1901)에 승진하여 부종수교전 불심인 대각등계

존자 수호 오대산적멸보궁 겸 팔도승풍 규정도원장이 되었

다. 간간이 관동도교정關東道敎正이 되기도 하였다. 이미 본

사에 비석이 서 있는데 사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 이것은 그 인연이 작용한 나머지일 것이다. 만일회의 만

기일이 다가옴에 나라의 역대 임금과 불법계의 유령을 위하

여 먼저 천일동안 참석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법회를 열었으

며, 융희 2년(1908) 9월에 마쳤다.

이렇게 영남∙호남으로 석장錫杖을 바삐 움직이고 혹은

서울에 가서 봉갈棒喝에도 고분고분히 따랐으나 그같은 기

색은 조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탄복하여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승려가 묻기를

“일좌一座의 철당鐵幢이 백 길이나 되고 둘레는 열 아름이

나 되며 가져다 댈만한 땅이 없는데 이것을 사람들을 위하여

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이것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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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말겠

다”라고 하였다. 무오년 가을에 시자(侍者)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받아 적어라. 올해 9월 13일에 내가 죽을 것

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이 들어맞았다. 그 날에는 아

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으시고, 여러사람을 불

러 모아 놓고 결별 하시면서 게偈를 남기셨다.

극락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삼세의 부처를 무엇에 쓸 것인가.

삼세가 비록 장엄하다고 하나

부처마다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끝없이 넓은 우주 허공 가운데에

나의 부처는 본래 그러한 것을.

말을 끝내고는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앉아 서쪽을 향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때 속세의 나이로는 69세이고 법랍은 57

세였다. 바야흐로 열반涅槃에 들때에 서쪽으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뻗쳤다. 다비식을 끝내자 사리 하나가 나타났다.

대사의 신장은 8척이 넘고, 입에는 이가 40개나 되었으며,

몸무게가 매우 무거웠고, 그 목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처럼

우렁찼었다. 앉은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높은 산악山嶽과 같

았다. 또 선정禪定에서 나와 응물접인應物接人 할 때는 여자

나 아이들도 친숙하게 따랐다. 서울이나 시골에 가셨을 때

못된 소년들이 놀리거나 하더라도 그냥 웃으며 끄떡 거리실

뿐이었다. 대사의 좌하座下에 용�이나 코끼리같은 제자가

무려 천여명이나 되었으며, 지금 그 문도門徒들이 비를 세우

고자 하여 나의 친구 영호정호映湖鼎鎬가 지은 만화당대사

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銘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나도 불

법에 어두운 자로서 어찌 대사 같은 분을 잘 알겠는가. 다만

호상인鎬上人에게서 알았을 뿐이다. 명에 이르기를,

명에 이르기를,

하루는 열 두 시간이요, 

한 시간은 사각四刻이라.

매분 매초마다

생각은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 뿐 이었네.

하루를 그렇게 이틀을 그렇게 보내면서

마침내 만일에 이르렀도다.

생각은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에 있었으니

건봉사의 역사적발자취 - 171



만일이 하루와 같았도다.

이것이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공덕이로다.

천상천하 온 세상에

이 법 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도다.

누구를 위하여 이 비를 세우겠는가

만화대사를 위하여 세움이로다.

대사는 지금 어느곳에 계실까?

생각하면 바로 오시도다.

대사가 계신 그곳은 바로 비가 서있는 이곳이로다.

5백년이 지난 뒤에도 이와 같으리로다. 이와 같으리로다.

옛날 이른바 위인 호걸들은 비록 전적典籍에 극히 많이 실

려 있으나, 천년이 지나면 아득하여 어렴풋하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위인 호걸을 가까운 선배 가운데서 겨우 세 분을 볼

수 있다. 한분은 조계曹溪의 함명로사函溟�師와 금산�山의

용명로사�溟�師, 그리고 이 풍악의 만화로사萬化�師이다.

노사는 참으로 위인, 호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다. 거

의 산문에서만 계시어 빛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하 국가에

크게 쓰인일은 없고, 혁혁하게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

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다. 그러므로 높

고 빼어난 기백과 준수하고 위엄스럽고 준걸스러운 풍채는 가

만히 여산�山의 원적안종遠赤眼宗과 견줄 수 있다.

아! 이제부터 노사의 잠휘봉림潛輝鳳林, 동산적막東山寂

寞, 창해횡류滄海橫流 단암창릉端巖蒼稜으로 표현 할 수 있

는 용모와 거지擧止를 어느날에나 다시 뵈올 수 있단 말인

가! 노사의 자리를 계승하는 훌륭한 제자들에 힘입어 불도를

잘 전파하고 드날리며, 선사의 영열英�이 영원하기를 도모

하노라.

우당于堂 윤희구尹喜求의 훌륭한 글과 성당惺堂 김돈희金敦

熙의 꿋꿋한 전서篆書를 얻게하여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긴다.

영호정호映湖鼎鎬는 일찍이 가풍을 흠모하여 감히 뒤를

잇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같이 훌륭한 글의 뒷자리에 한마

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갑자년(1924)4월 영호정호가 삼가 기록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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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포교당

마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권두 1943년 마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권말 1943년

현재 간성읍에 있는 건봉사포교당은 본산인 건봉사가 6.25로 인해 전소됨과 동시에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1954년 뜻있는 분들과 주
지 양청우 스님이 건봉사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자리에 임시 불당을 건립하였고, 대웅전大雄殿과 승원僧院인 수마제원須魔提
院을 지어 금강산건봉사의 법맥을 잇기 위해 힘을 기울인 결과, 현재 고성군의 포교중심지로서의 역힐을 다하고 있다.
또 이 곳은 1971년 9월 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당시 주지 문성각(성준)스님이 사무寺務를 관장하던 도량이기도 하다.































18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189



190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191



19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193



19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195



19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197



19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199



20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01



20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03



20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05



20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07



20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09



21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11



21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13



21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15



21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17



21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19



22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21



22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23



22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25



22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27



22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29



23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31



23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33



23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35



23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37



23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39



24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41



24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43



24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45



24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47



24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49



25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254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55



25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57



258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 259



260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표지
	발간사
	축간사
	머릿글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건봉사에 속한 암자 일람
	건봉사의 건물, 토지,임야
	건봉사의 보물
	건봉사의 탑,부도, 비
	건봉사의 잔영
	건봉사의 명소
	건봉사의 옛기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
	건봉사 및 건봉사말사사적 원문

